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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2023: 다양성과 분열

김형종*
1)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kimsea@yonsei.ac.kr

국문초록

 2023년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남중국해 문제와 미얀마 사태 등 역내 

현안이 아세안의 주요 도전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글은 2023년 아세안의 역내 

외 현안에 대한 대응을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그 과정에서 회원국 간 견해차가 증가하여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에 주목

하고자 한다.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경제협

력 등 현안에도 이견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향이 장기적으로 아세안 중

심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세안,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단결, 아세안 분열, 남중국해,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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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3년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 남중국해 문제와 미얀마 사태 

등 역내 현안이 아세안의 주요 도전과제로 제기되었다.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정치․경제적 영향을 미

치는 대외적 요인이었다. 역내 도전과제와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

하는 아세안은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은 중심성

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며 실용적 

접근을 취했다.

중심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 회원국

의 단결이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 공동정책 메커니즘이 부재한 아세안은 주요 역내 외 

현안에 대해 협의와 합의 원칙을 통해 최소 공통분모 수준에서 합의

를 해왔다.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을 표방해온 아세안

에 있어 주요 현안을 둘러싼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의 불일치 또는 

충돌은 아세안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아세안의 단결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동

남아연구소(ISEA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7%가 아세

안의 분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2022년 같은 질문에 대해 

48.2%만이 동의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ISEAS 

2023, 2). 2023년 역내외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아세안 

회원국 간 견해차는 아세안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자칫 분열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 단결력 약화는 정치․경제적 구조, 외교 관계 등이 복잡하

게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 변동은 외교의 정치 

수단화를 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총선 결과

로 탄생한 제1당의 독자적 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구집권세력과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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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했다. 구집권세력과 연정 구성은 외교 분야를 포함한 개혁 

추진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슬람 탈 세속화로 인해 이슬람의 국내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

편, 외교정책에도 이슬람 국가와 연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캄보디아 권력 세습은 최소 선거민주주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뿐 집

권 세력의 정통성은 여전히 도전받고 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

어(Marcos Jr.)의 집권은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 민주주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집권 기반과 취약

한 정통성으로 인해 집권 세력은 정권 안보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국내 정치 변동의 경향은 외교의 국내 정치 수단화를 촉

진하여 회원국 간 협의와 합의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견의 존재는 당연하다. 문

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견이 증가하고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

여 공동의 입장을 도출하는가에 있다. 2023년 아세안이 직면한 과제 

중 미․중 경쟁, 남중국해, 국제 분쟁은 외생적 요인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헤징(hedging)을 통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전략은 다른 사안에서도 기계적 중립성으로 표현된다. 그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중국과 관계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국 시장보호

와 유치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정책은 아세안경제공동체 건

설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2023년 역내외 현안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아세안정상

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회원국 

간 견해차가 증가하여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남

중국해 분쟁 해결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

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경

제협력 등 현안에도 이견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향이 장기적

으로 아세안의 중심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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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Ⅱ. 2023년 아세안 련 정상회의

  

2023년 42차와 43차 아세안정상회의는 “아세안 중요성: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에서 개최되었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 경제발전과 미얀마 이슈, 남중

국해 문제 등의 현안 대응에 있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이 

기대되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와 협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

라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중재 또는 리더십이 강조되었다. 

정치 안보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간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성장

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및 기능적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인태전략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역내 사회 이슈 

대응에 연계하고자 했다. 주요 파트너국가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

세안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이행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9월 인도네시아에서 AOIP 이행을 위한 인도․태평

양 포럼을 개최했다.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포럼, 창조경제포

럼, SDGs를 위한 청년 디지털 발전,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회의에 

초점을 두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디지털화를 위한 경제협

력을 강조했다.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협력 선언 IV와 성

장, 인권, 식량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합의 및 성명이 채택되었

다.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간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의 대응 논의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지만 이들 이슈 간 연계전략이 부재한 것은 한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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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23년 아세안정상회의 주요 합의/ 채택 문서(ASEAN 2023) 

문서명 주요 내용

아세안협력선언IV(ASEAN Concord IV) 아세안공동체비전비전 2045 실행
아세안인권대화에에 관한 정상 선언(ASEAN 
Leaders’ Declaration on ASEAN Human Rights 
Dialogue)

AICHR중요성 증진과 아세안 인권 

대화 문화  

성장중심에 관한 아세안정상선언(ASEAN 
Leaders’ Declaration on ASEAN as an 
Epicentrum of Growth)

미래 지향 성장 촉진을 위한 아세안 

중심성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을 위한 정상선언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Response to 
Crises)

장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식량안보 

신속 대응 촉진, 호주, 인도, 캐나다

와 공조 모색

장애 포용 성장과 회복력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nd Partnership for a Resilient 
ASEAN Community)

장애인 권리의 주류화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에 관한 아세안 정

상선언(ASEAN Leaders’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디지털경제 공동체 2045 촉진

유아기 돌봄과 교육을 위한 아세안선언

(ASEAN Declaration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Southeast Asia)

양질의 영유아 돌봄과 교육 접근성 

확보

젠더평등과 가족발전을 위한 아세안정상선언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velopment)

양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의 회복력 

증진(여성 권리-가족-경제발전 연

계)
UNFCCC COP-28아세안 공동 성명(ASEAN 
Joint Statement on Climate Change to the 28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P-28))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아세안 국가, 
지역, 소지역 차원의 협력 강조

아세안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ASEAN Blue 
Economy Framework)

블루이코노미(친환경적이나 기업

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실리적 접

근) 촉진 
아세안 지속 가능 회복력 선언(ASEAN 
Declaration on Sustainable Resilience)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

출처: 아세안 홈페이지(www.as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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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협력선언IV(ASEAN Concord IV)는 2045년까지 아세안 비

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아세안 제도와 조직 역량 강화 그리고 

관련 재원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세안 현안으로 인권 증진과 

보호, 아세안정상회의 의사결정과정 규칙, 아세안 상주대사위원회

(CPR)를 비롯한 아세안 제도와 기구 강화, 공동체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 강화, 초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과 회복

력 강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마련을 강조했다(ASEAN 2023c).

성장의 중심과 관련해서는 전기차(EV),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성

장 산업을 강조하는 한편, 에너지, 식량 안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역

내 외 자유무역협정의 보완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

는 동시에 역내 교역에 있어서 지역 국가 화폐 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의 구축을 강조했다. 보

건, 이주노동, 가족, 빈곤,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을 명시하기도 했다(ASEAN 2023c).

AOIP 이행과 관련해서는 아세안의 단결과 중심성 및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더불어 지정학적 변화가 역내 안정, 평화,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 틀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했

다(ASEAN 2023c).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 

등 특정 국가의 역할 또는 협력은 언급되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지

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와 쿡제도를 아

세안정상회의 옵서버로 초청한 것은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는 한

편 강대국 갈등과 경쟁에서의 중재 역할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블루이코노미 등은 아세안의 성

장을 향한 방향성을 상징하는 키워드였다. 2021년 불루이코노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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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상선언 이후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역내 해양 및 담수 자원을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적 협력, 기술 개발 및 재원 마련 필요

성을 강조했다. ‘선언’에서 ‘프레임워크’로 진척되었지만, 여전히 국

가 차원의 개발이익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재

정적 한계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ASEAN 2023g).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은 디지털 교역, 초국경적 전자상거래, 전

자결제, 디지털 신분증 인증, 사이버 안보, 초국경적 데이터 이동과 

보호, 공정거래, AI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전문가 교류와 

협력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ASEAN 

2023h). 애초 관련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정상선언에 그쳤

다. 

타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국내적 여건은 진정한 아세안 협력

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인도

네시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법 벌목과 어업 행위 등의 지속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성장을 

강조했지만, 역내 개발격차 문제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언급

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 미․중 경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 정

치 안보 이슈가 실질적인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역내 주요 현안과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은 아세안의 불확실

성을 증가시켰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도출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애초 예상되었던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 가입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의사결정을 조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트로이카 제

도(현 의장국과 이전 및 차기 아세안 의장국으로 구성)를 제안했다. 

트로이카 제도는 3개 당사국의 사전협의를 통해 전원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을 더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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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아세안 의장국

으로서의 기여와 성과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차원과 글로벌 차원

의 외교적 위상을 고양할 기회이자 국내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산

이 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셔틀 외교를 통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으로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중국, 태국 정상의 아세안 관

련 회의 불참도 아세안의 한계를 노출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리

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태국의 세타 타위신

(Srettha Thavisin) 총리는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43차 아세안정상

회의에 불참했다. 태국 총리는 5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42차 아세

안정상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태국 군부는 건설적 개입을 명분으

로 미얀마 군부와 친화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5월 선거 이후 연정을 

구성한 세타 총리로서는 군부와의 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동시

에 군부 집권 시기 외교정책과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관련해 아세안 외교를 통해 적극적 역할

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정상회의 불참은 태국 정부가 처

한 딜레마를 보여준다(Cogan 2023).

Ⅲ. 아세안 심성과 남 국해  

아세안의 중심성은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ASEAN 플러스 메커니즘으로 확장된 지역 협력체

를 통해 강화됐다. 그러나 비중 갈등의 심화와 인도 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등 각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 지역 이니셔티브의 

등장으로 기존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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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uik 2023).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EAS는 미․중 경쟁의 장으

로 인식되고 있다. 2023년 APT 정상회의와 EAS를 통해 아세안은 

AOIP와 올해 의제인 ‘성장의 중심’으로서의 아세안에 대해 지지를 

강조했다. APT 정상회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기능적 협

력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주요 원칙을 재확인했다. EAS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관련한 협력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새롭게 제안된 구체

적 프로그램은 없었다.

EAS의 설립과 형성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력체에 주요 강대국

을 참여시킴으로써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을 강화하며 

아세안 중심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올해 

EAS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EAS 자체 동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역할과 중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 획득에 부정

적 영향을 주었다. 정상회의에서 강대국과 관련된 국제 현안에 아세

안의 공통된 목소리도 부재했다. 

올해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바이든이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 참석 후 베트남을 방문했으나 

EAS 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대신 참석했

다. 중국은 리창(Li Qiang) 총리가 참석했다. 중국의 아세안 내 영향

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회의 불참은 미국

의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기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심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대통령 재임 시기 2018~2020년 3차례 

연속 불참한 바 있으며 이는 아세안 내 미국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준 바 있다. 바이든의 불참은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바이든 불참이 관련 회의 결과에 직접

적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미국 대외정책의 비중을 간접적으로 나타

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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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인도네시아 주미 대사

가 세 번이나 교체되었고 최근에는 대사 임명이 지연된 바 있다. 

APT와 EAS에 주요 국가 정상 참석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

끄는 것은 향후 아세안 중심성 유지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 남중국해를 2023년 남중국해를 둘러싸

고 분쟁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 군사적 대응, 지역협력, 법적 다툼

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 레트노(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이 2023년 초 남중

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장국이 라오스로 넘어가기 전에 진전이 기대되었다. 

CoC 협상 타결이 곧 남중국해 분쟁의 전면적 해결을 의미하지 않지

만 갈등 해결을 촉진하는 갈등 관리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

다. 해양과학조사, 어업활동, 초국적 범죄 예방, 재난 구제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1월 초에 항공 엔지니어, 해양 

수색 및 구조협력에 관한 아세안 협정이 체결되어 2010년 발표한 

관련 선언을 대체하게 되었다.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만 ‘해양 수

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이번 아세안 협정은 

관련 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Kembara 

2023).

베트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남중국해 내 준설 및 간척공사를 진

행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대응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

었다. 2023년 다자간 협의 진행이 미진한 가운데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다. 1월에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

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r.) 대통령

도 중국 방문 기간 중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남중국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양국 외교부 간 해양 갈등과 관련 직통 대화 

채널 개설에 합의했다.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재임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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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 

-on)가 필리핀에 우호적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 행보를 보

이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에 공세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대신 

경제적 이익에 치중했다. 필리핀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양자 사이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2023년 2월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 인근에서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의 전초기지인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보급품을 운반을 위한 해안 경비정에 군사용 레이저를 사

용하며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다. 이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방위협력 

강화협정을 강화하며 미군에 추가 4개 기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 

직후에 발생했다. 4월에 공개된 4개의 추가 기지는 대만 인근 3곳과 

남중국해 인근 1곳으로 중국의 역내 군사 전략에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이에 외교적 접촉을 시도했다. 4월에 중국의 외

교부 장관 친강(Qing Gang) 외교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남중

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5월 1일 마르코스가 필리핀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을 방문하여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미국과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1951년 상호방위조약 신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

는데 이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공격 발생 시 상호 방위 의무를 명시했

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6월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이 최초로 3개국 합동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8

월 중국은 기존 구단선에 하나의 단선을 추가한 수정된 남중국해 지

도를 발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이에 

항의했다. 8월, 10월, 12월에도 필리핀과 중국의 양국 해안 경비정이 

다시 동 해역에서 물대포를 사용하며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Y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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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23년 남 국해 련 필리핀과 국의 주요 사건 

2023년
1월3~5일

마르코스 대통령 중국방문.남중국해 관련 양국 외교장관 직접 대화 
채널 설치 합의

2월2일
2014년 방위협력강화협정(EDCA) 확대를 통해 미군에 추가 4개 기
지 접근 허용

2월13~14일
필리핀측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 중국측이 군사용 레이저 사용 주
장. 주 필리핀 중국대사 초치 

3월4일
필리핀 남중국해 최대 전략 요충지인 Thitu인근에서 중국 해군함과 
42척의 선박 탐지

4월3일
EDCA에 따른 추가 4곳 미군 기지 허용(3개 대만인근 지역, 1개 남중
국해 분쟁지역)

4월11일 1만7천명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필리핀-미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4월22일
중국 외교장관 Qing Gang 필리핀 방문.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
동노력 합의

5월1일
마르코스 미국방문. 바이든과 정상회담. 남중국해 항해 자유 위한 확
고한 의지표현

5월3일
1951년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 합의(남중국해 군사 
공격 발생시 상호 방위 의무 명시)

6월6일 미국, 일본, 필리핀 최초 합동기동훈련
7월7일 필리핀 군당국 분쟁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어업활동 증가 보고

8월5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 필리핀 보급선에 대한 중국 해양경비대의 
물대포 발사 주장 

8월7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에 세컨 토마스 암초 인근에 침수시킨 군함 
제거 요구

9월24-25일
스카보로 암초 근처에 중국 해양경비대가 부유 장애물 설치했다고 주
장하고 이를 제거함

10월 16일
필리핀 군당국에 따르면 중국 해군 선박이 Thitu섬 인근 보급 임무중
인 필리핀 해군함 차단시도

10월 22~24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에 세컨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보급임무 수
행중인 필리핀 해군 선박에 고의 충돌

11월16일 필리핀 EEZ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철거 요구 및 간척사업 중단 요구
11월 21일 대만 인근부터 남중국해까지 미국과 필리핀 합동 해양 순찰
11월25일 필리핀과 호주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공중 순찰 최초 실시

12월 3일
필리핀 당국 Whitsun Reef(Julian Felipe Reef)인근 중국 군선박 135척
의 불법 항해 포착

12월 9~10일
중국측이 필리핀 해군선박에 물대포 발사 주장. 중국측은 필리핀 선
박이 고의 충돌했다고 주장

12월 19일 
마르코스 대통령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
어 남중국해 접근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12월21일
중국측이 양자관계가 기로에 섰으며 필리핀에 해양 상황에 대한 오판
에 대해 오판을 경고

출처: Klamann(2003)참조 저자 작성 



아세안 2023: 다양성과 분열  13

필리핀 대법원은 2005년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석유 민간 기업이 

체결한 공동지질사업(JMSU: Joint Marine Seismic Undertaking)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1) JMSU는 분쟁지역에서의 공동 자원 개발을 

통한 남중국해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남

중국해에서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미국 등 기

타 국가와의 남중국해 관련 협력도 강화했다. 2023년 4월에 미국과

의 연례 합동군사훈련(Balikatan Exercise)을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한편, 서방국가(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와 

남중국해 공동 순찰을 제안했다. 미국은 연례 다국적 군사훈련인 

Cobra Gold도 실시하는 등 관련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중

국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지키고자 했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11월에 미․중 군

사적 갈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군사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등과 상호 존

중 원칙에 기반하여 미․중 간 군사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12월에 양

국 군 장성 간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었다(Yi 2024). 중국은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대응 준비를 강화했다. 12월에 동준 해군 총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여 남중국해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동준은 해

군 총사령관으로서 해군 군사력 증강을 주도했던 인물로 이의 등용

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전략적 능력과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아세안 차원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행동강령 도출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남중국

1) 필리핀 대법원 판결 https://sc.judiciary.gov.ph/sc-declares-unconstitutional-the-joint- 
marine-seismic-undertaking-among-philippine-vietnamese-and-chinese-oil-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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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쟁 해결을 위한 성과를 목표로 했지만, 개별국가 수준에서 말레

이시아 및 필리핀과 해양 영토 경계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복잡한 다자협상의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관련 당사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남중국해 행동강령 도출 없이 평화

적 갈등 해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편, 9월에는 아세안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아세안 차원 최초의 

비전투 합동군사훈련인 아세안 연대훈련(ASEX01: ASEAN 

Solidarity Exercise-01)이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르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전함을 파견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참관단을 파견했다. 이 훈련은 인도네시아 공군과 

육군이 참여한 합동군사훈련으로 이전에 시행되었던 해군훈련인 아

세안다국적해군훈련(AMNEX: ASEAN Multilateral Naval Exercise)

과 차별된다(Koh 2023). 

ASEX01 훈련은 아세안 회원국 군사 당국 간 신뢰 구축과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인도적 지원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국의 갈등이 역내에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여 아세안의 역내 안보 사안 관련 행동력

을 보여줬다는 상징성을 가진다(Yaacob 2023). 인도네시아 합참의장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 no)는 아세안의 단결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h 2023). 그러나 ASEX01이 아세안의 단결력으로 귀결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는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소

극적 자세를 극복해야한다. 인도네시아가 ASEX01을 제안했을 때 

캄보디아 등 일부 회원국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는데 중국과 관

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훈련 장소로 예정되었던 나

뚜나(Natuna) 북부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

고 중국의 구단선 영역과 중첩되어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신중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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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였다. 훈련 준비 실무회의에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불참하는 

등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인도네시아는 나뚜

나 남부 해역으로 훈련장소를 변경하며 논란이 마무리됐다. 

인도네시아는 훈련장소 변경과 관련 외부 압력설을 일축하는 한

편, 비전투 훈련이고 인도적 지원 훈련임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중국 및 남중국해와 관련 아세안이 공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중국해 해역

에서의 활동이 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향후 관련 합동군사훈

련을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군사훈련 규모의 

확대와 정례화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갖는 회원국(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다.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 지역 차원의 행동을 추진했지만, 실상

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서구와의 협력을 동시에 진행했다. 

ASEX01 훈련 일주일 전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연례 합동군사훈련

인 Super Garuda Shied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영국도 참여했다(Koh 2023).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상승함에도 아세안의 집단적 대응은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중립성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아세안은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 왔다. 아세안 내 합동군사훈련으로는 

2017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직후 AMNEX가 개최된 바 있으며 

2차 AMNEX는 2023년 5월 필리핀에서 실시했다. 한편, 남중국 분쟁 

당사국을 포함하여 다수 국가 또는 아세안은 중국과 합동군사훈련

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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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23년 남 국해 주요 군사훈련

3월 캄보디아와 중국 첫 해군훈련(Golden Dragon 일부)

5월 싱가포르 해군훈련 (대 테러리즘)

9월 싱가포르 미국 군사훈련 (Lightining Strike)

11월
중-아세안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합동 
군사훈련(중국 광동성, Aman Youyi 2023(평화 우정) 대 테러리즘 훈련

출처: Liu and Guo 2023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아세안이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전 회원국이 참여하지 않는 소규모 협력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아세안 해안경비 포럼

(ASEAN Coast Guard Forum)이 2022년에 이어 2023년 6월에 개최

되었다. 아울러 아세안 전 회원국의 참여가 아닌 준비되고 의향 있는 

회원국의 참여로 일단 시작하고 향후 준비된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

는 구도를 갖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Lin 2023).

Ⅳ. 미얀마 문제

미얀마 군부는 5월 4일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설명한 문서를 발표했다. 폭력 사태의 중단, 정치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있어 진전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42차 정상회담 직전에 민 

아웅 훌라잉(Min Aung Hlaing)이 아세안 정상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시민 방위군(PDF: People Defense’s Force)을 포함한 반군에 대

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군부의 폭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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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가,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사절단에 대한 공격 등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

다(Kavi 2023). 4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AHA에 의한 공동수요

평가가 마무리되었다. 5월 7일에는 일부 인도적 지원 물품이 미얀마

에 전달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의 숨은 외교 노력의 결과

라는 평가가 있다.

제43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결정 사항’(ASEAN Leaders' Review and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Point Consensus)을 채택했다. 폭력 중단

을 촉구하는 한편 5개 합의사항의 진전이 미비한 것은 군부의 이행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군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

은 처음이다. 5개 합의사항의 준수가 미얀마 사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헌장에 따라 아세안정상회의가 관련 사안에 

대한 만장일치가 없더라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을 강조했다(ASEAN 

2023d). 아세안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제도로 인해 미얀마가 동의하

지 않는 한 유의미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아

세안정상회의에서의 만장일치 이외의 의사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

으로 해석된다. 정상회의 의장성명서를 통해 군부의 폭력성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고(strongly condemn)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특사 역할을 강조했다(ASEAN 2023b).

아세안정상회의를 통해 미얀마와 관련한 공식 문서 채택이 있었

지만, 미얀마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 간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세안 회원 가입을 앞둔 동티모르는 가장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2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원칙적’ 가입이 승인된 동티모르

의 이러한 입장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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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아세안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동티모르 국무총리

는 미얀마 사태에 침묵하는 아세안 가입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라모스 대통령도 아세안에 미얀마 인권 위기 해결을 촉구했다. 

동티모르 조세 라모스 대통령이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대표단의 ‘공식방문’을 요청하자 미얀

마 군부는 8월 동티모르 외교관을 추방했다(Chen 2023). 동티모르의 

미얀마 이슈에 대한 강경한 태도 표명은 올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

입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향후 동티모르

가 아세안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아세안의 정치적 논의가 더 역동적

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티모르는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

진 논의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통해 역내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했다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요구하는 것은 소위 아세안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 외교부 내 특사 사무소(Office 

of the Special Envoy)를 설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중

재 역할을 모색했다.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이 미얀마 군부에 비판을 자제하며 건설

적 개입을 추진해왔다. 태국은 2023년 3월과 6월에 각각 미얀마 문

제와 관련해 1.5트랙 회의를 주관했다. 이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외교부 장관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관계자가 참석했

다. 아세안이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 미얀마 정치대표자의 참여

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불

참했다. 이러한 태국 주도의 미얀마 관여는 미얀마 군부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미얀마 북부지역에서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아세안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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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당국의 조속한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했다(ASEAN 2023e). 미얀마의 중국 국경 인접 지역에

서 소수 종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군부의 교전이 격화되었다. 이른바 

‘형제동맹‘을 결성한 소수 종족 저항군의 공격에 군부가 고전하면서 

군부의 북부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상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조직 소탕과 관련 군부의 대응이 

진전이 없자 반군 측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었다. 이는 반군부 

세력 지원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주문되고 있다(Clapp and Tower 

2023).

V. 아세안 단결력 약화?

국제질서와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은 

단결력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남중국해 분쟁과 미얀마 문제와 더불

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경제협

력 강화 등 역내 외 현안은 아세안 회원국 간 단결력 약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폭력 사태의 중지와 인도

적 지원을 공통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아세안 회원국의 입장은 격차

를 보인다. 물리적 거리와 회원국의 외교 관계 등이 반영되어 회원국

의 대응 수위가 상이하다. 주권과 독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이스

라엘과 긴밀한 외교 관계가 있는 싱가포르와 미국과 안보 협력이 긴

밀한 필리핀은 하마스의 공격을 비판했다.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교

도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상대적으로 역사적 원인

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지적했다. 베트남, 태국 등 기타 국가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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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을 견지하며 재외국민 보호와 인도적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

다(Strangio 2023). 아세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도 아세안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갈등 충돌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

하는 한편, 1967년 이전 국경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실현

에 대한 권리 정당성을 지지해왔다.

아세안 외교부 장관 성명은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개별국가 

성명 발표보다 늦은 10월 20일에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레트노는 아세안 차원의 성명 발표가 지연된 것은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 합의를 이끄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

세안 외교부 장관 성명은 ‘중동지역에서의 최근 무력 갈등의 심화’

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폭력 중단 요구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중립적 원칙을 표명했다. 그러나 성명에는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등 당사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 정상회의 

등에서 언급했던 팔레스타인 권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아울러 민

간인 피해와 인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응급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 

시민 보호를 위한 영사 협력에 관한 합의사항2)에 따른 협력을 강조

했다(ASEAN 2023f).

개별국가의 견해차는 유엔 총회에서의 가자 지구 인도적 정전에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도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은 찬성했지만, 필리핀은 기권했다. 이와 관련 레트노 장관은 유럽연

합(EU)의 경우도 통일된 입장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

하고 아세안이 회원국 간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성명을 발

2) The ASEAN Declaration on the Guidelines on Consular Assistance by ASEAN 
Member States’ Missions in Third Countries to Nationals of Other ASEAN Member 
State and the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of Emergency Assistance by ASEAN 
Missions in Third Countries to Nationals of ASEAN Member Countries in Crisi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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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Shofa 20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싱가포르가 강도 높게 비판은 하지만 미얀

마는 러시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러시아 관

련 유엔 총회 결의안에 기권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

핀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

하고 있다. 아세안 외교부 장관 성명도 세 차례 발표되었으나 중립성

의 원칙 위에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폭력 사태 종결을 

요구했다.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 국내정치적 이유로 회원국 간 

이견 노출이 있지만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성

을 지키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공동의 입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

와 의견 수렴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없고 원칙적 차이를 재

확인하고 기계적 중립을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가 이익과 아세안 차원의 이익 충돌은 경제협력에서도 나타난

다. 2023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표방한 ‘성장의 중심으로서의 아세

안’의 성과는 선언적 수준이다. 오히려 아세안 회원국들이 일부 품목

의 수출금지 조치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아세안 차원의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분야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공되지 않은 니켈 광물

의 수출을 금지했다. 수출금지 조치 이후 국내 가공을 위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입 전

기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불가피한데 이는 다시 국내 생산능력을 위

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등이 

이를 WTO에 제소할 때 외교 통상적 갈등과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

다(Gupta 2023). 말레이시아 정부도 희토류 광물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출금지 조치시기를 밝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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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모나자이트와 제노타임 등 희토류가 말레이시아 10개 주에 매

장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이에 앞서 희토류 수출금지 조

처를 내린 바 있다.

산업 정책과는 별개로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와 말

레이시아가 각각 팜유와 닭고기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아세안경제

공동체의 진전이 상품 수출의 관세 인하 목표를 달성했지만,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는 여전히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출금

지 조치는 경제공동체 실현에 장애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싱가

포르와 같이 주변 국가에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물가 및 

식량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 및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 대처 메커니즘의 보완

이 필요하다.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협정’ 

(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도 관련 진전을 이

루지 못했다.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등 역내 디지털경제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DEFA 협상이 인도네시아의 보호주의적 

정책과 충돌했다. 8월 협상에서 회원국들은 DEFA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에 맞춰 국내 정책을 변경할 것에 합의했다. 5월 정상회

의에서는 DEFA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를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 9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관련 협의를 주도하는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온라인 무역 플랫에 

USD 100 이하의 외국 상품의 수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9월

에는 틱톡(Tiktok) 등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온

라인에서 거래되는 수입 상품에 할랄 인증 증명을 의무화했다

(Ghifari 2023).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대외 경제협력에서도 아세안의 단결

력 유지는 중요하지만, EU와의 FTA 협상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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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아세안은 EU와 2007년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9

년 중단되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하

여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발효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일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지역 차원의 FTA를 EU가 강력히 희망하지만, 아세안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23). 역내 주요 

경제권과 양자 FTA 체결은 역내 아세안 회원국 간 FTA 경쟁을 유발

할 수 있다.

무역과 투자 부문의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조치가 있었지만, 실제 

역내 경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상품교역의 역내 의

존도는 2010년 24.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여 2023년 1분

기는 22.3%를 기록했다(한-아세안센터 2023). 역내 유입 해외직접투

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비율은 2017 이후에도 여전히 

20%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60%를 상회한다. 2015~2020년 기간 동

안 FDI 유입액 증가는 평균 9.2% 증가했지만, 역내 FDI 유입액은 

3.7% 증가에 그쳤다. 역내 FDI 유입액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

트남에 투자되는 비중은 66%에 달해서 역내 불균형이 심하다

(ASEAN and UNCTAD 2023).

정치적 민감성과 국내 경제적 상황으로 이견이 증가하는 반면 아

세안 역내 문제에 대한 기능적 협력에는 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에 공

감하고 있다. 사회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합의되

었다. 앞서 보았듯이 42차와 43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문서

의 다수는 사회문화 영역의 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유사한 보건 위협에 대비를 위한 협력에 적극적이다. ‘단일보건이니

셔티브에 관한 정상선언’(ASEAN Leaders’ Declaration on One Health 

Initiative)이 4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아세안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신종질병 센터(ACPHEED: ASEAN Centre fo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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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설립에 합의했으며 역내 

백신 생산 허브 건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ASEAN 2023b). 

V. 결론  망 

2023년 아세안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며 지속적 성장과 대외 

관계에서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남중국해 갈등과 미얀마 사태 

등 오랜 아세안의 현안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어 의장국 인도네시아

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주요 대화 상대국과 기능적 협력을 확

대하면서 아세안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헤징 전략이 여전히 아세안의 주요 

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차원 공동의 입장과 단결

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분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다양성 

속의 통합’을 아세안 방식으로 지켜온 아세안의 회원국 간 주요 현안

에 대한 이견의 존재는 새롭지 않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힐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

와 합의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 변동의 결과로 외교의 국내 정치 수단화 경향은 이러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의견 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아세안 회원국의 분열

이 방치된 채 최소 수준의 공동 이해 수준의 대응은 자칫 기계적 

중립성의 표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24년 아세안을 둘러싼 여러 현안 극복도 난관이 예상된다. 강대

국의 정책과 미․중 경쟁의 변화가 주요 외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

고 국내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회원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장국이 라오스라는 점도 미얀마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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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아세안 역할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취약한 인프라와 대외 의존도를 고

려할 때 외부의 영향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라오스는 국가 이익 

실현을 위해 아세안을 활용해 왔다. 2024년 아세안 협력 의제도 “연

계성과 회복력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로 설정

했는데 이는 라오스의 인프라 발전과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To 2023). 

2024년 아세안과 외교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

자(CSP: Comprehensive and Strategic Partnership) 관계 수립을 제안

했고 아세안 정상들이 환영했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

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며 이미 호주(2021년), 중국(2021년), 미

국(2022년), 인도(2022년), 일본(2023년)과 동 관계를 수립했다. 이미 

주요 아세안 대화 상대국이 CSP 관계를 설립한 상황에서 한국에 관

계 격상에 따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호주와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CSP 관계 수립을 계기로 실질 협력

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CSP 관계 수립은 2022년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3년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한-아세

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을 지원

하기로 했다. 메콩강 위원회에 2024년 100만 불을 공여하겠다고 밝

혔다. 메탄 행동 파트너십 강화 및 백신 생산과 치료제 개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대통령실 2023).

또한 ‘아세안 인태관점(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

명’을 채택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 실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논의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조하

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 지원과 아세안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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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공조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한국의 접근은 아세안 회원국

의 대중 문제의 민감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려와 상충할 가능성이 크

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아세안의 협력도 당부했다. 

아울러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의무 이행도 강조했다(대통령실 

2023).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이어 아세안에 특화된 연대전략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정파적 경계를 넘어 아세

안 정책으로 추진되는 점은 지속적인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긍정적

이다. 그러나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는 안보적 협력은 결국 미국

의 대중국 견제에 기여하는 바 중립성에 민감한 아세안 회원국의 전

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세안이 그간 ‘한반

도의 비핵화’를 지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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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EAN 2023: Diversity and Disunity

Hyung Jong KIM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Amidst the intensification of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2023, issues such as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nd the situation in Myanmar have emerged as significant 

regional challenges fo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sponses of ASEAN to 

regional and external issues in 2023, focusing on the outcomes of the 

ASEAN summit and relevant meetings. In the process, attention is drawn 

to the increasing divergence among member states, leading to a 

deepening sense of disunity. Notably,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narrowing differences of opinion and achieving meaningful outcomes 

concern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nd the situation in Myanmar. 

Moreover, disagreements have escalated on issues such as the 

Israel-Hamas conflict and economic cooperation, indicating a growing 

trend that poses a long-term threat to ASEAN's centrality.

Kew Words: ASEAN, ASEAN Centrality, ASEAN unity, ASEAN 

Disunity, Southchina Sea,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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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베트남의 2023년은 경제 부진, 외교 약진, 정치 정진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

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낮아 5%대에 그쳤다. 글로벌 총수

요 감소로 인한 상품 수출입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

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

록하고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교

적으로는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노선을 실천하며 특히 미․중과의 관

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CSP)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

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보반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고, 정치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혁신 사업을 지

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

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베트남, 2023년, 대나무 외교,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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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베트남의 2023년은 경제 부진, 외교 약진, 정치 정진의 시기로 평

가할 수 있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낮아 5%대에 

그쳤다. 글로벌 총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수출입 부진과 부동산․건

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첨단기술 산업 분야

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외교 관

계의 다양화, 다방화” 노선을 실천하며 특히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CSP)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보반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고, 정치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혁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의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베트남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머리말에 이은 2장에서 작년 베트남 경제성장이 5%를 가까스로 넘

는 성장률에 그친 경제 부진의 원인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작년 한 

해 대나무 외교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베트남의 외교 분야 성과를 다

룬다. 특히 베트남이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어

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 소개한다. 4장은 2023년 어떤 분

수령을 지났다고 느끼게 하는 베트남 국내 정치의 변화와 지속에 관

해 설명한다. 작년을 지나면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정치 체계 혁신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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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2024년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

점을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Ⅱ. 경제 부진

베트남 주요 언론들은 2023년 베트남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포괄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Xuân Dung, Hoàng Dương, and Hoàng Hiệp 2023; Vietnam+ 2023). 

연말에 발표되는 경제-사회 부문의 주요 통계 수치들을 기반으로 주

변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고, 국가신용등급과 국제적 지위

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환율 및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

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ĐCSVN 

2023).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제기된 불확실성이 2023년의 시작과 

함께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백용훈 2023). 

2024년 1월 5일 개최된 2023년 사회경제발전 계획에 관한 이행 

및 결과 보고(아래 <표 1> 참조)에 따르면, 총 15개 부문 가운데 경

제, 노동 관련 5개의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05%로 목표치인 6.5%보다 낮으

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GDP 규모는 

4,3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022년 대비 160달러 증가한 4,284

달러로, 목표치인 4,400달러를 실현하지 못했다. 사회노동생산성 증

가율은 3.65% 증가에 그쳤고, 농업노동 비중 역시 26.9%로 목표치

인 26.2%를 달성하지 못했다. 



36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표 1> 2023년 사회경제지표 목표치와 실  여부

No 지표 단
2023년 2023년 실

여부목표치 12월 기

1 경제성장률(GDP) % 6.5 5.05 미달성

2 1인당 GDP US$ 4,400 4,284 미달성

3 GDP에서 제조가공업 비중 % 25.4-25.8 23.88 미달성

4 연평균 물가상승률(CPI) % 4.5 3.25 초과

5 사회노동생산성 증가율 % 5.0-6.0 3.65 미달성

6 농업노동 비중 % 26.2 26.9 미달성

7
숙련노동자비율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노동자 비율)
%

68
(27.5)

68
(27)

달성

8 성/시 지역 실업률 % 4 이하 2.73 달성

9 빈곤가구 감소 수준(다차원지표 기준)
%

포인트
1-1.5 1.0 달성

10 1만명 당 의사 수 명 12 12.5 초과

11 1만명 당 병상 수 개 32 32 달성

12 의료보험 가입 비율 % 93.2 93.35 초과

13 새농촌 표준을 달성한 마을 수 % 78 78 달성

14
도시 생활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비율
% 95 95 달성

15
중앙폐수처리시스템을 갖춘 

산업공단 비율
% 92 92 달성

자료: Anh Nhi(2024).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3.41%, 2분기 4.25%, 3분기 5.47%, 4분기 

6.72%를 기록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었

다(Tổng cục Thống kê[이하 베트남통계총국] 2023/12/29). 2023년 

베트남 경제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총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외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1-3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 대외 환경으로 인해 글로

벌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컸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약화와 중국

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웠다.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4차례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수출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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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장

하기로 결정했으며,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가속화하려고 노력했

다. 하지만,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주도해온 반부패운동이 지속되고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공공투자를 위한 자금 유입이 얼어붙

었고, 그 결과 11월 말까지 공공자금 지출은 약 190억 달러로 목표의 

65%에 불과한 수준을 기록했다(Khanh Vu 2023). 많은 업체가 심각

한 자금난 속에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했고, 그중 수백 

개는 도산에 내몰렸다. 결국 수출과 내수 양 부문의 주요 업종이 글

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큰 타격을 입으며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

의 발목을 잡았다. 4분기 특히 연말에 상업 활동과 소비자 서비스가 

활발한 것에 힘입어 2023년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 판매가 전년 대

비 증가했다(Vũ Khuê 2023). 

<그림 1> 2023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분기별/부문별

(단위: %)

  자료: 베트남통계총국(2023/12/29).

베트남의 상품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지만(백용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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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3년에는 수출입 상대국에서의 소비 수요가 기대만큼 회복되

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 규모가 감소했다. 2023년 상품 수출입의 경

우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4.4%와 8.9% 감소한 3,555억 

달러와 3,275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28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수출 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대규모 흑자는 동(VND) 통

화에 도움이 되지만,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것은 제조업 활동

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므로 2024년 상반기에도 수출용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 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수출액 비중은 각

각 26.9%와 73.1%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내 경제부문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955억 5천만 달러를, 외국인투자부문(원유 포

함)은 전년대비 5.8% 감소한 2,59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 가운데 가공공업품목은 88.3%인 3,137.3억 달러를, 상

품 수입 가운데 자본재군은 93.8%인 3,073.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상품 수출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

(968억 달러), 최대 수입시장은 중국(1,116억 달러)으로 유지되고 있

다(아래 <표 2> 참조). 수출의 경우 미국이, 수입의 경우 한국과 아세

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6대 수출시장 가운데 대( ) 중국 수출

이 유일하게 증가했고, 이외 아프리카(6.4%), 동유럽, 북유럽, 서아시

아 국가(7.5%)로의 수출액이 증가함으로써 시장 다각화와 신규 잠재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다

(베트남통계총국 2024/01/03).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수출 품목 

가운데 전자, 컴퓨터 및 부품과 운송 수단 및 부품만 전년 대비 각각 

3.3%와 14.6% 증가했고 이외 전화 및 부품, 기계 장치, 섬유, 신발,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전자, 컴퓨터 및 부품만 7.7% 증가했고 기계 장치, 직물, 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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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아래 <표 3> 참조).

<표 2> 주요 국가별 상품 수출입 규모(2023년)

(단위: 십억 달러, %)

상품 수출입 총액 수출 년 비 증감률 수입 년 비 증감률

중국 173.3 61.7 6.4 111.6 -5.9
미국 110.6 96.8 -11.6 13.8 -4.6
한국 76.1 23.5 -3.4 52.6 -15.5
아세안 73.7 32.7 -4.1 41.0 -13.3

EU 59.1 44.1 -5.9 15.0 -2.5
일본 45.3 23.5 -3.2 21.8 -6.6

출처: 베트남통계총국(2024/01/03)

<표 3> 100억 달러 이상 품목별 수출입 규모(2023년)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액
년 비 

증감률
품목 액

년 비 

증감률

전자, 컴퓨터 및 부품 57,340 3.3
전자, 컴퓨터 및 부품 88,190 7.7

전화 및 부품 53,188 -8.3

기계 장치 41,478 -8.1기계 장치 43,176 -5.6

섬유 33,226 -11.6
직물 13,074 -11.1신발 20,374 -14.7

운송수단 및 부품 13,740 14.6
철 10,542 -11.6

목재 및 목제품 13,424 -16.2

출처: Huyền Vy(2023/12/29)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어두움 속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희망의 빛이었다.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도 전세계에서 12계

단 상승하며 집계한 국가들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Viet Nam 

News 2023/05/30). 2023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366.6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9년에 근접하는 수준

이다(<그림 2> 참조). 이 가운데 집행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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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 달러다(Nguyen Xuan Hai and Le Qiynh Trang 2024). 신규 

프로젝트와 등록액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대상 국가로 안전하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베트남 투자는 특히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등 범중국계 투자가 주도했으며(<그림 3> 참조), 투자 분

야 중 제조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64.2%와 12.7%를 차지한다. 

<그림 2> 외국인투자자본 추이 <그림 3> 국가별 외국인투자

          (2019-2023)                         (2023)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출처: 베트남통계총국(2024/01/09)

베트남은 2023년에 신산업 분야 개발, 과학기술 촉진, 디지털 변

혁, 녹색 경제, 공유 경제 등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해로 평가받는

다. 국가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데이터, 식

별 및 전자 인증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프로젝트(프로젝트 06)를 지

난 2년간 실행해왔다(Hà Văn 2023). 국가혁신센터(NIC)를 출범시켰

고, 전세계 주요 파트너 및 기업과의 계약 및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이 반도체 분야에서 도약하는 해였다(Như Quỳnh 2023).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2023년 7월 베트

남 정부는 2030년까지 200만 톤 이상의 희토류 광석을 개발 및 처리

하고 연간 최대 6만 톤에 달하는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물 부문 마스터플랜을 발표(866/QĐ-TTg 202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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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했다. 

베트남과 일본의 희토류 산업 협력이 일본과 진행된 바 있지만 석

유, 가스, 석탄과 같은 다른 추출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이유로 

인하여 더디게 진행되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베

트남이 희토류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국가가 될 수 있다면 베트남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희토

류 산화물은 전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 중요 산업의 핵심 부품

이다. 미사일, 레이더, 스텔스 항공기 등 첨단 무기 생산에도 필수적

이다.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차원뿐만 아니라 2045년

까지 산업화되고 고소득 경제가 되려는 베트남의 야심찬 계획을 이

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베트남

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능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광석 처리 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Le Hong Hiep 

2023).

베트남은 미국, 일본과 차례로 포괄적 전략협력으로 관계를 격상

하면서 미래 세계 첨단 제조 중심지로 기대된다. 복잡한 세계 지정학

적 맥락에서 베트남은 기술 부문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자를 유치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베트남에 6개 공장과 1개 연구개발

센터를 투자했고 애플(Apple), 구글(Google), 델(Dell), 아마존

(Amazon)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

고 있다. 베트남이 국내 반도체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과 인력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 부진 속에서도 농업 부문의 수출은 2022년에 이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상품 수출입 가운데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커피, 쌀, 채소, 캐슈넛, 해산물, 목제

품 등의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은 6개에 달한다. 과일 및 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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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은 56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초 예상했

던 연간 4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베트남 쌀 수출량 역시 36% 이상 

증가한 800만 톤, 44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기록을 세웠다. 베트남 

쌀 종자는 세계 최고의 쌀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이스

라엘과 양자간 무역협정(VIFTA)을 체결했고 베트남-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베트남-UAS 등과의 FTA를 

협상 중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연계

를 촉진하고 있다. 순환적 농업 생산 모델과 관련된 정보 기술 및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

회적 가치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베트남통계총국 

2024/01/03).

Ⅲ. 외교 약진

2023년은 중심을 잘 잡고 대외 변화에 강직하면서도 유연하게 대

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가 전성시대를 

구가한 한 해였다. 대나무 외교는 호찌민 주석이 남긴 베트남 외교 

노선 교훈을 표상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응우옌푸쫑 베트남공산당 

총비서가 2016년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이후 이 개념은 2021년 12

월 베트남 최초로 개최된 전국외교대회에서 베트남의 외교 정책 지

도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쫑 총비서는 베트남 외교의 

특징을 “부드러우면서 현명하지만 끈질기고 단호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이지만 일관되고 용감하며 탄력적이며”, “단합되고 인도주의

적이지만 단호하고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다”라고 대나무의 특성

에 빗대어 설명하였다(Linh Ha and Hong Nhung 2023). 

베트남이 추구하는 대나무 외교는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외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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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외교의 ‘외유’적 성격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 이후 일관되게 추구해온 “모든 나라의 친구,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노선 및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원칙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외교 관계 형성을 

통해 자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 주요 외교 

사안에서 핵심 국익을 관철해 온 것이 ‘내강’의 모습이었다(김용균 

2022).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고 적대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외교 원칙에 

따라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국방정책을 견지해온 베트남

은 동맹 관계를 만들지 않는 대신 2000년대 들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 세계 십수 개의 국가와 다양한 수준의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2008년에는 중국과 동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

를 의미하는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CSP)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4년 뒤인 2012년에는 러시아와 그리고 다시 4년 뒤인 2016년에는 

인도와 CSP 관계를 맺으며, 인접 강대국 및 전통 우방국과 먼저 최

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최근 2022년 12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한 데 이어 베트남은 작년 9월에는 미국과 그리

고 11월에는 일본과 각각 CSP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 한․미․일 3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을 이루어낸 것

이다. 이로써 베트남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양 진영을 형성하는 주요

국 6개국과 모두 최고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내며 양축을 연결하는 전략적 연결국가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작년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CSP로 일거에 두 단계 격상하

는 파격을 연출한 베트남은 바로 3개월 뒤 12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하노이로 맞아들여 이미 최고 수준의 양국 관계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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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동체”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간 한․미․일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CSP로 인해 ‘상대

적’으로 격하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베․중 관계의 특수 지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대내외에 확인시켰다(Vu Khang 2023b).

미국과의 관계 격상은 작년이 양국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는 상징성을 살려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실 포괄적 파트너십이 베트남이 10여 개의 국가와 맺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보다 아래의 3급 관계라는 점에서 미국이 갖는 

비중은 물론, 기존의 양국 공식 관계가 특히 군사․안보 영역에서 

2014년 이래 크게 심화한 실제 협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현실화’하자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베트남은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공식 명칭에 ‘전략적’

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 자체를 애써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그것이 

자칫 베트남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선에 합류한다는 신호로 읽히

는 불필요한 중국 측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중

국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확신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까

지 베트남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일의 원칙으로 삼

아온 외교 정책이었다.

중국으로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무역 제재 등 미국

의 봉쇄 압박이 거세지자 베트남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왔다.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손상이 생긴 상황에서 

영토 분쟁 문제를 계속 강압적 방식으로 처리하다간 자칫 베트남을 

미국 측 영향권 아래 뺏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노골적인 도발을 삼가는 한편 사회주의 

우방으로서 베트남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을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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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질서로 제시한 중국 주도의 “운명공동체”에 동참하게 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는 중

국공산당 당대회 직후 북경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도 당시 한․미․일과 관계 강화를 논의 중이던 베트남의 공산

당 총비서 응우옌푸쫑이었다. 이때 베트남은 앞으로 한․미․일과 

맺을 관계 격상에 대해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양국 관계의 이후 가능

한 격상 방식에 대해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아시아 지역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로부터 경쟁적인 구애를 받아온 베트남은 그동안 몸값을 

올릴 대로 올리다가 2023년 들어 두 나라 정상을 하노이로 불러 양

측 모두로부터 상당한 투자와 지원 약속, 외교 현안에 관한 양해 및 

양보 등을 받아내며 비싼 값에 관계 격상에 합의하는 눈부신 외교적 

승리를 끌어냈다(Vu Khang 2023a). 특히 최근 자국 반도체 산업 육

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베트남 정부는 미국 정부 및 구글,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 유수의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관

련 분야 투자, 기술 이전, 인재 육성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London 

2023).

때마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 앰코테크놀

로지(Amkor Technology)가 박닝성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지은 반도

체공장의 준공식도 열렸다. 그밖에 반도체 팹리스(fabless)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Marvell Technology), 그리고 세계 3대 전자 설계자동화

(EDA) 소프트웨어 기업의 하나인 시놉시스(Synopsys) 역시 호찌민

시에 반도체 설계 및 인큐베이션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디자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Nvidia)도 베트남의 FPT, 비엣텔(Viettel), 빈그룹(V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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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AI 반도체 분야 협력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알려졌다. 실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이 12월 하노이에 와서 호아

락(Hoa Lac)에 새로 연 국가혁신센터(NIC)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베트남 현지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생성형 AI 기

반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가 가

장 원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Ebrahimi 2023).

한편,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노이 방문 동안 “운명공동체”의 

표현을 순화한 “미래 공유 공동체”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

의한 베트남과 중국은 1999년 합의했던 양국 관계 16자 원칙(장기안

정, 미래지향, 친선우정, 포괄협력)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6개 원칙

에도 합의했다. 여기에는 “양국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안

보협력을 실질화하며, 실무협력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기초를 강화

하며, 다방면 협조를 심화시키고, 차이의 관리를 개선한다”라는 내

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양국 간 첨예한 이슈인 해양 영토 분쟁에 관

해 양국은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장기적 기본 원칙을 찾아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맺은 이러한 합의는 이웃 강대국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유화 정책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을 적대시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중국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래서 무력 억지라는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나무 외교 원칙의 실천

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베트남은 핵심 안보뿐만 아니라 철도, 5G 

네트워크, 해저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 지구국 구축 등 대규모 인프

라 투자를 비롯해 중국과 36개 항목에 걸친 상호협력에 합의하며 

많은 실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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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은 강대국 패권 경쟁의 틈바귀 속에 놓

여있는 지정학적 중간국이 어떻게 미․중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며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작년 베트남은 “외교 관계의 다양화, 다방화” 노선을 실천하기 위해 

바쁜 한 해를 보냈다. 2023년은 베트남전쟁 종결을 약속한 파리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이 체결되자 당시 북베트남은 그때까지 대체로 사회주의 진영에 국

한되었던 외교 관계를 서방 세계로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해에

만 베트남은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

계 20개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따라서 2023년은 이들 국가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다. 앞서 언급한 작년 일본과의 CSP 격상도 양국 수교 50

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작년 베트남은 역시 수교 50년이 

된 싱가포르와 호주와도 CSP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한편, 

내년에 수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될 인도네시아와도 CSP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베트남은 이웃 강대국 중국과 최우선

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안심시키는 한편, 러시아, 인

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

역 내 주요국들을 모두 최고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Nguyen Hung Son 2023). 

2023년은 베트남의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한 해였다.

Ⅳ. 정치 정진

1년 내내 베트남이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에 있다 보니 지난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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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정치인은 국가수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

가를 대표하는 보반트엉 국가주석일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제12차 

당대회에서 당시 45세라는 대단히 젊은 나이로 정치국에 입성한 트

엉 주석은 2021년 1월에 열린 제13차 당대회에서 당서열 5위에 해당

하는 비서국 상임 비서로 임명되며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작년 새해 벽두부터 베트남 정국을 뒤흔든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 중도 사임 사건 이후 52세의 나이에 서열 2위

인 국가주석 자리에 등극하며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 

80세가 되는 쫑 총비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치국원이 대부분 65

세 이상이고 일부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는 경우가 60세 전후의 

나이라는 점을 봤을 때 베트남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전체적으로 상

당히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대 초반의 국가주석이 

나왔다는 사실은 베트남 정가에 상당한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트엉 주석은 작년 한 해 화려하기만 했

던 베트남 외교무대에 데뷔해 젊고 능력 있으면서 겸손하고 품위를 

갖춘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다. 이로써 트엉 주석은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최종적으로 임기를 마

치고 물러난 이후, 즉 ‘포스트 쫑 시대’를 이끌 차기 (혹은 최소한 

차차기) 후보 선두 주자의 입지를 확실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Strangio 2023a).1) 그가 아직은 너무 젊고 성 인민위원장 역임 등 

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안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쫑 현 총비

서, 그 이전의 농득마잉(Nong Duc Manh) 전 총비서, 또 그 이전의 

레카피에우(Le Kha Phieu) 전 총비서 모두 정부 운영 경험이 없었다

는 점에서 그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1) 저자 중 한 명이 인터뷰한 다수의 현지 학자 및 전현직 관료들의 상당 부분 일치된 
의견이었다(하노이, 2023년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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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은 북부(하이즈엉)지만 남부에서 성장해 남부 출신으로 여겨지

는 그가 단 한 번도 북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총비서가 된 적이 없는 

과거 전통을 과연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Hai Hong Nguyen 2023b).

지난해 1월 18일 푹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그 자체로 상당

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베트남공산당 역사에서 국가주석의 중도 

사임이 전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쫑 총비서 2기에 수상, 3기에 

주석을 이어 맡으며 7년 넘게 사실상 이인자 위치에 있던 인물의 

실각이라는 점에서 공산당 내 권력 구도에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도

래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Quynh Le Tran 2023). 

푹 전 주석이 사임하기 2주 전인 2023년 1월 5일 정치국원인 팜빙

밍(Pham Binh Minh)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이 보건부 장관 출신으

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했던 부득담(Vu Duc Dam) 부수상

과 함께 동시 경질되며 이미 대규모 숙청 바람이 예고되었다. 이번 

숙청은 2022년 베트남 사회를 뒤흔든 2건의 코로나 대응 관련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베트남 정

부는 자체 진단 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이때 진단 키트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회사가 비엣아(Viet A) 기술 

주식회사였는데, 입찰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부와 보건부 

관료 수십 명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

다. 2022년 여름 두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여기에 연루된 60여 명이 

기소되어 재판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이 있는 부득담 

부수상이 옷을 벗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외교부가 연루되어 있었다. 코로나로 귀국길이 막

힌 해외 거주 자국민들의 입국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부

터 총 800여 편의 특별수송기를 편성해 운영했다. 약 20만 명이 이러

한 방식으로 특별 입국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나치게 비싼 항공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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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란이 일었다. 사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여행사 등 민간업

자들이 외교부, 보건부의 고위 관료들에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따낸 뒤 특별 입국 외에 달리 선택이 없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두 명의 

차관, 전 대사 등 50여 명이 기소돼 재판받게 되었다. 팜빙밍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은 정치국원이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

지 못하고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Hai Hong Nguyen 2023a; 

Strangio 2023b).

그렇게 두 명의 부수상이 물러난 지 2주 만에 푹 국가주석이 사임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표면

적으로 두 사건 모두 그가 수상으로 있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의 부인과 처남 등 가족이 진단 키트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2022년 여름부터 들리고 있었다.2)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형 부패 범죄 혐의가 잡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진 사임의 형식으로 불명예 퇴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

느냐고 해석할 수 있다.

푹 전 주석의 퇴장으로 이제 정치국 내에서 쫑 총비서 개인의 권력 

공고화 및 그가 이끄는 ‘당건설파’의 압도적 우위는 확고부동해졌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푹 전 주석은 2016년 제12차 당대회 때 

쫑 총비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응우옌떤중(Nguyen Tan Dung) 전 

수상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쫑 총비서의 연임으로 결론

이 난 12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공산당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의 광풍이 몰아치며 수만 명의 당원이 징계받았고 수천 

명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았다. 그중 중 전 수상계로 분류되

2) 베트남 정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는 현지 컨설팅 회사 경영자 및 로컬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이다(호찌민시,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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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전현직 정치국원, 중앙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출당되었다. 사

실상 푹 전 주석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과거 중 전 수상계 고위 

지도급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푹 주석의 작년 불명

예 퇴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쫑 총비서 주도의 당 정풍 

운동, 이른바 “당 건설, 정돈” 사업이 적어도 최고 지도부 내 부패 

인사 (혹은 반대파) 숙청이라는 측면에서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는 의미가 강하다. 

“당 건설, 정돈” 사업은 경제 시스템 혁신인 도이머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정치 시스템이 그동안 이룬 경제 발전에 조응하는 수준

으로 변화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베트남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

다는 공산당의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정치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이

다. 그동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패 간부 축출 등 인적 

청산이었지만, 이 정치 시스템 혁신 사업은 간부와 관료의 교육 및 

인사 시스템 정비, 행정 및 사법 제도 개선, 제반 법제 정비,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등 광범위한 정치․행정 개혁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당의 통치역량을 높이고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을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게 합리화, 선진화하려는 것

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당건설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국 내 인적 청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쫑 총비서가 주도해온 

“당 건설, 정돈” 사업 및 그 대표 사업으로 진행된 반부패 투쟁이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Strangio 2023c). 

여기에 쫑 총비서가 후계 원픽(one pick)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트엉 주석이 작년 화려하게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기조가 

2026년 14차 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베트남 정치에 큰 불확실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은 2021년 2월에 5년 임기로 출범한 제13기 지도부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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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되는 해였다. 보통 공산당은 이 3년 차에 중앙위원회의 정례 

전원회의 중 한 번을 중간평가를 위한 자리로 만든다. 작년에는 5월

에 열린 13기 중앙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중간평가 회의가 진행되

었다. 여느 중간평가 때처럼 이번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3차 당대회 결의 사항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결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베트남공산당은 또 11기부터 중간평가 회의에서 정치국원과 비서

국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위원들의 신임 투표를 해왔다. 이번에도 

중앙위원들이 총 21인의 정치국원(16명)과 비서국원 각각에 대해 

“높은 신임”, “신임”, “낮은 신임”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했

다. 베트남은 국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국회가 임명한 정부 고위직

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공표되는 국회의 대정부 

신임 투표와 달리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치국원, 비서국원 대

상 신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당대회 직전에 

열리는 현직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인선

안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면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중간평가 회의에서 진행된 신임 투표 결과는 누가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인지 가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진위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총 185명

의 중앙위원이 참여한 작년 신임 투표 결과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은 신임”을 받은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쫑 총비서, 쯔엉

티마이(Truong Thi Mai) 비서국 상임 비서, 판반쟝(Phan Van Giang) 

국방부 장관, 트엉 국가주석 순서로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팜밍

찡(Pham Minh Chinh) 수상과 브엉딩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

장이 공동으로 5위에 올랐다. 이렇게 6명이 90%가 넘는 “높은 신임” 

비율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고 은퇴할 쫑 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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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외하고 이 5명 중에서 차기 총비서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

만 마이 상임 비서는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고, 쟝 국방부 장관은 

군부 인사인데다가 이번에 처음 정치국에 들어온 경우여서 두 사람 

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남은 셋 중에 낙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찡 수상은 설령 임기를 마친다 해도 그것으로 은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3) 따라서 유력 후보군이 쫑 총비서의 신임이 두터

운 트엉 국가주석과 후에 국회의장 두 인물로 압축되는데, 전술했듯

이 작년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한 트엉 국가주석이 쫑 총비서의 전

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23년은 정치국 내 인적 청산을 정리하고 쫑 총비서

의 노선을 이어갈 유력한 차기 후보를 마련함으로써 베트남 정치가 

정치 시스템 및 거버넌스 혁신 사업을 향후 수년간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정치 시스템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이룬 정치 개혁의 정진은 베트남의 미래 전망

을 한층 밝게 만들고 있다.

Ⅴ. 결론

2024년 베트남 경제는 대외 환경의 개선, FDI의 지속적 유입, 정부

3) 참고로 12기에서 실시되었던 신임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쫑 총비서가 1위, 응우옌티
낌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이 2위, 쩐꾸옥브엉(Tran Quoc Vuong) 비서
국 상임 비서가 3위, 푹 수상이 4위, 팜밍찡 당시 당 조직위원장이 5위, 브엉딩후에 
당시 부수상은 9위, 보반트엉 당시 당 선전위원장은 14위를 기록했다. 실제 13차 
당대회의 지도부 선출 결과는 1위를 했던 쫑 총비서가 다시 총비서가 되었고, 4위 
푹 수상이 국가주석, 5위 찡 당 조직위원장이 수상, 9위 후에 부수상이 국회의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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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인 공공투자에 힘입어 순항하리라 전망된다. 우선 올해 상

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

로 관측되는 만큼 세계 경기가 곧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중국 정부 역시 올해에는 성장 지향 재정 정책을 기조로 삼고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알려져 베트남 수출 부문은 작년과는 반대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에 대한 FDI와 공공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

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제조 기지로서 

부동의 위상을 확립한 베트남은 2023년 이룬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인프라 건설

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베트

남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투자 예산 확충과 집행률 제고, 그리고 민관

합작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 및 디지

털 기반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제13기 지도부의 임기 반환점을 지나 이제 임기 후반부

에 접어든 베트남공산당은 올해부터 서서히 2026년 초에 개최될 14

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핵심은 당의 기초단위

부터 성급 조직까지 차기 당의 핵심 대오를 구성할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인사 준비 작업이다. 연줄과 아울러 능력과 도덕성이 

간부 승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만큼 각급 단위 지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투자 유치 및 경제성장 등 경제 분야 업적과 부패 통제 

등 조직 관리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기

울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미진했던 각급 정부의 공공투자 

집행률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높아지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점들 

역시 대외 환경 개선과 더불어 2024년 베트남 경제 전망을 밝게 만

드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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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대회 준비를 위한 기층 간부 검증 과정에서 중앙당의 “당 

건설, 정돈” 사업 지속 기조와 맞물려 올해에도 크고 작은 반부패 

숙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도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당권 투쟁은 주로 주요 

유력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루머나 스캔들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에 이들 중 일부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현재 쫑 총비서의 공산

당 장악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큰 분란이나 스캔들 없이 쫑 총비서

가 낙점한 후계자로 차기 당권 인사 문제가 비교적 일찌감치 조용히 

정리될 가능성도 크다.

2023년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누적 투자액 1위 국가다. 양국 교역 규모도 지난

해 800억 달러를 넘겨 베트남은 2년 연속으로 중국, 미국에 이은 한

국의 3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비단 투자와 무역뿐만 아니라 

올해 수교 32년째를 맞는 한국과 베트남은 개발 협력, 인적 교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등 

CSP 이름에 걸맞게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국 모두에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 깊이 있는 상생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이미 대체 불가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러한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는 계속 깊어질 것이다.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베트남 경제가 비록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베트남의 올해 전망과 향후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아 

보인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언제나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

한 덕분에 베트남은 현재 조성된 미․중 전략 경쟁 국면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왔다. 국가 

통치역량 및 거버넌스 시스템 역시 당-국가 체제의 개혁 노력을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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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지속해 온 결과 한층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및 거버넌스 혁신의 노력은 당분간 중단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미래가 밝은 이유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 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야 하는 이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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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etnam 2023: Economic Sluggishness, 

Diplomatic Breakthrough, and Political Progress

Yong K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Hun BEAK
(Dankook University)

Vietnam's 2023 can be characterized as a year of economic 

sluggishness, diplomatic breakthrough, and political progress. Vietnam's 

economic growth in 2023 was lower than expected, hovering around 5%. 

It suffered from sluggish exports and imports and a slowdown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due to a decline in global aggregate demand. FDI 

is at an all-time high, driven by global supply chain decoupling and 

attracting large foreign investors in high-tech industries. Diplomatically, 

Vietnam's bamboo diplomacy, with its “diversification and 

multilater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ts flexibility in dealing 

with the US and China, shone through, with the country signing 

Comprehensive and Strategic Partnerships (CSPs) with the US and Japan 

and deepening ties with China. Politically, Vo Van Thuong took over as 

State President, marking a shift in power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continu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governance renovation 

program. It is expected that the “Party building and reform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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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a strong anti-corruption fight,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Vietnam, 2023, Bamboo Diplomacy, Comprehensive and 

Strateg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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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3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태국의 총선에서 유력한 승자로 점쳐졌던 

프아타이당을 제치고 까오끌라이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총리 선출은 실패한

다. 총리선출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약속을 어기고 군부 보수세력과 손

을 잡아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렇듯 표심과 민심을 거스르고 탄생한 세

타 타위신 정부는 다수의 불안 요소들을 떠안고 출발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간신히 회복했지만, 더딘 회복은 태국 경제구조가 가

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한계가 빈부격차 해소와 인적자원개발 실패

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

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경

제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타 정부에게 있어 단시간에 극복하기 힘든 장

애물이 될 것이다. 

거듭되는 쿠데타와 정국 혼란으로 국제적 신뢰도를 잃고 심화하는 미․중 대

결 구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하지만 이를 통해 이전의 외교력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그 가운데 수교 65주

년을 맞은 한-태 관계도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을 위해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과

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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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23년 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 전반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단연코 5월에 열린 총선이었다. 모두의 예

상을 뒤엎고 청년 진보세력이 주도하는 까오끌라이당이 제1당이 되

었고, 유력한 승자였던 프아타이당은 제2당이 되었다. 군부 세력이 

주도했던 보수정당들은 간신히 5위권 안에는 들었으나 진보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의 반도 미치지 않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비록 총리 선출 과정과 그 결과는 기존 보수세력의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지만 태국에서의 변화의 물결은 이미 20세기식 보수와 진

보간의 대결 구도를 넘어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만들어 내는 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태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팬데믹 시

기 경제위기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수요 하락이 제조업과 수출업에 

초래한 타격과 태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해외투자 저하

는 지속해서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켰다. 이러한 외부 타격에 

대한 취약성은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이다. 

2023년 태국의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빈부격차와 빈곤층 문제를 해

소하지 못한 태국 사회 전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들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뿐만이 아니라 중진국

들 간의 긴장 관계에서 중도 노선을 걷는 태국식 “대나무 외교”로 

대외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주제어: 총선, 탁신 치나왓, 정치의 일상화, 구조적 문제, 고령화 사회, 빈부격

차, 사우디아라비아, 한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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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이 심화하는 가운데 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보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32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성공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의지다. 반면에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국과

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만한 사건들로 한 해

의 마지막이 #BanKorea로 마무리되었다. 

태국의 2023년을 돌아보며 우선 총선 결과를 정리해보고 선거에

서는 승리했지만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에 실패한 진보세력의 앞으

로의 행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주지하다시피 태국의 정치와 사

회, 그리고 문화 분야까지 오피니언 리더의 나이가 상당히 어려졌고, 

이들은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이다. 이들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

는 태국의 정세를 보면서 동시에 태국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걸

림돌이 되어왔던 구조적 요소들을 보려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호호혜적인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과제

가 선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Ⅱ. 정치 

1. 2023년 총선 결과와 분석: 새로운 물결과 상된 결과

2023년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물결과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까지도 다수의 태국인과 태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 “타이를 위

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까오끌

라이당(Move Forward Party, “멀리 전진”)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151석을 획득하여 총 141석을 획득한 프아타이당보다 선전

했다.



66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표1] 2023년 태국 총선 결과

순 정당
총

의석수

지역구 비례 표

의석수 총 득표수 의석수 총 득표수

1 까오끌라이 151 112 9,665,433 39 14,438,851

2 프아타이 141 112 9,340,082 29 10,962,522

3 품짜이타이 71 68 5,133,441 3 1,138,202

4 팔랑쁘라차랏 40 39 4,186,441 1 537,625

5 루암타이상찻 36 23 3,607,575 13 4,766,408

6 쁘라차띠빳 25 22 2,278,857 3 925,349

7 찻타이파타나 10 9 585,205 1 192,497

8 쁘라차찻 9 7 334,051 2 602,645

9 타이상타이 6 5 872,893 1 340,178

10 찻파타나끌라 2 1 297,946 1 212,676

11 프아타이루암팔랑 2 2 94,345 0 67,692

12-18 총 7개 정당 7 0 - 7 -

총합 500 400 100

출처: 태국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 태국 공영방송 (Thai 
PBS), 태국 언론사 The Standard 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선거 정국 내내 압도적 제1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프아타

이당이 기대했던 의석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낸 이유는 크

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태국 정치사상 가장 많은 논란

의 대상이자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총리 탁신 치나왓이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프아타이당과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

와 결별한 쁘라윗 웡수완이 이끌고 있던 팔랑쁘라차랏당(Phalang 

Pracharat Party, “국민의 힘”) 간의 긴밀한 관계가 공개되면서 밀실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Chalermpalanupap 2023/02/27). 한때 

탁신 치나왓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2006년 탁신 정부를 뒤엎은 쿠

데타의 주역이었던 손티 림텅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손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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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는 팟캐스트에서 2월 3일 탁신과 팔랑쁘라차랏당 당수 쁘라윗 

사이의 “비밀 거래”에 대해 폭로한다. 탁신의 막내딸인 패텅탄 치나

왓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불거진 프아타이당 내에서의 분열을 지

적하며 손티는 탁신의 지지자만 남은 프아타이당은 결국 총리 선출에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군부 세력과 결탁할 것이고, 그중 가장 유력한 

친탁신 계열 군부 지도자가 쁘라윗 웡수완이라고 했다(Limthongkul 

2023/02/03). 

둘째로 손티가 지적한 것처럼 프아타이당 내 분열과 불화 역시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2010년 레드셔츠 시위를 주도했었던 

지도자 짜뚜폰 프롬판은 2023년 1월 20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쁘라윳을 비판하는 만큼 탁신과 프아타이당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짜뚜폰은 탁신이 지속해서 레드셔츠를 배신했으면서도 

지금은 태국에 돌아오려 레드셔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러한 탁신과 프아타이당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Prachatai 2023/01/ 

21). 이에 2010년 당시 짜뚜폰과 함께 레드셔츠의 지도자였던 프아

타이당의 나타웃 싸이끄아는 압도적 승리의 목표가 탁신의 귀환이 

아니며, 군부와 연정을 할 계획도 없음을 밝혔다(The Nation 2023/ 

01/28). 이렇듯 탁신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그의 여동생 잉락 치나왓

을 총리로 만드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었던 레드셔츠 지도자 세력 

내 분열은 프아타이당이 비민주적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되게 했고, 

결국 프아타이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데에 영향

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선거 직전 탁신의 태국 귀환 선언이 악재로 작용했다

고 할 수 있다. 이미 2022년 7월 프아타이당의 “압도적 승리”를 주장

하며 태국 귀환을 암시했었던 탁신은 5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74세가 되는 7월 26일 이전에 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밝혔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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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귀환하겠다는 것은 곧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이미 탁신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고 있었던 보수세력은 그가 아무리 

10년의 징역형을 감수하고 태국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의 귀환에 

저항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탁신이 버리고 간 레드셔츠 세력 자체 

내에서의 내부 분열로 프아타이당을 등진 이들과 탁신이라는 구정

치 세력에 반대하는 신세대 정치운동가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Bangprapa 2023/07/21; Chalermpalanupap 2023/04/ 

03: 3, 7). 이는 분명 총선 직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프아타이당이 압도적 승리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이었지만 

보수세력이 사법권을 이용해 진보세력 출신의 총리 선출을 막은 것

은 “예상” 그대로였다. 201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총 375명의 상․

하원 의원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총리 선출이라는 게임의 룰을 돌

파하기 위해 피타 림짜른랏은 소수 정당과 상원 모두에 지지를 호소

했지만 결국 7월 13일에 열린 첫 번째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하원 311표, 상원 13표를 받아 총리 당선에 실패했다. 기다렸다는 

듯 2차 투표가 열리기도 전 헌법재판소는 피타의 의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국회는 한번 실패한 피타의 총리후보 지명안을 같은 회

기 내에 재심할 수 없다고 아예 7월 19일 2차 투표 자체를 무산시킨

다. 그리고 3차 투표일을 무기한 연장시킨다(Wheeler 2023/07/31). 

결국 까오끌라이당은 프아타이당에 총리선출권을 넘기게 된다.

2. 총선 이후 내각 구성까지: 탁신의 귀환과 세타 타 신 총리 선출

피타의 총리직 도전이 좌절되고 프아타이당의 제2 총리 후보였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고 새로운 내각 구성이 발표된 8월 말

까지 약 40일 동안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은 역시나 전 총리 

탁신 치나왓의 귀환이다. 장장 15년간의 자발적 해외망명생활을 접



태국 2023: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  69

고 그가 귀국한 시점은 절묘하게도 신내각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

다. 2023년 7월 26일 패텅탄 치나왓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탁신이 8

월 1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알린다(Duangdee 2023/07/26). 그리고 

일주일 뒤 8월 2일 프아타이당은 까오끌라이당과 피타에 대한 지지

를 철회하고 세타 타위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하지만 8월 5일 

탁신은 직접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의사가 휴식을 권유하여 귀국 일정

을 뒤로 미룬다고 발표한다. 8월 7일 프아타이당은 총선에서 세 번째

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아누틴 찬위라꾼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

(Bhumjaithai Party, “타이 자존심”)과 연정할 것임을 발표한다

(Sirivunnabood and Jatusripitak 2023/08/11). 세타는 선거 직전까지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품짜이타이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었고, 실제로 프아타이당과 까오끌라이당 모두가 오락용 마리

화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었다. 선거기간 내내 보수세력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아누틴과 프아타이당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리직을 쥐고 새로운 내각도 프아타이당

과 친탁신세력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Montesano 2023/08/29). 

하지만 프아타이당과 아누틴의 연정이 불러올 파장은 모두의 예

상을 깬 사건에 의해 가려진다. 연정을 발표하는 그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현 국왕의 둘째 부인의 아들인 와차레손 위왓차라웡이 태국을 

깜짝 방문한다. 평범한 시민의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공항에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Head 2023/08/09). 역시 문제는 타

이밍이다. 왕자의 깜짝 방문이 이어진 그 일주일 동안 세타는 발 빠

르게 보수세력과 소수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왕자가 

출국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1일 11개당 연정안을 발표

하기에 이른다(Wee and Suhartono 2023/08/21). 결국 8월 22일 시행

된 3차 투표에서 세타는 하원 330표, 상원 152표를 획득하여 제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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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탁신은 방콕에 도착하고 귀국과 

동시에 구금된다. 모두가 예상했듯 며칠 뒤 9월 1일 탁신은 왕실의 

사면권을 얻어 1년 형으로 감형받게 된다. 그리고 9월 2일 현 국왕은 

세타의 신내각 출범을 승인한다. 와차레손 왕자의 깜짝 방문은 왕위 

승계 문제에서부터 보수세력과 왕실 세력 간의 연결성까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지만, 왕실에 대한 모든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

어지는 태국 사회의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논평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타는 신내각을 구성하는 데 군부 세력과의 연정을 완강하게 거부

했던 제1당인 까오끌라이당을 완전히 제외했다. 내각의 반 이상을 프

아타이당 소속 정치인에게 내주었고 자신을 총리로 선출하는 데 막대

한 기여를 한 품짜이타이당에게도 섭섭지 않은 자리 배분을 하고, 아누

틴에게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직을 주었다. 동시에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농림부장관직을 타마낫 프롬파오에게 준 것이다. 비록 쁘라윗은 

내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의 오른팔과도 같은 타마낫이 농림부 장

관직에 복직했다는 것은 세타의 새로운 내각이 가진 원초적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신내각의 장차관직을 차지한 인물 중 9명이 전 쁘라

윳 정부 출신이다(Jatusripitak 2023/09/14). 그렇게 태국 정치는 새로

운 물결이 만들어 낸 변화의 기회를 “뻔한” 결과로 덮어버렸다.

3. 2023년 총선 이후 진보세력의 행보와 세타 내각의 과제

2023년 총선에서 새로운 물결과 희망을 만들어 낸 까오끌라이당

의 앞으로의 행보와 운명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예측이 등장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까오끌라이당의 해체 여부와 앞으로의 피타의 정치적 행

보 혹은 미래에 대한 논의다. 까오끌라이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

(Future Forward Party, “새로운 미래”)이 해체된 것처럼 까오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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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시 해체되고, 아나콧마이당의 지도자였던 타나톤 쯩룽루앙낏과 

삐야붓 생까녹꾼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처럼 피타 역시 정치활동

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Chalermpalanupap 2023/ 

05/25). 이미 총선 전부터 피타는 정치인의 언론매체 주식 소유 방지

에 대한 고소를 당했고, 까오끌라이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왕실 

모독죄 개정에 대해 똑같은 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Tonsakulrungruang 2023/08/07). 다행히 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언

론매체 주식 관련 고소는 기각했지만 31일 왕실 모독죄 관련해서는 

이 법을 개정을 하려는 모든 노력이 왕실을 전복하려는 것과 같다고 

선포를 함으로써 까오끌라이당의 해산 가능성을 높였다(Online 

Reporters 2024/01/31). 다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2020년 아나콧마이당의 해체가 불러일으킨 파장이다. 전 세계적 팬

데믹이 선포된 가운데 태국의 청년 진보세력은 사법 권력을 이용한 

보수세력의 횡포에 거리시위에서부터 온라인으로 밀크티 동맹을 이

끌어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던 가운데 왕실 개혁을 요구

했다. 이는 이 세대가 얼마나 절박하게 태국의 민주화를 바라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Jory 2023/08/01).

둘째로, 까오끌라이당이 프아타이당과의 타협을 거절함으로써 얻

어낸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선 직후 총리 선출과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까오끌라이당은 다수의 정당과 연정을 시

도했고, 연정 구성을 위해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 개정을 

주요 개혁안에서 빼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친군부 

성향의 정당과 타협하고, 왕실 모독죄 개정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한 

적은 없다(Watcharasakwej and Tan 2023/08/18). 다수의 정치평론가

들은 까오끌라이당이 내각 구성에서 제외된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까오끌라이당에 대한 지지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Rattanataymee 2023/08/18). 2017년 군부 세력에 의해 구성된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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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총리선출권이 2024년 5월에 만료되면, 흔히 사법쿠데타라고 

불리는 법을 활용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향과 과정을 탄압하는 행위

가 재연될 수도 있지만 2023년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기는 힘들다

(Alderman 2023/07/18). 

마지막으로 까오끌라이당이 대변하는 태국 청년 진보세력의 정치

화 성공 여부다. 총선 직전 한국의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었던 태국 

쭐라롱꼰대학 학생회장이었던 네띠윗 촛띠팟파이산은 청년세대가 

2014년 쿠데타 직후 일어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정치의 

일상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총선이 꾸준히 이어져 온 청년 세

대들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정치에 반영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서영 2023/05/10). 총선에서의 까오끌

라이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청년 세력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변

화를 촉구하며 사회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

고, 정치와 일상의 간극을 좁히려 했던 그들의 노력은 청년 세력뿐만

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3

년 총선에서 까오끌라이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왕실 모독죄 개정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의도적으로 이 공약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징병제 폐지, 결혼 평등법안, 부패 방지법, 주류 독점 방지 

법안, 탄소배출절감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과 개정안을 내놓아 정

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요구에 적극

적으로 응답했다(Johjit 2023/05/18). 역시 이에 대한 호응은 까오끌

라이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까오끌라이당은 방콕 33

개 지역구 의석 중 32석을 획득하고, 지방의 수도격인 중소 도시 여

러 곳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치의 일상화”가 새로운 세력

들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2023년 태국은 총선을 무사히 치러냈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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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렇다고 세타 정부가 맞이할 2024년이 2023년 

총선이 만들어낸 파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힘들다. 무엇

보다 그를 뒷받침하는 프아타이당의 내분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

았다는 점, 그리고 소수정당들로 구성된 정부가 가진 내재적 불안정

성이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특히 탁신이 도착한 지 일주일 만

에 왕실사면권을 받아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손티가 말한 비밀 거

래뿐만 아니라, 탁신과 왕실 사이에 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

닌지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Raymond 2023/09/17). 더불어 11월 

30일에는 7월 11일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쁘라윳이 추밀원에 임명

되면서 새로운 내각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The 

Nation 2023/11/30).

Ⅲ. 경제

1. 더디지만 다행스러운 회복

동남아시아의 제2 경제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의 경제회복은 더디

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2023년 상반기에 팬데믹 이전 실질 국내총생

산(GDP) 수준으로 회복했다. 경제회복의 일등 공신은 전년과 비슷

하게 관광업과 민간 소비의 활성화였다. 1-3분기 사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총 2천만 명 이상에 달해 팬데믹 이전의 70% 정도 

수준으로 회복했다(WBG 2023/06/28: 1).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

라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도 증대되어 2023년 3분기까지 관광으

로 인한 총 수입액이 1조 3640억 바트에 이르렀다(NESDC 2023/05/ 

15, 2023/08/21, 2023/11/20). 관광업의 활성화로 서비스업과 관련 산

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되었고, 노동자들의 



74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수입이 안정되면서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졌다. 2023년 내내 민간소

비지출은 정부소비지출이나 투자, 수출 분야보다 가장 우호적인 발

전을 보여주어 2023년 1분기 5.8%에서 3분기에는 8.1%로 성장한다. 

가계소비가 증대된 데에는 정부의 연료비용과 교통비를 보조정책, 

그리고 물가상승 지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정책도 한몫했다(WBG 

2023/06/01: ii-iii; 2023/06/28: 1).

하지만 2/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한참 떨어져 결국 태

국은행(Bank of Thailand)은 2023년 GDP 성장률을 2.7-3.7%에서 

2.5-3.0%로 하향 조정했다. 제조업 생산량과 수출량이 줄어들고 국

내외 투자도 급격히 축소되면서 세계은행도 태국의 2023년 GDP 성

장률을 3.6%에서 3.4%로, 2024년 성장률은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Sriring and Thaicharoen 2023/08/21). 2023년 하반기에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자율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 2022년 4/4반기 가계부채가 총 GDP의 

86.9%에서 2/4분기에는 90.7%로 상승한다(NESDC 2023). 하반기에

도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태국

에서 쓰는 관광비용은 크게 증대되지 않았다.

2023년 순조로운 출발을 한 태국의 경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

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태국 경

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2023년 태국의 경제회

복을 이끈 것이 관광업과 민간소비지출이었다면, 성장을 둔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과 수출 저하라고 할 수 있다.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

했고, 이는 미국이 제1 수출국이었던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의 제조업 생산량 둔화와 수출량 축소로 이어졌다(Dollar 2023/06/ 

04; White and Ruehl 2023/10/02). 특히 태국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전자제품과 같은 수출지향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서 타격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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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이었다(Yarrow 2023/10/30; BOT 2023/10/31). 

태국의 제2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도 예상보다 더디어 상황

을 악화시켰다(ADB 2023/09: 2). 중국은 2023년 5%의 GDP 성장률을 

기대했지만 소매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매출량에 머물렀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가계부채 증대는 민간 부문 투자의 축소로 이어졌다

(Tan 2023/10/01). 이는 결국 태국이 의존했던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예상보다 낮은 숫자의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제로 관광(zero tourism)”과 같은 중국계 

상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을 이용하는 저가 관광에 집중하

는 결과로 이어졌다(Lertpusit 2023/07/05).

이러한 가운데 5월 총선 이후 총리 선출과 연정 구성의 지연은 태국

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거 전부터 진보세력이 승리할 경우 내각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총리 선출이 야기할 혼란에 대한 경고는 있어 왔다. 반

복되는 쿠데타와 이에 저항하는 거리 시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

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이미 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신감은 깊

어진 상태였다(Pananond 2023/08/14). 이러한 상황에서 7월에 총리 선

출에 대한 제2차 투표가 무산되면서 10월 1일로 예정되었던 2024년 

예산 심사 및 확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Sriring and Ghoshal 

2023/08/24).

2. 태국 경제의 구조  문제

2023년 한해 태국의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령화 사회가 초래

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고령인구 빈곤화에 따른 정부 부담의 증대

다.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20여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



76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체 인구의 7%에서 14%로 증대되었다. 현재 태국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1,20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다. 이 속도

로 태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5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

구의 2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Economist 2023/10/12). 

공공기관이나 주요 산업에서의 정년퇴직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태국 사회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수급의 불안정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빈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Apisitniran 

2023/09/18). 일본이나 한국처럼 경제 선진국에 이르지 못한 태국이

나 베트남,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보장과 공공보건

의료제도가 미약해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가 위협받는다. 태국의 

경우 정부가 노령인구에 제공하는 노령수당의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

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월간 600-1,000 바트 사이여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태국의 노령인구의 34%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소득기준 

이하의 수입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WBG 2023/06/01: vi, xvi).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된 제조업 생산량과 수출 저하 문제는 

지금까지 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관광업과 수출 중심의 제조

업에 치중한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보여준다. 태국이 자동차와 전자

제품 제조업 산업에 치중한 이유는 다수의 해외 기업이 노동비 절감

을 위해 전략적으로 태국을 선택하는 데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

금까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수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도 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서비스 수출이 전년 대비 

66.1% 성장한 데 비해 상품 수출은 6.0% 감소했다는 데에서도 잘 

보인다. 신규 주문의 감소로 앞으로의 생산량은 계속 하향세에 머무

를 것이라는 전망이다(Biswas 2023/09/29).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의 

그간 누적된 비용 부담을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전

가할 것으로 보여 민간소비지출 또한 제조업과 수출 부진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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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것이다(S&P Global 2023/09/01).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

서 고부가가치 가공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변화 노력이 시급하지만 

과연 태국 경제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특히 이미 누적된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는 투자와 소비 성장 모두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 것이다(Biswas 

2023/09/29).

수출지향적 제조업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눈여겨볼 만한 점이 바로 

태국 국내총생산에서 9%를 차지하는 농업의 불안정성이다. 전 세계적

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국가 중 태국은 8위를 차지하

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WBG 2023/06/01: 

xviii).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태국은 엘니뇨 현상으

로 인해 강우량이 평소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우량

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농업, 특히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2023년 7월 인도가 쌀 수출을 다시 제

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쌀 가격 폭등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제2 수출국 태국에게 호재이자 악재로 작용했다(ADB 2023/09: 19, 

36). 우기에 쌀을 재배하는 64%의 태국의 농민들은 쌀 생산량 저하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대되겠지만 식품 가격 상승

이 서민경제 악화에 기여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BOT 2023/11/08: 23).

고령화 사회, 제조업과 수출량 저하, 농업의 불안정성이라는 산업

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노동시장인데, 이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2023년 태국 실업

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관광업의 회복과 연계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였지

만 관광업이 계속 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다수가 숙련 노동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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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관련 직종에 특화된 노동자이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가 다수다. 이는 태국 경제가 주요산업의 변화를 

꾀할 때 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과도 상통한다. 무엇보다 태국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산업이나 정보통신(IT: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NESDC 2023/05/15: 1).

노동시장의 한계는 빈부격차와 교육의 차이 문제와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 2023년 6월 초 세계은행이 내놓은 태국의 공공세입지

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태국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매우 낮

은 수준으로 지속된 것이 전반적인 태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

음을 지적한다(WBG 2023/06/01: xiv-xv).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

발기구가 발표한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상위 25%에 속한 학생들의 수

학 성적이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보다 61점이나 앞선다(OECD 

2023).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의 저소득 계층 출신 학생은 

학습 성취도가 낮아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직업학교에 들

어가도 노동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어, 결국 단순직이나 

단기직에 머물러 저임금을 받으며 빈곤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지

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무엇보다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외국인이 바로 태국인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약 1,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납치를 당하는데, 

이중 태국인 사망자가 39명, 사상자가 19명,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 54명의 태국인이 인질로 잡혔다(Al Jazeera 2023/ 

11/30). 총 인질의 4분의 1이 태국인인 이유는 폭탄이 날아와도 이들

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조차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가자지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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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류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무려 6,000여 명이었다는 것에서 찾

을 수 있다(Kim and Yam 2023/11/24).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열

악한 환경과 태국인 노동자의 83%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스라엘로 향한 이유는 태국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이스라엘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

아야 빚도 갚고 자신과 가족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

이다(Turton and Regalado 2023/10/28). 

3. 태국의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거와 재

실제로 태국의 재정정책은 보수적인 편이어서 재정적자나 공공부

채를 매우 효율적으로 통제해왔다. 덕분에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관대한 서민 지원 정책이나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제도와 교육,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투자가 비슷한 중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

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태국 사회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와 부조 제도가 매우 빈약해 고령인구의 빈곤화 문제가 앞으로 

심화할 것이다(WBG 2023/06/01: vi).

이러한 상황에서 세타가 내놓은 빈곤층 해소를 위한 10,000 바트 

디지털 월렛 정책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성

을 갖는지 의문이다. 이미 태국은 팬데믹 시기 동안의 급격히 늘어난 

정부지출로 공공부채가 총 GDP의 60% 수준으로 올랐다. 태국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바로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과세 기준으로 

인해 세입 징수율이 매우 낮은 것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더 이상 공공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9년 

태국 총 국민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낸 총 400만 명의 인구가 대부분 

고정 임금을 받는 노동 계층이었고, 반면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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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낮게 책정해, 태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

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하다(WBG 2023/06/01: iii, viii-xi).

무엇보다 정부지출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는 정치 안정화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세타 정부는 연정 구성에서부

터 총리 선출 과정에 있어서 태국 시민들로 하여금 그 정당성뿐만 아

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2024년 정부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세타 내각이 민심 회복에 절대적

인 경제 포퓰리즘을 보여줄 사업들의 착수 시기가 연기되어 새로운 

정권은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ADB 2023/09: 

125-126). 

Ⅳ. 외 계  한-태 계

1. 새로운 동반자 찾기?

총선 관련 뉴스가 국내외 미디어를 거의 장악한 가운데 태국의 대

외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접근법에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2023년에 수교 190주년을 맞는 미국과 태국 관계는 더더욱 그러했

다.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로 탄생한 정부를 쿠데타

로 끌어내린 태국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왔다

(Natalegawa 2023/10/04). 이에 찌티팟 푼캄 교수는 태국의 외교정책

의 성격을 “헤징 전략이 기본인(hedging by default)” 정책이라고 정

의했고, 쁘라윳 정부 역시 이에 빗겨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Poonkham 2023). 미국과 태국의 합동군사훈련은 올해도 이루어졌

지만, 심화하는 미․중 대결의 상황에서 태국이 관망자적 위치를 고수

한 가운데 미국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군사 관계의 주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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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마르코스가 이끄는 필리핀으로, 그리고 경제 관계의 주축은 팬

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이루고 중국을 떠난 해외기업들

이 가장 많이 이주를 한 베트남으로 옮겨갔다(Poonkham 2024: 93). 

태국이 적극적으로 대외관계의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가운데 2023년 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첫째

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태국 정부의 열렬한 구애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태국은 중국이 2022년 말부터 팬

데믹 시기의 여행과 수출입 규제를 완화한 것을 태국 경제회복의 기

회로 보았다. 예상하고 바랐던 만큼 2023년 태국을 찾은 중국인 관

광객의 숫자는 급격히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이

르지 못했고, 원래 기대했던 4백만 명에 한참 뒤 떨어진 340-3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Foreign Office 2023/12/13). 그럼에도 여

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태국 정부는 무비자

나 전자 비자 정책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다

(Foreign Office 2023/12/07). 세타 내각이 출범한 직후 왕이 외교부

장과 시진핑 주석 등과의 만남으로 태국과 중국 간의 인적교류가 양

국의 관계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 증대와도 관계가 있음을 재

차 강조했다(Foreign Office 2023/02/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2023/12/06). 

이 가운데 태국이 2022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의 경제-문화적 관계 강화를 위해 보인 노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태

국의 외교 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그린 경제를 촉진하

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한 것부터 태국에서 할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새로운 외교 파트너를 찾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Foreign Office 2023/06/07, 2023/12/14). 2016년 사

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모하메드 빈 살만은 “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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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화와 동시에 

여러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정상화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사우디아라

비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투자 촉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Mati and Rehman 2023/09/28).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간의 

관계가 정상화한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협력 관련해서 총 3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양

국 정상들의 공식 방문도 이루어졌다. 특히 신내각 구성 후 세타 타

위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공공투

자기금을 통해 태국 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

조했다(Chongkittavorn 2023/06/20; Khaosod English 2023/10/21). 

2. 한-태 계 쟁

한-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축은 “인적교류”와 “문화 교

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K-Pop 아이돌 해외 출신 멤

버 중 태국 출신 아이돌의 영향력은 독보적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태

국 팬들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2022년 9월 태국 영자지 더 네이션

(The Nation) 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트윗하는 상위 10개국 중 1위를 한 한국 다음 2위가 태국이다

(2022/09/06). 이에 태국 정부도 K-Pop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주목하고 있다. 세타의 신내각 역시 세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패텅탄 치나왓이 부위원장을 맡은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위원

회를 구성하고 태국 콘텐츠 진흥원(THACCA: Thailand Creative 

Content Agency) 설립에 착수했다. 세타의 태국 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한 정책은 영화, 미술, 도서, 음식, 음악축제, 관광, 체육, 패션 등 

총 8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해외문화홍보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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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편으로는 한-태 관계에 있어

서 여러 가지 도전을 의미하는데, 2023년에는 한-태 관계의 양대 축

인 인적교류와 문화 교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는 2023년이 태국과 한국 간의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1월에서 9월 사이 백만 명을 웃돌았지만 같은 시기 태국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26만 9천여 명에 그쳤다(해외문화홍보원 2023/ 

10/16, Kasemsuk 2023/11/01). 특히 10월 말 태국의 트위터(현재 X)

에서 #한국여행금지(#벤티아오까울리)와 #한국출입국관리소(#떠머

까울리)가 해시태그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태국인

들의 “잠재된 반한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이어 한국을 찾은 다수의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하거나 범죄인에 가까운 취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The Nation 2023/11/04). 

한국 미디어가 태국의 한국 여행금지에 대한 반응을 보도하기 시

작하자 정부도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논란이 일어나자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내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태국의 입국 불허율이 높은 이유는 미등

록 체류자 비율이 높아서임을 인정했다(정상빈 2023/11/04).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은 총 

203,448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8.2%의 규모다. 이들 중 단기 체류하

는 태국인이 164,577명이고, 11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15만 7천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체류자의 78%

가 불법체류 상태인 것이다(법무부 2023/11/23: 2, 27; 법무부 2023/ 

11/03). 그러면서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

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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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

인들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 혹은 범죄인으로 보고 있음을 암시했다

(법무부 2023/11/03).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인들에게 과도하게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입

국심사 과정과 입국 거부는 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체류하는 혹

은 체류했었던 태국인들이 당했던 일종의 인종차별적 태도와 멸시

를 필연적으로 떠오르게 했고, 이는 한국 전반에 대한 반감 혹은 적

대감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잠재된 반한감정은 “피너이(little 

ghost)”로 알려진 한국의 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된 데에서도 보인다. 

2023년 초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7세의 

태국인 노동자 분추 쁘라와세낭씨가 3월 4일 농장 근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전문가

들은 분추씨가 축사 안에서 생활하면서 장기간 악취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었고, 과한 노동으로 심장 계통에 이상이 생겨 과로사 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승욱 2023/03/08; 박태근 2023/03/07). 태국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분추씨가 발견될 수 있었던 건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던 분추씨가 연락이 없자 이를 불안하게 여긴 그의 아내가 

한국에 사는 태국인 지인에게 연락을 해 남편의 행방을 확인해달라

고 부탁해서였다고 한다. 경찰들과 함께 농장으로 가서 주검을 찾은 

뒤 재차 농장주에게 물어보니 숨진 분추씨를 보고 충격에 시신을 유

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방에서는 분추씨의 여권과 돈이 발견되지 않

았다(Chaisamritphon 2023/03/08; Loetchittham 2023/03/08). 

분추씨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적

은 임금으로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도한 노

동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BBC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

지 총 695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중 264명의 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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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다고 한다. 나머지 270명은 병사하고 81명은 사고로 사망했

다고 한다. 총 695명의 태국인 사망자 중 86%에 이르는 602명이 불

법 체류자였다(Buathong 2023/03/09).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태국

의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가

장 직접적인 채널은 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 친족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겪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분추씨와 같은 한

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

양한 통로를 통해 알려진 태국인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태국 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가 #BanKorea

와 같은 운동으로 번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태 관계의 또 다른 축인 문화 교류도 안정적이

라고 할 수 없다. 태국에서 태국 여성을 성희롱하고 그 과정을 무단 

촬영한 20대 한국인 유튜버에 대한 사건에 대해 태국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주 태국 대사관 역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나라 망신”이라

는 다수의 반발에도 그 유튜버는 계속 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8월

에 귀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안동준 2023/08/21). 백종원 씨가 

방콕의 숯불구이 집에서 한국인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한 데 대한 

태국인들의 반발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0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방콕에서 가장 무까타

를 잘 굽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이는 곧 태국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박혜인 2023/10/15).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은 태국인들은 한류에 열광하면서도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려 하

지 않고 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한국인

들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교 65주년을 맞았지만 한-태 관계가 상호호혜

적, 상호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

문이 남아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태국과 한국이 주목한 일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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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에 2023년 태국의 총선을 통해 알 수 있

었던 것은 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세력이 젊어지

고 있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태국의 청년 세대들은 그 누구보다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이

고, 비판적이다. 수교 65주년이었던 2023년 말 태국의 소셜미디어를 

도배한 해시태그가 #BanKorea 였다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V. 요약  결론

피타가 총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까오끌라이당은 여전히 제1당으

로써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었던 개혁 안들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태국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즉, 시간은 까오끌라이당과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진

보세력의 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타에게는 총리 선출 과정과 

연정 구성과정에서 받은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총리에 선출되자마자 세타는 경제부흥과 사회정의 구

현, 그리고 좋은 통치(good governance)를 약속했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물가를 낮추고 징병제를 폐지하며 결혼평등법안을 통과시키고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Chatuchinda 2023/08/ 

22). 정치 경력이 거의 부재하고 총리 후보 시절 지지도도 탁신의 

딸 패텅탄보다 낮았던 그의 내각이 살아남는 방법은 서민 경제회복

이다. 

하지만 현 태국의 경제 상황은 세타 내각의 희망 사항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견인해왔

던 관광업과 민간소비지출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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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해 의문이 많다.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객 숫자가 회복될 

시기는 2024년 말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기대를 걸었던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기대만큼 태국을 찾지 않아 태국의 관광업 팬데믹 이전 

수준과 같은 활성화는 요원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Languepin 

2023/10/03). 디지털 월렛 정책과 교통비, 연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

들은 한시적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이지 장기적인 노동

시장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공식적으로 종

식 선언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이미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들어간 만큼 태국 역시 일회성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투자 역시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와 아시아의 경제 

성장둔화는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서 깎아내리는 요인이 될 것

이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과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속

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태국 사회가 이전처럼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중진국으로서 주변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정치 

안정화와 기간산업 확장 발전,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제성

장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국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태국의 대외관계에도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빈곤층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이고 직접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NESDC 2023). 

세타 정부는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하락한 국제사회에서의 태국

이라는 나라의 외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다. 첫째로 세타 내각의 출범이 총선의 표심에 반해 군부와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국 시민 다수의 저항뿐만 아니라 정부 내

부에서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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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 정부가 대외관계보다는 국내 정치 안정화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 걸림돌은 바로 태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

한 것이다. 총선 내내 가장 많이 회자되었고 논쟁이 되었던 문제점이 

왕실 모독죄 개정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정이 꾸려지고 이를 바

탕으로 세타가 총리에 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국은 명목상

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타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은 국제사회에

서의 태국의 위상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Foreign Office 2023/09/ 22).

마지막으로 태국의 외교관계, 특히 한-태 관계에 있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부터 백종원씨 논란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과 태국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이 

한류를 통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학습 의지

와 한국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무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 간에 비롯된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al relations)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필연적으로 많은 오해의 여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해

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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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iland 2023: Structural Problems to Overcome 

to Move Forward*

Sinae HYUN
(Sogang University)

1)

In the 2023 general election, the Move Forward Party led by a newer 

and younger political generation won first place instead of the Pheu Thai 

Party which has been the biggest opposition party since 2011. 

Nevertheless, the Move Forward Party was blocked from bringing its 

candidate to the premiership and forced to pass the baton to the Pheu Thai 

Party. The latter broke the promise as predicted by many political pundits 

before the election and creat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conservatives including the military. The new cabinet under Prime 

Minister Srettha Thavisin embarked on a long, unforeseeable journey 

after betraying the majorities that had long suspected whether the Pheu 

Thai Party and its CEO-like leaders could bring about long-term stability 

to Thai politics and society.

Thai economy recovered to the pre-pandemic level at a much slower 

pace than its neighbors. The slow recovery however exposed persisting 

structural problems of the Thai economy that have been mainly deriv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1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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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failure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unimproved quality of education, which had been the key factor to the 

weak labor competency. Besides, climate change and the rapidly aging 

society will add other obstacles to the Srettha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much anticipated economic growth in the coming years.

Repeated coups and consequent instabilities have far affected 

international trust in Thailand for several decades. Yet, the Thai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its stance and position against the 

dramatically worsening US-China relations. Meanwhile, Thailand has 

been enthusiastically cooperating with Saudi Arabia after the 

32-year-long severance as if the latter would lighten the burden of losing 

diplomatic and economic power for Thailand. Although Thailand and 

South Korea celebrated the Sixty-fif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in 2023, several debates and unpleasant incidents have dampened the 

spirits to move forward to mutually beneficial and friendly relations.

Key Words: general election, Thaksin Shinawatra, everyday politics, 

structural problems, aging society,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audi Arabia, Korea-Thailan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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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3년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두테르테 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멀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진영과의 집권연합이 조기에 균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두테르테 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봉봉 마르코스 정

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

극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중심

으로 한 동맹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

싼 분쟁의 심화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에서 봉봉 마르코스 정

부로의 정권 이양은 정치․사회 분위기를 탈권위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 필리핀 정치에서 대중적 지지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입지와 

정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

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존재는 봉봉 마르코

스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제어: 봉봉 마르코스,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정치, 필리핀 경제, 필리핀 외교

정책, 한-필리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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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2022년 대선 결과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에 대항하여 시

민혁명(People Power 1)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의 몰락과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의 부활을 의미했다. 더불어 소위 민주화 세력의 대척

점에 있는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두 가문의 결합과 집권은 필리핀 민

주주의의 또 다른 후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봉봉 마르코스 정부 출범 후 오래지 않아 깨지기 시작했다. 집권 1년 

차에 벌써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의 분열 조짐이 명확히 드

러나고 있다. 이러한 집권연합의 내부 균열은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

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3년 필리핀 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치

의 제도적 특이성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대통령중

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hugart and Carey 1992: 148- 

166). 특히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은 의회 의원들

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된다. 더불어 필리핀의 정당은 

이념 중심의 정당이 아닌 유력 정치인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

고 운영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도가 아주 낮으며 

매번 새로운 회기마다 당적을 바꾸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정치

인에게는 정부 예산에 접근하기에 유리한 대통령 소속 정당 혹은 여

권에 속한 정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차기 선거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현실은 필리핀 의회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는 영합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김동엽 2008). 

필리핀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또 다른 제도적 특이성은 대

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지만 각각 따로 유권자의 선

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은 특별한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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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유고 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부통령의 존재

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서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견제

의 대상이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더욱 불편한 관계이

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예의상 부통령에게 행정부의 중요하지 않

은 직위나 장관직 하나를 제공한다. 이러한 필리핀 정치제도의 특이

성은 선거 연합을 통해 당선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

테 부통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2023년 필리핀 정치의 역동성을 집권 연합의 조기 

균열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의 특

성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집권 1년차 봉봉 마르코스 정부

의 경제 정책과 대외 관계를 전임 두테르테 정부와 대비하여 설명하

였다. 논지에 활용한 자료는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치체제

의 특이성에 관하여 이해하고, 최근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관한 사

항을 주요 뉴스나 이에 대한 해설 등을 활용하였다. 

Ⅱ. 국내정치 -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

과반이 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화려하게 출범한 봉봉 마르코

스 정부는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벌써 집권 연합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먼 2028년 대

선에 대한 조급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이미 차기 대권을 자신의 것

으로 생각하는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와 새로운 차기 대권 후보로 떠

오르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하원의장인 로무알데즈

(Martin Romualdez)가 그 중심에 있다. 조기 점화된 차기 대권 경쟁

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로무알데즈 진영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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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가시화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하원을 중심으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혹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두테르테 진영의 반발을 

샀고, 이는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권력 경쟁으로 묘사

되고 있다. 이러한 집권 연합의 형성과 조기 균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지난 2022년 대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6월 30일 퇴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경제 그

리고 대외 관계에서 파격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도를 누렸다.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겪는 레임덕도 두테르

테 대통령의 경우 경험하지 않았고, 80%에 가까운 지지도를 퇴임 

시까지 유지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두테르테는 차기 정권 창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차

기 정권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퇴임 후에도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부통령에 출마할 것을 고려했다. 또 다른 선택으로 장녀

인 사라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자기 오른팔 격인 봉고 상원

의원이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1) 그러나 그의 생각

은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라 두테르테의 다른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한 지도자라며 탐

탁치 않게 여겼던 봉봉 마르코스의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등록했고, 

마르코스-두테르테 단일팀(Uni Team)의 대선 선호도가 과반을 넘으

며 여타 후보들을 크게 앞서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경쟁 자체에

1) 후보자 등록을 3개월 앞둔 2022년 6월 7-16일 한 여론조사 기관(PulseAsia)에서 조사
한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사라 두테르테가 28%로 대선 선호도 1위를 나타냈으며, 
당시 마르코스는 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면 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18%로 1위로 나타났고, 2위는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던 모레노 후보가 14%
를 차지했다(Pulse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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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발 물러났다.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사라 두

테르테가 대통령이 아닌 봉봉 마르코스의 부통령 후보로 결심한 데

에는 두 명의 정치인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하나는 봉

봉 마르코스의 누나이자 현직 상원의원인 아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필리핀 영웅 묘역(Cemetery 

of Heroes)에 안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라 두테르테와도 정치적으로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Inquirer Mindanao 2021). 또 다른 인물은 전 

대통령이자 현 하원의원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이다. 아로요는 사라 두테르테의 정치적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이 둘이 다바오 시장 후보로 등록했던 사라 두테르테를 

설득하여 아로요가 명예 당대표로 있는 기독교무슬림민주당(Lakas- 

CMD)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했던 것이다(Gregorio 2021). 

필리핀에서 대선은 후보자의 명성과 함께 지역의 유력 가문들 간

의 전국적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법모 2023a, 2023b). 필

리핀에는 각 지역에 유력 정치 가문이 있으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들의 표 동원력은 대단히 크다. 이는 고유한 지방 언어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표의 결집력이 크기 때문이

기도 하다. 지역적으로 루손 북부의 마르코스 가문과 남부 민다나오

의 두테르테 가문의 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한 이상적인 조합이었다. 

거기에다 루손 중부지역인 팜팡가를 거점으로 하는 아로요와 중부 

비사야스 세부주의 주지사 가르시아(Gwendolyn Fiel Garcia)의 연합

은 전국적인 구도를 완성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마르코스-두테

르테 연합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반을 득표한 것은 이러한 정치 

가문의 전국적 연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봉봉 마르코스 당선자의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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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과정에서부터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라 두테르테는 이미 선거 과정에 자신

이 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장관 자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Galvez 2022). 필리핀에서 군부는 두 차례의 시민혁명(People Power 

I & II)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여전

히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군부의 수

장인 국방장관은 막강한 권력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

로 자주 등장했다. 실제 과거 필리핀 대통령 중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와 라모스(Fidel V. Ramos)는 국방장관 경력을 통해 대통

령에 당선된 바 있다.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사라 두테르테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방장관 자리에 아로요 정

부(2001-2010) 말기에 국방장관을 지냈고, 2010년 대선에 여권 후보

로 출마하여 낙선한 길버트 티도로(Gilberto E.G.C. Teodoro Jr.)를 

임명했다. 대신, 사라 두테르테에게 교육부 장관직을 제안했으며, 그

녀는 잠시 침묵으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

했다. 

또 다른 균열의 조짐은 지난 대선에서 마르코스-두테르테 팀의 후

견인이나 다를 바 없었던 아로요 전 대통령이자 하원의원과 관련하

여 나타났다. 동시선거인 필리핀에서 봉봉 마르코스 정부와 함께 출

범한 제19대 의회의 하원의장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여

권의 최대 정당(Lakas-CMD)의 당대표인 로무알데즈(Martin 

Romualdez)가 선출되었다. 아로요는 하원에서 의장 다음 순위인 선

임 부의장(Senior Deputy Speaker)에 선출되었다. 필리핀 의회에서 

현직 의장의 의사에 반해서 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장을 교체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부른다. 다당제이며 정당 충성

도가 낮은 필리핀 의회 현실에서 이러한 시도는 종종 일어난다.2) 

2) 지난 두테르테 정부 때인 2018년 7월에도 의회 쿠데타가 발생했다. 당시 두테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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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 필리핀 하원에서 갑자기 아로요 의원의 선임 부의

장 직위를 박탈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이유로는 아로요와 일

부 의원들이 로무알데즈 의장을 몰아내는 의회 쿠데타를 모의했다

는 것이었다. 여기에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

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아로요는 쿠데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5월 19일 사라 두테르테가 로무알데즈가 당대표로 있는 

Lakas-CMD에서 탈퇴함으로써 양측 간의 분란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차기 대선 경쟁에서 사라 두테르테의 경쟁자로 로

무알데즈가 급속히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라 두테르

테는 공개적으로 로무알데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De 

Leon 2023).

한편,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정치

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 사례는 두테르데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했다가 투옥되어 수감 생활 중인 전 아키노 정부

(2010-2016) 검찰총장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데 리마(Leila de Lima)

가 6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었다. 그녀는 두테르테 정부 하에

서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간주되었으며, 필리

핀 국내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인권단체들의 두테르테 정

부에 대한 탄원과 압력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는 것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저지

른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조사이다. 두테르테 집권 시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ICC 조

사단의 입국조차 거부하였으며, 더 나아가 ICC의 설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알바레즈(Pantaleon Alvarez)가 의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당
시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사라 두테르테가 추진한 지역 정당인 HNP(Hugpong ng 
Pagbabago)에 반대한 인물이었다. 당시 분쟁에서 사라 두테르테는 하원 의원들을 
동원하여 알바레즈를 몰아내고 아로요를 의장 자리에 올렸다. 이 사건은 사라 두테
르테가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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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협약(Rome Statute)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봉봉 마르

코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 ICC에 의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원에서 ICC에 복귀해야 한다

는 결의안이 나오는 등 다양한 압력이 있자, ICC 복귀를 검토해 보겠

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정부 시절에 발생했

던 권력 남용, 부정부패, 언론탄압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원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졌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공격도 본격화되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주로 정부 

예산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녀의 이미지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 대중의 높은 인기도에 타격을 주기 위함으

로 볼 수 있다. 우선, 그녀가 장관으로 있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

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태블릿 PC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

정되었고, 적절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Commission on Audit)의 조사를 받았다(Galvez 2022). 둘째로는 

2022년 후반부에 그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confidential fund, 이하 

특활비) 1억2천5백만 페소에 관한 것이다. 당시 부통령실에는 배정

된 특활비가 없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본 특활비가 흘러들어왔고, 

이 특활비가 아무런 증빙도 없이 11일 만에 모두 지출된 사실이 드러

난 것이다. 그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라 

두테르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Manalang 2023).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라 두테르테의 책

임 하에 있는 부통령실과 교육부에 총 500만 페소의 특활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의회에서 부통령

실이 신청한 특활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라 두테르

테는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적” 

(enemy of the state)이라 반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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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반대와 함께 각종 논란에 휘말린 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까지 

나왔다. 특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번지자 결국 

사라 두테르테는 더 이상 정치적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

세워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특활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Magsambol 2023).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딸인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 압박이 

들어오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하원에 대해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필리핀 하원이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필리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이권이 거

래되는 장소라고 비난했다(Macasero 2023).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하

원 의원들 사이에 많은 비판과 동요가 일어났다. 이는 두테르테가 

속한 필리핀민주당(PDP-Laban)의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PDP-Laban은 두테르테 집권 시기인 제17대 의회(2019-2022)에서 집

권여당으로 의원 수 123명까지 거느렸던 최대 정당이었다. 그러나 

마르코스 정부 들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이탈하여 현재는 겨우 

7명만 남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이탈한 많은 수의 의원들은 현 

집권 여당격인 Lakas-CMD로 이적한 상태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은 자신의 딸인 부통령에 대한 탄핵과 ICC의 조사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될 경우, 자신이 직접 2025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Palatino 2023).

이처럼 마르코스-두테르테 집권연합의 분열은 필리핀 정치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쟁하고 비판하

는 탈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낳고 있다. 이는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개인의 특성이 이전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덜 권위주의적이고, 

무엇보다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처럼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이미지와 

행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

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집권연합의 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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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특히 가문 중심의 정치와 

각자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간에 공유할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탈권위주의

화가 집권연합의 분열로 나타난다는 것은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 일반의 지지와 참여로 운영되기보다는 일부 정치 엘리트 그룹

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경교(2018, 2020)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핀 대중들은 민주주의

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

대적 가치로 보지는 않는다.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가치이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권위주의를 

택할 수 있다고 본다. 필리핀 대중들은 반드시 선거를 통한 정권 교

체뿐만이 아니라, 탄핵, 시민혁명, 혹은 군부 반란과 같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음을 과거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

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과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는 것이 정권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특히, 현 

상황과 같이 대통령 유고시 합법적 승계자로 되어 있는 부통령에 대

한 국민적 지지가 높을 경우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다양한 시도들

이 나타날 수 있다.3) 2024년 필리핀 국내정치는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 와중에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3) 2022년 대선 결과 봉봉 마르코스는 58.77%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사라 두테
르테는 61.53%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3년 12월에 펄스아시아(Pulse Asia)에서 
실시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도 사라 두테르테는 74%의 긍정을 
나타내며, 봉봉 마르코스의 68%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Magaluz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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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상황 – 경기회복과 인 이션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2023년 1월에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번영, 포용, 탄력적인 경제․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변화

(Transformation)를 목표로 필리핀 개발계획(PDP 2023-2028: 

Philippine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 변화의 주요 

방향은 디지털화, 서비스화, 혁신생태계 구축, 연결성 향상, 중앙 및 

지방정부 협력 강화, 민관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계획에 제시한 

목표는 임기 중 경제성장률 6.5-8.0% 수준 유지(2022년 GDP성장률: 

7.6%), 세계혁신지수 43위 달성(2022년 지수: 59위), 실업률 4.0%- 

5.0% 수준 유지(2022년 실업률: 5.4%), 빈곤율 9.0%까지 감축(2022

년 빈곤율: 18.1%), 물가상승률 2.0%-4.0% 수준 유지(2022년 1월-11

월 평균 물가상승률: 5.6%),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0%로 하

향 조정(2022년 상반기: 6.5%) 등이다. 

2023년 필리핀 경제는 6~7%대의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9.5%)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21년

에 5.7%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탄력적인 회복력을 나타냈다. 2022

년에는 7.6%의 GDP 성장률로 베트남의 8.0%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처럼 필리핀 경제의 강한 탄

력성은 필리핀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리핀은 국민 총생

산의 약 60%를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 유통산업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 속에서 강력한 사회 통제를 

실시했던 필리핀 정부의 대 코로나-19 정책은 경제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회 통제가 풀리자 소비가 살아나고 

또한 보상 소비심리까지 작동하면서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낸 

것이다(Ta-asa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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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마르코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는 인프라 

건설로서 두테르테 정부의 BBB(Build-Build-Build)정책을 창의적으

로 계승하여 자기 이름의 머리글자를 딴 BBM(Build-Better-More) 정

책이다. 교통망 확충, 도시 개발, 정보통신사업, 농업, 에너지, 수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총 194개의 프로잭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 두테르테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총 71개이며, 

새로운 사업이 123개이다. 이미 95개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8개

의 사업은 정부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다. 

2023년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경제 분야 이슈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이 7.2%였으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6.4%

를 기록했다.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2023년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4%를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세

계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수입 물가 상승을 들고 

있다. 특히 식량과 교통비의 상승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마르코스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

기도 했다(Calonzo 2023). 

봉봉 마르코스 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경제 정

책은 물가안정, 특히 국민의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민생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장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자신이 

그 직을 겸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자 했던 

식료품 물가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2023년 2월 초 양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여 불과 한 달 만에 두 배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다

양한 요인이 있지만, 특히 2022년 8월 필리핀에 닥친 태풍, 오데트

(국제명 RAI)의 영향으로 양파 수확이 현저히 줄었으며, 또한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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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류가격의 상승이 물류비용을 증가시

켰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이 틈을 타서 사재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가세함으로써 양파 가격이 닭고기 가격보다 비싸지는 현

상을 낳았다. 이러한 양파 수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하고 일이 닥친 후에 서둘러 수입을 확대하는 등과 같은 정부

의 대책은 국민의 비난과 조롱을 사기도 했다(Ragasa 2023).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더욱 중점을 두고 챙기려 했던 것은 쌀 

가격 안정이었다. 쌀은 필리핀 국민의 주식이며, 또한 국민의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의 주된 식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리핀에

서 쌀 가격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필리핀 정부는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필리핀은 세계 3대 쌀 수입국이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대선 당시 

시중 쌀 가격을 20페소(1kg)까지 끌어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집권 후 필리핀 시중 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60페소(1kg)까

지 올라가자 2023년 9월 5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시중 쌀 가격의 상

한제(1kg 당 41-45페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생산과 유통 비용

이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쌀 상한제를 맞추기 위해 유통업자들이 농

부들로부터 매입하는 쌀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또 다른 분란을 일으

켰다. 결국 쌀값 상한제 정책은 1달 만에 포기했다(Serapio Jr. 2023). 

이처럼 마르코스 대통령의 민생물가 안정화 정책이 거듭 실패하

자 전문가에게 농업부 장관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

통령 자신은 다른 중요한 업무로 바쁘고 또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국

민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

이었다. 결국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3년 11월 30일 농산물 그룹 경

영자인 라우렐(Francisco Tiu Laurel Jr.)을 농업부 장관에 임명했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되었던 경제 이슈로는 국부펀드(Mahalika 

Inverstment Fund) 조성에 관한 것이었다.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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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정부의 상황 하에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

다는 비판이 경제계와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국부펀드 조성에 반대

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흑자가 있을 경우 이를 미래세대

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

리핀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또 다른 빚을 내어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금

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의 

돈을 끌어다 쓰는 모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이자 관료 출

신인 몬소드(Winnie Monsod)는 필리핀의 공공 금융기관인 

LBP(Land Bank of the Philippines)나 DBP(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은 이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ANC 2023).

무엇보다도 논란이 된 부분은 5,000억 페소(약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결국 이권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들

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가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 법안은 하원과 상원

의 심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최종 법안

(RA No. 11954)이 되었다. 그러나 의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필리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

들은 수천억 페소의 공공자금을 익명의 펀드 매니저와 불명확한 기

준으로 선출된 9인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10월 

12일 갑자기 본 법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로 

본 법안의 집행과 관련된 규칙(IRR)을 보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국부펀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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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11월 24일 대통령이 콘싱(Rafael Consing 

Jr.)을 국부펀드 투자회사(Mahalikar Inverstment Corporation)의 대표

(CEO)로 임명하면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향후 국부펀드 운영

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집권 초기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2023년 마지

막 분기에 들어서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3년 4분

기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가장 큰 실

책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Magaluz 

2024). 봉봉 마르코스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성장

의 결실이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2025년 선거 이후 급속한 권력 누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탄생시킨 국부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오용이나 남용이 나타날 경우, 대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를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

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Ⅳ. 외 계 - 친미 동맹외교의 강화와 한-필리핀 계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대외관계 특히 강대국 미국

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 있는 외교”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두테르테 정부

에서 소원해졌던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복원할 것이 예상

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균형외교에 대해 “필리핀은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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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친구이며 어떠한 적도 없다”(friend to all, enemy to none)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7월에 있었던 취임 후 첫 국정연설(SONA)에

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필리핀 영토의 “한 치(one inch)도 양보하

지 않을 것임”을 선언으로써 향후 어떻게 남중국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6개월 간 총 17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총 12개국을 방문하는 활발한 순방외교를 펼쳤다. 이중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3차례, 일본은 2차례 방문했다. 한 달

에 1차례 이상의 잦은 해외 순방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친중반미 

외교정책과 차별성을 드러냈다. 물론 무역 파트너로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

한 중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보여줬다. 봉봉 마르

코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23년 1월 3~5일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

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

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는 미・
중 간 전략경쟁의 강화라는 국제적인 환경과 양국 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곧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두테르테 정부를 제외하고 필리핀의 역대 정부 대외 관계의 기본 

정책은 미-필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

령은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함께하지 않는 필리핀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유

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미국

의 파트너이며 동맹이자 친구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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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일시에 회복했다. 필리핀과 미국은 전통적

인 우방으로서 그 근간에는 1947년 미군기지 협정, 1951년 미-필 상

호방위조약, 1992년 미군기지 철수 후에 미군의 필리핀 내에서의 활

동을 위해 체결한 1997년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그리고 VFA를 더욱 강화한 국방협력강화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등이 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미-필 동맹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 외교정책

으로의 복귀는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필

리핀에 대해 불편함과 경계의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고,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

제는 1996년 1월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 근처에서 최초로 충돌이 

발생한 이래 오늘날까지 양국 관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

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2011년 그동안 남중국해

(South China Sea)로 쓰던 이름을 ‘필리핀 서해’(the West Philippine 

Sea)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3년에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제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심판을 청

구하여 2016년 6월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막 출범

한 두테르테 정부는 이 판결을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유

지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 출범 이후 필리핀과 중국과의 관계는 날로 악

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카멜라 해리스 미

국 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중국과 해양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가까운 팔라완섬을 방문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분명히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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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해양 영토분쟁에 대해 미국이 필리

핀의 주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필리핀의 안보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 이후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EDCA 기지에 대

한 논의가 급진전되어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는 5개 필리핀 군사기지

에다가 추가로 4개 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에 승인했다. 

새로운 EDCA 기지의 승인은 중국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는 4개 군사기지들이 모두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

과 인접한 필리핀 팔라완 섬과 루손섬 북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이

었다.4) 팔라완섬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와 인접해 있으며, 루

손섬 북부 지역은 대만과 가장 인접해 필리핀 영토이다. 중국의 입장

에서는 이들을 통해 미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또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작전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Strangio 2023).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잦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

고 있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999년에 스프래틀리 군

도 내의 아융인 쇼올(Ayungin Shoal)에 미군이 2차 대전에 사용했던 

퇴역 함정인 씨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호를 좌초시켜 놓았

다. 이 함정에는 9명의 필리핀 해병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필품 보급을 필리핀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야간에 좌초 

함정에 레이저 빔을 쏘기도 하고, 생필품 보급선의 접근을 대형 해양

경비선을 동원하여 가로막기도 했다. 이러한 충돌 장면이 동영상으

로 촬영되어 국내외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불

4) 새로운 4개 EDCA 기지는 팔라완 섬 남부의 발라박섬, 루손섬 최 북단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 멜초 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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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켰고 필리핀 국민들의 대 중국 분노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필

리핀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미국, 호주, 일본 등 우호적 주변국들과 해양안보 협

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라는 

국제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토 주권 

문제는 어느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리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다. 특히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분

쟁을 고조시킴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동맹국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안보협력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과

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하기 

힘들다. 1996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중국과 필

리핀이 해상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해상 무력충돌을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등 모호한 태도

를 취한 적이 있었다(Storey 1999).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정책

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득과 실이 명확히 구분된다.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맞서는 모습은 우방국의 지지를 이끌어냄은 물론 국민의 반중 정서

와도 일치함으로써 국정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 다양

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필리핀 경제

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중국

과의 잦은 해상 충돌이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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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 집권연합이 분열하여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이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경우,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경제・안보

적 실익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의 최대 외교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국제법의 준수와 무력에 의한 현상유지 변경 반대”라는 원론적 차

원에 머물러 있다. 2023년 8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경비선이 

필리핀 해양경비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명의로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글을 올렸다. 

외교부 본부가 아닌 재외공관 차원에서 올린 글이며, 또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김효정 2023). 

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역 내에서 중국과 충돌

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한국과 필리핀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과 공동 해상순찰과 같은 형태의 해상안보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

하는 이와 같은 해상안보 협력에 한국이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3년 10월 한-필리핀 2차 해양대회에서 “해양안보협력 

MOU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차원에서 해양협력이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지연 2023).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

가로서 2024년은 한-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관계는 안

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7일 한-필리핀 FTA가 정식으로 조인되었

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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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양국 간에 전기차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필리핀 유상원조(EDCF) 규모의 

확대로 인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 간에는 많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입국자 

수가 180만 명을 넘어 외국인 입국자수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 2023

년에는 약 143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여 다시금 외국인 

입국자수 1위를 나타냈다고 필리핀관광청이 밝혔다(이창호 2024). 

반면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인력 파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은 약 5만여 명

으로 그 중 약 60%가 근로자 신분이었다.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이 본격화 될 경우, 

영어가 가능한 고학력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필리핀이 주요 대상

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V. 맺음말

취임 2년 차에 접어드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예상과는 달리 빠

른 속도로 두테르테 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멀어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집권연

합 균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잦아지고 있으며,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두테르테 전 정

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빠른 회복

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생활 



120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반면 외교정책에 있어

서는 친중반미 노선을 걸었던 두테르테 정부와는 반대로 미국을 중

심으로 한 동맹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 해양 영

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심화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운영의 중심

에는 제도보다는 인물이 있으며, 작동 원리로는 일반 대중의 의견보

다는 유력 정치가문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2023년 필

리핀 정치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에서 봉봉 마르코스 정부로의 정권 이양은 정치․사회 분위기

를 탈권위주의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동시

에 차기 권력에 대한 유력 정치가문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필리핀

에서 외교정책 자체는 크게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일반 대중의 감정에 반하는 친중 정책을 펼쳤던 두테르

테 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도를 유지했던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물가, 혹은 사회적 안정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 대통령의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중점을 두었던 생활물가 안정

에 실패함으로써 국정 지지도에서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권위주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필리

핀 대중들의 인기는 퇴임 후에도 여전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소외되

고 있는 대중들이 이기적인 정치엘리트 세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희구하는 성향에 기인한다. 필리

핀 정치에서 대중적 지지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입지

와 정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의원들이 

여론에 따라 다음 선거의 득실을 계산한 후 진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과 여론을 빌미로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군부의 존재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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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나 군부 쿠데타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다. 마르코스 진영

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부 친두테

르테 성향의 군부 세력이 봉봉 마르코스 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한다

는 소문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Reganit 2023). 이는 두테르테 전 대통

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과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불안정한 입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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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ilippines 2023: Early Cracks in the 

Ruling Coalition and Strengthening Alliance 

Diplomacy with the U.S.

Dong-Yeob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Bongbong Marcos government, which enters its second year in 

power in 2023, is rapidly moving away from the policy stance of the 

former Duterte government. In addition, the ruling coalition with the 

Duterte camp is showing an early crack. The economic policy of the 

Bongbong Marcos governm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mer Duterte government. The Bongbong Marcos government seeks to 

take care of the people's livelihood by stabilizing consumer prices, and 

actively promote large-scale state-led infrastructure projects to drive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foreign policy, alliance diplomacy 

that centered on the U.S. is being strengthened, and the relation with 

China deteriorates due to intensifying disputes over maritime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President Bongbong Marcos’ assumption of 

power lead the Philippine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from an 

authoritarian to a liberal one. The public support measured by the 

popularity survey in the Philippines affects the incumbent president’s 

political power and regime stability in various ways. The existence of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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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former President Duterte and his daughter Sarah Duterte is a 

factor that might destabilize the Bongbong Marcos regime.

Key Words: Bongbong Marcos, Sarah Duterte, Philippine politics, 

Philippine economy, Philippine foreign policy, 

Korea-Philippine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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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3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통합정부(Unity Government)가 

내․외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안정적으

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레포르마시(reformasi)의 상징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은 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팬데믹으

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을 마다니(MADANI) 경제 프레임워크와 신산업마스터 

플랜 2030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총

재이자 부총리인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의 기소 취하와 나집 전 총리 사

면 요청 등으로 당 내부에 미세균열이 발생하며 안와르 정부를 긴장하게 했다.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물결을 일으킨 국민전선(BN)의 선전으로 향후 말레이-

이슬람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해졌다. 10월 발표된 메르데카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통합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안와

르 정권 1년만에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2024년 국왕 교체 시기와 맞

물려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 및 경제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제어: 통합정부, 주의회 선거, 녹색물결, 마다니 경제, 신산업마스터 플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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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3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통합정부(Unity 

Government)가 연합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말레

이시아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레포르마시(reformasi, 개

혁)의 상징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마침내 집권에 성

공하면서 2018년 이후 이어온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

가 컸다. 안와르는 집권 이후 부패척결과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팬

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 

프레임워크를 가동했다. 그러나 안와르의 개혁이 성공하기보다 한계

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정

부의 한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출발 조건의 한계 때문이다. 개혁세

력을 등에 업은 안와르와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이 과반수 

의석 차지에 실패하며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헝 의

회’(hung parliament,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의회)가 들어

섰다. PH는 대연정을 위한 파트너로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

을 선택했다. 개혁의 대상이자 부패 정당으로 낙인찍힌 통일말레이

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와 손을 잡

으면서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낳았다. 부총리에 

UMNO 총재인 아흐마드 자히드(Ahmad Zahid)가 임명되면서, 자히

드의 부패 혐의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나집 전 총리의 1MDB 부정부

패 스캔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1MDB 부채 상환은 정부예산의 부담이다. 안

와르 정부 출범 이전 말레이시아는 해외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

승으로 8.7%라는 역대급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인플

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고충이 커졌고,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



말레이시아 2023: 통합정부 집권 1년 도전과 위기  133

제위축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내세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안와르의 통합정부는 15대 총선에서 국민연대(PN: Perikatan 

Nasional)의 인종적, 종교적 호소로 인해 PN 쪽으로 기울어진 말레

이계 다수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2023년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 다(김형종 외 2023). PN 내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PAS: Parti Islam Se-Malaysia)은 15대 총선에서 지난 선거 대비 

140%나 늘어난 43석을 확보했다.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단일 최대 

규모 정당이 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북부지역에는 마치 쓰나미

처럼 ‘녹색물결’(Green Wave)이 몰아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통합정부 형성과 PAS의 녹색물결 속에서 2023년 말레이시아 정

치의 화두 중 하나는 8월 6개 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 다. 통합정

부가 기존 주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

인가? PAS가 중심이 된 녹색물결이 통합정부를 위협할 것인가? 안

와르는 앞선 3명의 총리와 달리 16대 총선까지 남은 임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15대 총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종족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인가? 헌법 개정으로 유권자가 된 18~20세 

중심의 청년 투표의 성향은 말레이시아 정치에 어떤 향을 미칠 것

인가? 대내외로부터 던져진 주요 과제는 안와르의 통합정부가 안정

적 집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며 안정적 집권을 담보하

는 것은 경제개혁과 그 성과에 달려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와르 

통합정부의 집권과정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정부의 과제, 그리고 안

와르의 경제정책인 마다니 경제와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의 탄생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와르 정부가 ‘통합과 

안정, 개혁’ 과제 수행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

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고 2024년 예산안을 통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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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상해볼 것이다. 

Ⅱ. 안와르의 정권 안보: 불안정한 공존과 녹색 물결

헝 의회 문제를 해소하고 총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2022년 

말 안와르는 PH, BN, 사라왁정당동맹(GPS: Sarawak Parties Alliance), 

사바정당동맹(GRS: Gabungan Rakyat Sabah) 4개 연합의 19개 정당

이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출범시켰다. 통합정부는 재적의원 3분의 2

인 148석을 확보하며 모든 인종, 종교와 지역을 포용하면서도, 연합 

간 지지기반이 겹치지 않아 공존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Chai 

2023).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 정치사회

학과 판디안(Sivamurugan Pandian) 교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정

부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2018~2022년 말레이시아가 겪은 정치

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통합정부는 중도

주의 신념을 가진 연합과 정당으로 구성돼, 종족정치 중심의 PN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Tan et al. 2023).

안와르는 취임 초기 수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불안과 경제 부진을 

타개하고자 포용적 정치와 규칙기반 경제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다양

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규모를 축소하고 장관 월급을 

20% 삭감했으며, 안와르는 총리로서 급여를 받지도 않고 정부가 제

공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을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등의 발표

를 하며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든 비싼 바틱

(batiks) 셔츠 같은 선물을 보내는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혁 의지를 기본적인 것부터 다져나갔다(Palansamy 2022).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내각 구성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통

합정부 내 다양한 정당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인선에 난항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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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2일 공개된 내각 각료 명단에서 안와르는 

재무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아흐마드 자히드(Ahmad Zahid) UMNO 

총재가 제1부총리로 지명되었고,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GPS 대표가 제2부총리 겸 원자재부 장관에 임명됐다. 총선에서 26

석만을 얻었음에도 UMNO는 부총리직과 법률, 국방, 국제 무역 및 

산업, 외교, 고등 교육 등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았다. 내각 구성을 바

라본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개혁이 반쪽짜리에 불과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 안와르 정권이 정당성(legitimacy)을 얻

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해서 통합정부의 과제

가 되고 있다.

UMNO가 중심이 된 BN의 장단점은 통합정부 참여 초기부터 명

확했다. UMNO는 통합정부 내 유일한 말레이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통합정부의 정당성을 위해 필수적인 말레이-무슬림의 지지를 확보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15대 총선에서 같은 말레이

-무슬림 지지세력을 가진 PAS와 말레이시아쁘리부미연합당(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은 각각 43석과 31석으로 UMNO보

다 많은 지지를 얻어 UMNO의 입지가 매우 좁은 상황이다(Ostwald 

2023). 안와르 총리가 진보적 성향의 다민족 그룹으로부터 지지가 

높지만 보수적인 말레이계 무슬림의 지지기반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붙여 UMNO와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이 정략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을 받

아들이고 협력하고 있으나, 초당적 협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은 통합정부의 잠재적 균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Kwong 

2023). 이에 안와르 정부는 말레이-이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과 관련된 자킴

(Jakim)의 역할 확대와 예산 증액, 1965년부터 논란이 있어온 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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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약속, 이슬람 교육기관 건설 예산 증액 등으로 지지를 얻

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통합정부 주요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UMNO의 입지가 좁은 와중에 야당 총재인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을 2023년 3월 10일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총리 재임 시 ‘자

나 위바와’(Jana Wibawa) 코로나19 경기부양 관련 국가 기금 유용과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로 500

만 링깃(14억6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무히딘이 소속된 Bersatu 계좌

로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Ibrahim 2023). 무히딘은 3월 기소된 후 사

임을 언급했으나, Bersatu 최고위원회는 안와르 정부의 야당 탄압용 

정치적 기소라 판단해 사임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야당 총재를 대

상으로 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통합정부가 보수성향 말

레이인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CNBC 2023).

안팎의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3년 5월 14일 통합정부

는 쿠알라룸푸르 세계무역센터 데완 메르데카에서 3,500명 이상이 

참석한 첫 전국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하며,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내

부 단속에 들어갔다. 집회가 열린 장소는 수십 년 동안 UMNO의 총

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PH가 주도하여 BN, 

GPS, GRS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안와르 

총리는 전당대회에서 통합정부는 안정적이며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Tekad Buat Malaysia”(말레이시아 결의안)에 서

명했다. 결의안에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하

는 것과 통합정부 내 연립 정당 간 준수해야 할 공약이 포함됐다.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연합과 정당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청년층이 참여하는 ‘Unity Gang’이라는 새로운 기구도 마련

했다(말레이시아 총리실 2023). 안와르는 5월 5일 말레이시아 적신

월사 창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신의 뜻이라면 통합정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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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남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통합을 거듭 강조해왔다

(Bermana 2023).

통합정부의 안정을 다져온 안와르이지만 주의회 선거 이후 한 번

의 지각 변동을 겪으며 행보에 주의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2023

년 9월 3일 말레이시아 검찰이 배임, 뇌물수수, 그리고 자금 세탁 

등 47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부총리 자히드의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하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개혁과제로 제시한 부정부패 

척결이 선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커졌다. 시민단체

인 버르시(Bersih)는 안와르 총리가 부패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

이라 강하게 비난했다. 

나집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요청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통합정

부 내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시예드 사디크(Syed Saddiq)가 이끄

는 말레이시아 통합민주동맹(MUDA: Malaysian United Democratic 

Alliance)이 지지를 철회하고 통합정부를 이탈해버린 것이다. 통합정

부에서 단 1석에 불과한 정당이었지만 MUDA는 상징적인 지위에 

있었다. MUDA는 말레이시아 정치 체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MUDA가 탈퇴하

면서 통합정부는 개헌선에서 1석 모자란 147석에 그치게 됐다. 간신

히 개헌선을 유지하던 통합정부는 단 1석의 이탈로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다행히도 통합정부는 2023년 10월과 11월 PN연합 내 Bersatu의 

압둘 칼리드(Abdul Khalid)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안와

르 총리를 지지하면서 통합정부는 다시 개헌선 이상인 152석을 갖게 

됐다. MUDA의 탈퇴와 5명의 Bersatu 의원이 안와르 총리에게 제공

한 지지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지지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던 당

적변경방지법(anti-hopping law)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Azhar 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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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3년 11월 재 의석 배분 황

※ 의석이 총 222석이 아닌 221석인 이유는 현재 Kemamon 지역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출처: The Edge(https://theedgemalaysia.com/node/692743)

통합정부 내부 문제와 함께 강력한 야당의 존재 역시 안와르 정권

안보의 도전 요인이다. 말레이 유권자 중 60%는 무슬림인이 차지하

고 있다. 과거 UMNO, PAS, Bersatu가 이슬람 대표정당으로 지지 

세력을 나눠가졌으나 현재 PAS에 변화를 바라는 많은 젊은 유권자

들 지지가 커지고 있다. 무히딘 야신은 PN이야말로 진정한 말레이인

들과 이슬람이 이끄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PN에 대한 

지지는 UMNO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원 

부족과 경제적 특권 상실을 두려워하는 신세대 말레이 유권자의 목

소리가 반 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Lemiere 2023). 전문가들은 

Bersatu와 PAS의 연합으로 말레이인과 이슬람이 결합하는 종족주의

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Strangio 2023). PAS와 

Bersatu의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UMNO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BN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중국인연합(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과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IC: Malaysian 

Indian Congress)의 중국인들과 인도인들도 상대적으로 말레이인들

1)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당적변경방지법’(anti-hopping law) 제49조A에 따르면 하
원의원이 한 정당 구성원에서 사임하거나 정당구성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의석이 공석이 되며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PH의 
몰락을 초래한 탈당 사태를 방지하고자 등장했다

통합정부(Unity Government) 야당

정당연합 PH(81석) BN(30석) GPS(23석) GRS(6석) 기타(12석) PN(68석), 

소속

정당

DAP(40)
UMNO

(26)
PBB(14)

Sabah 
BERSATU(4)

BERSATU
(5)

PAS(42)

PKR(31) MAC(2) PRS(5) PBS(1) Warisan(3) Bersatu(26)

Amanah(8) MIC(1) PDP(2) Sabah Star(1) KDM(3) MUDA(1)

UPKO(2) PBRS(1) SUPP(2) - PBM(1) -

총 221석 총: 152석 총: 6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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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소외된다는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 유권자의 경우 2008년 슬랑오르(Selangor)와 페낭(Penang), 

2018년 느그리 슴빌란(Negeri Sembilan)과 끄다(Kedah) 주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이들

의 지지를 얻는 것이 향후 말레이시아 정국의 또 다른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말레이-무슬림의 지지로 녹색물결(Green Wave)을 일으키고 있는 

PAS의 경우 뻐를리스(Perlis), 끄다, 끌란딴(Kelantan) 및 뜨렝가누

(Trengganu)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 지역의 이슬람화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11월 19일 치러진 

제15대 총선에서 PAS가 북부 주 전역을 휩쓸었다. 끌란딴 주에서 

14석을 모두 가져갔고, 뜨렝가누에서는 8석을 모두 가져오는 역사를 

만들었으며, 빠항에서 2석을 획득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

과 Amanah는 북부 지역에서 녹색물결에 밀려 많은 득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Amsyar 2022). 

녹색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PAS가 비말레이인 대상으로 지지를 확

장해 갈 경우 통합정부의 정권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PAS 역시 말레이인 투표만으로 다음 총선에서 집권 여당 연합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비무슬림인과 비말레이인 지지를 높이

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PAS의 이미지가 극단적인 이슬람 노선으로 비춰져 당분간 PAS

의 녹색물결이 더 확산되기보다는 말레이시아 북부에 머물 가능성

이 커 보인다. PAS가 통제하는 끌란딴, 뜨렝가누, 끄다, 뻐를리스에

서는 게임 및 복권 매장 금지, 주류 판매 금지, 옷차림 규정 등이 

존재해 비무슬림인들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PAS가 온건한 노선을 보일 필요가 있으나, 그 경우 현재 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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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놓칠 수 있어 노선 변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BediRashvingeet 

2023). 

Ⅲ. 6개 주의회 선거: PN의 약진과 통합정부의 과제

연방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인 2023년 8월 12일 실시된 6개 

주의회 선거는 안와르 이브라힘의 통합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

격을 지닌다. 야당인 PN은 주의회 선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통합정부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지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의회 

선거는 끄다, 끌란딴, 느그리 슴빌란, 빠항, 슬랑오르, 뜨렝가누 6개 

주에서 이뤄졌다. 9개 정당의 570명의 후보자들이 총 245개의 주의

회 의석을 둘러싸고 경쟁에 돌입했다. 집권여당 연합과 야당이 6개 

주를 3개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상대방 지역을 얼

마나 공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합정부가 하원(Dewan 

Rakyat) 222석의 3분의 2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에 주의회 선거가 현재의 총리와 여당의 지위에 큰 변화를 일으키

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조기총

선을 제외한다면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물가 상승, 성장 둔화, 링깃

화 약세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우려가 선거에서 중점

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평가됐다. 독립된 리서치 기업인 일함 센터

(Ilham Center)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PH가 말레이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UMNO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의회 선거에서 향

력이 제한적이고, 청년투표 성향 역시 PN 지지가 강할 것으로 드러

났다(MalaysiaNOW 2023). 선거에 돌입하면서 각 정당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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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통합정부는 끄다 주에서 

PN 견제를 목표로 삼았으며, PN은 느그리 슴빌란과 슬랑오르 주에

서 확장을 노렸다. 6개 주 중 슬랑오르는 PN의 공세와 수성하려는 

통합정부 사이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지역이었다. 슬랑오르 

주는 중국 및 인도인 지원이 확고하고 경제적 성과도 좋아 PH가 우

세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안와르 총리는 우세를 점하기 위해 선거기

간 2주 동안 슬랑오르 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The Business 

Times 2023). PN은 말레이인 다수 거주 지역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

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주를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

다. 

[표 2] 2023년 주의회 선거 연합  정당별 득표( 호 안은 2018년 정당

별 선거 득표)

주(州)
Kedah

36석

Kelantan

45석

Negri Sembilan

36석

Penang

40석

Selangor

56석

Terengganu

32석

총 의석

245석

통합정부

(PH-BN)
3

(18-3)
2(0-8) 31(20-16)

29
(9-25)

34(51-4) 0(0-10) 99석

PN(PAS) 33(15) 43(37) 5(0) 11(8) 22(1) 32(22) 146석

기타 0 0 0 0 0 0 0

2/3석 24 30 24 27 38 22 -

출처: https://election.thestar.com.my/kedah.html & 
https://election.thestar.com.my/ge14/kedah.html

선거 결과는 예측대로 여․야가 자신이 유리한 지역을 지키며 3곳

씩을 균형 있게 가져간 것으로 평가된다. 균형은 이뤘지만 통합정부

는 슬랑오르에서 2/3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한 반면, PN은 1석에서 22

석으로 늘리는 결과를 얻었다. 통합정부가 슬랑오르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가운데, PN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주에서 통합정부

가 2/3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결과로 평가

됐다. 선거 결과가 안와르 정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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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러나 말레이-무슬림인들의 지지 약화는 UMNO와 대연정

을 유지하는 것에 득일 것인지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의

식한 것인지 안와르 총리는 “선거 후에도 통합정부는 안정적일 것이

다”라고 강조하며, 선거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

다(Chan 2023). 

PAS는 녹색 물결로 슬랑오르에서의 22표를 획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 외에도, 말레이시아 서해안의 세 주 모두에서 상당한 진출을 

이뤄냈다. PN은 총 245개의 주의회 의석 중 146석을 휩쓸었다. PN

은 말레이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어 총 득표율은 49.3%로 

49.5%의 득표율을 보인 PH-BN과 지지자를 양분해 가진 것으로 분

석된다. 선거전에서 PN은 지난 총선처럼 SNS를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15대 총선에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TikTOk 

등 SNS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뒀는데, 단적인 사례로 무히딘 야신이 

업로드한 스와이프 챌린지(swipe challenge) 관련 상은 총선 전 이

미 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개헌으로 신규로 유

입된 18~20세의 유권자 약 140만 명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Tiktok을 

다와(Dakwah,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의미) 및 

정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PAS가 잘 공략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됐다(Amsyar et al. 2022). 

선거 이후 통합정부와 야당은 혼란스러운 하반기를 맞이했다. 우

선 통합정부는 9월 자히드 하미디(Zahid Hamidi) 부총리의 부패 혐

의가 기각되면서 MUDA 이탈과 개헌선 붕괴 등 혼란을 한차례 겪은 

바 있다. 10월에는 안와르 총리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독

립 여론조사기관인 메르데카 센터(Merdeka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 

통합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결과에 따르면 말

레이시아 경제성과에 대한 우려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 대한 지

지율이 50%까지 떨어졌다. 응답자의 48%가 안와르 행정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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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유권자 중 60%는 말레이

시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31%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

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락 원인으로 경제문제가 56%로 가장 컸으며, 

정치적 불안정 13%, 행정 부실이 9% 순으로 나타났다(Merdeka 

Center 2023). 작년 여론조사에서 안와르에 대한 지지율이 68%, 국

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48%가 평가했던 것과는 큰 차이

를 보이는 결과 다. 2월에 발표된 메르데카 센터 조사에 따르면 정

부의 경제문제 해결이 국민 지지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Merdeka Center 2023).

야당의 경우 PN 총재인 무히딘 야신이 Bersatu 의원의 연이은 이

탈 등의 이유로 11월 23일 PN 총재직에서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에 이어 2번째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 노팅엄 

대학교의 정치 분석가인 브리짓 웰시(Bridget Welsh)는 Bersatu가 선

거로 얻은 지지를 잃을 것이며 사임이 PN 연합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 무히딘만큼 안와르 정부를 견제할 수 있

는 인물이 부재하기 때문이다(Reuters 2023). 그러나 소위 ‘24시간 

사임’, ‘유턴(U-turn)’으로 불리는 번복이 이뤄지자 태즈매니아 대학

의 아시아학 교수인 제임스 친(James Chin)은 무히딘이 Bersatu에서 

자신의 진정한 지지를 시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Bersatu 부총재 파이잘 아주무(Faizal Azumu)와 당 사무총장 함자 

자이누딘(Hamzah Zainuddin)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있다는 것은 공

공연한 사실로 무히딘이 이들을 견제하고 당을 정비하기 위해 사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PN에서 PAS가 더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PAS의 압둘 하디 아왕(Abdul Hadi Awang) 총재가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수로도 분석된다. 말레이시아 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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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 특히 중국인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면서 총리 자격에 의문을 품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Chin 2023). 이에 무히딘이 Bersatu 뿐만 아니라 PN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사임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안와르 정부는 취임 1년만인 12월 12일 

개각을 단행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행보를 보 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포트폴리오 부처 신설 등으로 내각 구성원 수

가 28명에서 31명으로 늘었으며, 11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근로

자공제기금(EPF) CEO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이 

제2 재무장관 자리로 복귀했고, UMNO 부총재인 모하마드 하산

(Mohamad Hasan)이 국방장관 자리에서 외무부 장관으로 보직을 변

경했다. UMNO 정치인 조하리 압둘 가니(Johari Abdul Ghani)는 플

랜테이션산업상품부(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를 맡기 

위해 내각으로 복귀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인적자원부 장관이었던 

시바쿠마르(DAP 소속) 한 명만 해임됐으며, 부총리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는 유임됐다(Tan 2023). 

2024년 1월 조호르 술탄이 새 국왕이 되기 직전 이뤄진 이번 개각

에 대해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인 한편으로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조호르의 왕세자인 술탄 이브라힘(Sultan Ibrahim)은 10월 안와르가 

좋은 내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차기 국왕 

후보인 술탄 이브라힘 술탄 이스칸다르(Sultan Ibrahim Sultan 

Iskandar)는 국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Tan 2023). 2024년 안와르 정부는 정권안

보를 위해 내부와 외부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국가 거버넌스 권력구

조상의 국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

제를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2023: 통합정부 집권 1년 도전과 위기  145

Ⅳ. 안와르의 경제정책

PH가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안와르는 총리이자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 다. 이는 경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며, 먼저 가장 

앞에 내세운 경제정책의 기조는 물가안정과 장기성장 전략이었다. 

안와르 정부는 2022년의 8.7%라는 역대급 성장률을 바탕으로 등장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2022년 1분기 2.2%에서 4분기 4.2%까지 치솟

았다. 특히 식품 가격이 5.8% 올라 저소득층에 타격이 컸다. 2023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증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경제전망 속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을 4.7%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ADB 2022). 게다가 정부 부채 증가도 부담이 됐다. 2020-2022년 

팬데믹 충격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60.4%까지 증가했다. 원칙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부 부

채는 GDP의 최대 60%까지만 허용되지만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에

서 상한선을 65%까지 높여 놓았다. 따라서 안와르 정부는 국내에서 

완벽한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

를 얻기 위해 두 가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할 정책이 필요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국내 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둘째 중간소

득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성

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마

다니 경제와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New Industrial Master 

Plan)이다.

1) 안와르의 길, ’마다니 경제 (Madani Economy)’

2023년 1월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 마다니(Malaysia Ma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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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 다. 마다니는 그 자체로 시민(citizen), 마을사람

(townsman), 또는 예의 바른(polite), 사회적인(sociable), 도시적인

(urbane)의 뜻을 담고 있어 안와르의 슬로건은 어로 ‘Civil 

Malaysia’로 표현된다. 동시에 마다니는 keMampanan(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KesejAhteraan(번 , Prosperity), Daya Cipta(혁신, 

Innovation), hormAt(존중, Respect), keyakiNan(신뢰, Trust), 그리고 

Ihsan(보살핌, Compassion) 등 6개 키워드의 줄임말(말레이어로는 

줄여서 마다니, 어 약어로는 SCRIPT)이다. 6개 단어에 정책 프레

임워크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고 이를 근거로 문명화되고, 숙련되고, 

포용력 있는(a civilized, skilled and inclusive)’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안와르 총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역대 총리들은 각 정부의 지

향점을 드러내는 슬로건을 내세웠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Mahathir 

Bin Mohammad) 전 총리는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Bersih, Cekap, Amanah)’을 제시했고,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전 총리는 ‘문명 이슬람(Islam Hadhari)’,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는 ‘공유 번  비전(Shared Prosperity vision)’을, 이스

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 가족

(Keluarga Malaysia)’,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 전 총리는 ‘돌

봄 정부(Kerajaan Prihatin)’를 내세웠다. 안와르의 ‘마다니 경제’가 

역대 총리들의 슬로건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어떠한 국가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준비된 정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미 선거 이전 안와르는 자신의 책  Developing a Madani 

Nation: Vision and Framework for Reformation Policy 에서 이미 ‘마

다니’라는 용어를 앞에 내세웠다. 두 번째 차별성은 마다니 경제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이나 기술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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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와르의 마다니 경

제 프레임워크가 혁신, 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방향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마다니 경제가 담고 있는 6개의 가치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투 되어 실행되고 있는가는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를 의

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야콥 전 총리의 예산안은 의회

해산으로 사라졌고2), 2023년 2월 24일 안와르 총리 겸 재무부장관이 

말레이시아 마다니 구축(Malaysia membangun Madani)이라는 주제

로 2023년 예산을 재조정하여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및 취약계

층(Below 40, B40로 표현)을 포용적 성장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중하위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만 5,001~10만 링깃 소득구간의 세율을 2%p 인하했

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한화 약 7억 5,000만 

원) 이하, 연간 매출액 5,000만 링깃(한화 약 150억 원) 이하인 내국

법인에 대해 2023년 회계연도 법인세율이 2%p 인하되었고, 중소기

업 법인세율도 17%에서 15%로 감면했다. 또한 소기업 금융을 위해 

400억 링깃(한화 약 12조 원), 벼 농가에 16억 링깃(한화 약 4,789억 

원)에 달하는 다양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예산, 그리고 벼 농가 24만 

명에게 3개월 또는 한 시즌 동안 매달 200 링깃(한화 약 6만 원)의 

현금지원도 배정해 놓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는 인프라와 교육 

예산에 반 되었다. 전체 예산의 25.2% (990억 링깃)가 개발 부문에 

배정되었고,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552억 링깃으로 가장 많은 예

산을 배정받았다. 

2) 3,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114조 911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지출 
항목과 저소득층 지원, 개인소득세율 2%p 감면, 공무원 월급 인상 등이 포함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 으며, 개발지출 항목도 사상 최대 규모인 950
억 링깃, 운 비(operating costs)는 2,723억 4,000만 링깃이 배정되었다. 이에 더해 
예산안은 저소득층 가구에 2,500 링깃을 현금 지원하는 데에 78억 링깃을 배정했다. 
그러나 의회 해산으로 이 예산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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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말 이시아 2023년 산안 배분

출처: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마다니 경

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되었다. 다룰 에산 연구소(Institute Darul Ehsan)의 이스마일 유솝

(Ismail Yusop) 원장은 말레이시아 마다니를 총체적이고 상호 연결

된 여섯 가지 구성 요소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로서, 국민국가의 기초

가 되는 핵심 가치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페리

스 대학교수 Hunter(2023a, 2023b)는 ‘말레이시아 마다니’는 정부의 

프레임워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내각과 ‘통합 연합’의 구성 정당이 

이를 모든 정책의 기초로 삼는 데 동의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

했다. 마다니는 6개의 가치를 담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개념이 사고와 철학, 정신적인 측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보니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

점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비판을 의식한 안와르 총리는 2023년 8월 6개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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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러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7월 27일 마다니 경제를 직접 설명

하는 자리를 열었다. 말레이시아의 단기, 중기 목표가 무엇이며, 이

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보다 구체화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Madani Economic Narrative). 이 때 등장한 정책이 신산업 마스터플

랜 2030(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 이하 NIMP 2030)이다. 

마다니 경제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사항은 아시아의 리

더급으로 국가경제 성장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핵심성

과지표와 목표치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었고, 인간개발지수와 부

패인식지수 등 말레이시아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문에서 세계 순위 

향상 계획도 포함되었다. 싱가포르의 ISEAS 연구원 Cassey Lee는 

비록 안와르 이브라힘의 경제 리더십이 이번 경제 내러티브를 통해 

비약적으로 강화하지는 못하겠지만, 마다니 경제의 유용한 비전과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프레임워크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Fulcrum 2023/08/10). 

2) 신산업 마스터 랜 2030

NIMP 2030은 말레이시아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청사

진으로 제조업 섹터를 살리고 아시아의 리더로 등극하겠다는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 백서이다. [표 3]은 마스터플랜 4대 미션

과 비전 및 목표, 현황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61% 증

대, 연평균 성장률 6.5%가 2030년 핵심 달성 목표이다. 제조업 분야 

고용도 2030년까지 330만 명으로 20% 증가(2022년: 270만 명)시키

고, 중간 급여를 매년 9.6% 상승시켜 4,510링깃으로 올린다는 목표

가 세워졌다. NIMP 2030 안에는 4개의 미션에 총 21개의 전략과 

62개의 액션플랜이, 그리고 인에이블러에도 4개의 전략과 19개의 액

션플랜이 담겨 있다. 전지전자와, 화학, 전기차, 우주항공, 제약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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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재 등 총 21개의 섹터가 NIMP 2030 육성 대상에 해당되며, 은

행업과 보험, 건설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 전략산업이라

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표명이다. NIMP 

2030은 1단계(2023~2026)와 2단계(2027~2030)로 구성되어 있다. 1

단계에서는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마스터플랜의 기반을 다지는 기

간이라면, 2단계는 경제 성장산업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장시켜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은 경제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중기 계획

이며 구체적인 산업분야와 전략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

책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과 고부가

가치 제조업 육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 재원 82억 링깃을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950억 링깃(한화 약 26조 9,5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산업 육성은 정부 주도형으

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해외

투자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NIMP 2030 산업개발펀드 

(NIDF), NIMP 2030 전략적 공동투자펀드(CoSIF) 등이 결성되었지

만, 이 정도 규모의 투자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거나 성장동력

으로 만들기는 충분치 않다. 민간 부문 특히 해외투자유입은 해당 

산업분야에 따른 지원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NIMP 2030에

서 중요한 지점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집중 전략 산업이 무엇이

며 실행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외투자 유입도 달라질 것으로 예

상된다. 

NIMP 2030의 목표가 원대해서 7년이라는 기간이 목표달성에 부

족하고, 지나치게 다양한 목표와 비전이 들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Kok and Tham 2023).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과 지원

이 취약하고, 산업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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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m Siew Yean(2023)은 전기차(Electric Vehicle) 사례로 산업 정책

이 부문별 접근 방식에서 NIMP 2030의 미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

면서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 다. 4개의 미션 중에 넷제로가 포함되

어 있고 이는 EV 확대와 연결된다. 그런데 EV 개발과 밸류체인 육

성 목표 안에는 저가의 EV 개발, EV 가치 사슬의 공급 측면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자동차정책이나 기존의 전기차 공급 계획은 

인센티브제공과 충전인프라 구축 등 프리미엄 부문의 수입 전기차

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가 넷제로 전환을 위한 수단이 

되려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연료 보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국

가 전력망의 재생 가능 자원을 늘려야 하는 등 전기차 부문이 해결해

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표 3] 신산업 마스터 랜 2030(NIMP 2030) 4  미션, 6  핵심 비   

목표

4  미션

(NIMP 2030)
세부내용 비   목표 성과지표(KPI) 행

2030년 

달성 목표

①경제복잡

성제고

(Advance 
Economic 

Complexity)

•반도체(IC디자인,웨이퍼제조),화
학(특수화학,첨단소재),항공등핵심

산업에서고부가가치밸류체인으로

이동촉진

•혁신중소기업육성및연관산업간밸

류체인통합,고부가가치의활동을

지원하는산업생태계조성

도전적인R&D과제중심으로산학

R&D연계강화,국가지식재산권강

화등을통한국가연구개발및상업화

(RDCI)역량확대

•FTA활용율제고,비관세장벽완화,
지경학적상황을고려한FTA의개선

등을통한제조업수출확대지원 

①경제복잡

성제고     

          
(Economic   

Complexity)

GDP  내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8.1%
GDP  대비 

15%

GDP 대비 R&D 투입 

비중
1% 3.50%

②고수입일

자리창출    

               
(High-Value 

Job)

제조부문유발고숙련일

자리수 
　

700,000개 

(7년간)

②디지털전

환가속화    

 (Tech up for 
Digitally   

•철강,시멘트,화학/정유등탄소다배

출업종을대상으로저탄소기술및

CCS도입,탄소세및탄소정책도입

등산업계탈탄소화유도

제조 부문의 임금 

중간값

1,975  
MYR

4,510 
MYR

③국내외 

산업간 

전체  기업대비 수출 

중심 중소기업 비중
11.7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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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MP 2030

3) 안와르 경제정책: 성과와 한계

안와르 정부의 경제목표는 물가안정과 안정적 성장이었다. 먼저 

Vibrant 
Nation)

•제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및재

생에너지사용확대

•전기차,CCUS,순환경제등새로운

녹색성장분야에서의성장기회창출

•에코산업단지(Eco-IndustrialPark)
등기존산업단지의그린화촉진

연계성확장

(Extende d 
Domestic 
Linkages)

④경제안보

및포용성강

화

(Safeguard 
Economic

Securityand
Inclusivity)

공급망취약핵심품목식별,글로벌공급

망협력확대,5대핵심광물들의다운스

트림산업개발을통한공급망구축

•희토류,보크사이트,아연광,규사,고
령토

•업종별기후적응모델개발,기후적

응제품및서비스산업육성,핵심경

제인프라(전력,항구등)의기후적응

력제고등제조업의기후탄력성강화

•지역균형발전을위한기존산업단지

의활성화및잠재력있는신규산업단

지발굴및조성

•부미푸트라기업의역량확충및여성

의고숙련일자리진출확대

*말레이계기업을지칭

제조업의  국내 

부가가치

49%      
    

(2018년)
65%

④산업단지

고도화     

  (Devlope 
New and   
Existing 
Clusters)

첨단  제조업 세계 시장 

점유율
3% 6%

⑤포용성

확대

(Improve 
Inclusivity)

GRDP(State)  내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 비중
13% 25%

③NetZero
달성       

    (Push for  
 Net Zero)

•제조부문의혁신적기술도입촉진,
산업계수요충족디지털인프라구축

가속화(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

안, AI 네트워크 등)
•저숙련일자리를고숙련일자리로대

체,산업계자동화도입촉진

•국내디지털및기술솔루션개발기업

육성,제조부문에생성형AI솔루션

적용기반조성,제조산업데이터뱅

크인국가디지털플랫폼구축및데이

터분석역량확충등제조부문의기술

혁신촉진

정부서비스의디지털화,통합화를

통한업무효율성제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의 제조업 부가가치
22% 30~35%

⑥ESG경

확산

(Enhance 
ESG 

Practices)

ESG  Index 56.5 75~100

탄소배출량 감축 3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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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목표 던 물가안정은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38%, 2023년 1월과 2월 3.7%를 기록했으나 이

후 점차 낮아지며 2023년 11월과 12월 1.5%로 하락했다. 식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으나, 2021년 2월 이후로 상승폭(2.6%)

이 가장 작아지면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IMF는 민간 소비가 되살아난 덕분에 2023년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IMF 2023), 2024년 1

월 4일 말레이시아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은 2023

년 GDP 성장률이 4~5%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

으로 언급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2024년 2월 발표된 최종 수치

는 예상과 다르게 3.7%에 그쳤다. 국내 소비와 관광업 회복, 건설경

기 회복 등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수출 경기는 

회복되지 못했다. 

[그림 2] GDP 성장률 (2022.1Q ~2023.Q4, %)

출처: Bank Negara Malaysia

무역수지를 보면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며 무역수지는 흑자가 지

속되었지만 2022년 대비 무려 16.4%나 감소했다.  2022년 전기전자

제품과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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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2023년 글로벌 경기 위축 탓에 교역규모가 

7.3%나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도 있겠으나 팜오일 및 관

련 농수산물의 수출은 무려 27.2%나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 

아세안,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규모가 전부 감소하 으

며, 특히 중국과 EU 감소폭이 각각 8.7%, 10.5%로 큰 향을 미쳤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 관광업의 회복이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향

을 미쳤다. 

[그림 3] 말 이시아 수출입 추이(2022～2023.11) 단 : 십억 링깃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안와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이다. 물가안정은 이뤄냈

지만, 경제성장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성장 부진의 원인을 마

다니 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향과 

기저효과에 따른 낮은 성장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3년 예산안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부에 배정한 

것 등은 마다니 경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닭고기와 

달걀에 대한 보조금 중단, 고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 보조금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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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점진적인 조치는 말레이시아인들에

게 가장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는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마다니 경

제정책의 점진적 실행 결과 내수 소비가 4.7% 증가하 고, 실업률은 

2023년 1분기 3.5%에서 4분기 3.3%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출의 감

소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해외시장 다변화와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은 호주, 칠레,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과 터키 등 7개 국가에 불과하고, 지

역간 FTA는 아세안을 통한 7개 그리고 RCEP, CPTPP에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출에서 지난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준 대상

은 EU이다. 말레이시아와 EU 사이 FTA 협상은 2010년에 시작되었

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U와의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New Stratis Times 2023/ 

11/27). 

마다니 경제가 가치와 비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NIMP 2030은 

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중기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중간소득의 

함정에 빠진 사례로 언급되는 말레이시아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

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안와르 총리

는 NIMP 2030을 통해 구조적 전환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역량 개

발과 E&E, 화학, EV, 항공우주, 제약, 첨단소재 분야의 발전을 강조

했지만, 2023년 9월 발표 이후 4개월의 짧은 실행 기간으로 지금까

지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말레

이시아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를 적극

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 인센티브가 아세안 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빈약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 투자기업에 대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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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청은 법인세 50%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국과 일본기업의 투자가 급증하 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베트남

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는 핵심 국가사업으로 지

정되어 세금 감면과 토지 임대료 지원의 인센티브에 더해 미국과 전

략적 포괄적 관계로 격상하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

다. NIMP 2030의 성패는 말레이시아만의 경쟁우위를 보여줄 과감

한 인센티브, 빠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에 달려있다. 

4) 2024년 말 이시아 경제 망과 산안

2024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중국과 EU의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세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수출도 2022년과 같은 강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 부분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P Global 2023). 

S&P Global(2023)은 인텔과 인피니온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공장 증설이 완성됨에 따라 페낭-클림 산업 단지의 글로벌 경쟁

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 

회복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이다. 말레이시

아 정부 2024년 예산안은 총 3,3,938억 링깃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이다. 비록 개발 지출 해당 예산이 2023년 970억 링깃에서 2024년 

900억 링깃으로 줄어들었으나, 2023년 예산에는 국  펀드 1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부채 상환을 위한 132억 링깃이 포함되었으

므로 실질적으로는 2024년 인프라 투입 증가로 봐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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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페낭 경전철(LRT: Penang Light Rail Transit), 사바-사라왁 

연결도로 (Sabah-Sarawak link road), LRT3 복원 사업 등 대형 인프

라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고, 용펭 우타라에서 세데낙 사이 

플러스 고속도로 2단계 공사, 반다르 바루 뚠종, 코타 바루, 클라탄과 

세바얀에서 사바의 쿠닷까지의 도로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가

장 기대를 모으는 전철 MRT3이나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

도, 조호 LRT 등 숙원사업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안와르 총리가 직접 발표했으며 “Reformasi 

Ekonomi, Memperkasakan Rakyat”(경제 개혁 및 국민의 권한 강화)

를 주제로 달았다. 그만큼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합리

화와 세제 정비를 뜻한다. 연료와 쌀, 식용유, 전기, 통행료, 닭고기, 

달걀 등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엄청난 부담

이다. 보조금 가운데 그 비중이 70%를 넘는 것은 연료보조금이다. 

2022년에는 COVID-19 기금과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방정

부 보조금 총액이 703억 링깃으로 최대를 기록하 고, 2023년 다소 

감소해 642억 링깃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10억 링깃

을 지출한 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하고 있다3). 보조금 지급은 단순히 

정부 예산 지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가격 왜곡과 생산성이 더 높

은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잃게 만든다. Yingzhu Li et.al.(2017)은 

연료 보조금을 제거하면 경제 효율성이 증가해 GDP의 0.65% 상승

을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료 보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지지율을 의식해 누구도 선뜻 제

도를 바꾸는 데 나서지 못했다. 안와르 총리는 보조금을 하위계층 

위주로 지급되도록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전기소비량에 따른 보조금

을 차등화하여 전체 보조금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024년 보조

3) Ministry of Finance, Section 3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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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사회적 지원에 할당된 예산 비중은 13.4%로 2023년 11.3%보

다 증가했지만, 금액은 528억 링깃으로 2023년의 642억 링깃보다 

감소했다. 또한 정부 재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비상장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서비스세율은 6%에서 8%로 인상하 으며, 

고가품세를 부과하기로 하 다4).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가당음료

에 부과된 소비세율이 리터당 0.40링깃에서 0.50링깃으로 인상되었

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신산업 마스터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유치의 유인책으로 

녹색투자 세액 공제, 신규투자기업 세제 혜택, 녹색투자기업의 자산 

구매시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ESG 관련 프로젝트에도 세제 혜택을 

연장, 확대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담겨있다. 또한 2025년부터 글로벌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글로벌 최

저한세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인력이 귀환할 

경우 5년 연속 15%의 고정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모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의 경쟁우위를 호소하려는 전략이다. 

Ⅴ. 외교정책

안와르는 오랜 정치경력과 해외 네트워크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집권과 함께 국내정치적 혼란과 

COVID-19 등으로 소홀해진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취임 이후 1년간 안와르는 경제, 정치, 국제규범 차원에서 

크게 세 지역, 즉 아세안과 중국, 중동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했다. 

먼저, 1MDB 스캔들 이후 하락한 국가신용도와 줄어든 해외투자

4) 보석과 시계 등 특정 고가품에 대해 상품가격의 임계값 기준 5~10% 수준의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세 방법 및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KPMG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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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복구하기 위한 소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Tan 2023). 2023년 1월 

브루나이를 방문해 석유, 가스, 관광, 할랄푸드와 관련된 상호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ASEAN 역

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힘썼다(Sahimi 2023). 세일즈 외교의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2022년 양국 간 교역액은 8,760억 링깃으로 전

년 대비 15.6%나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감소했다. 2023년 안와르

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3월에는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참여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

과 연계해 투자협력을 하자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MDB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동부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k)를 포함해 기존 사업

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다(Saieed 2023). 

ECRL은 총 사업비 749억 6,000만 링깃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

젝트이나 스캔들과 공사대금 문제로 중단되었다. 9월에는 난닝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 2023’에 참석해 중국의 추가적 

투자에 대해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의 방문에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700억 링깃(한화 약 50조 8,821억 원) 대( )말레이시아 투

자를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저장 지리 홀딩

(Zhejiang Geely Holding Group)의 20억 링깃 초기 투자와 320억 링

깃에 달하는 프로톤(Proton)의 자율형 첨단 산업단지 프로젝트 투자, 

정유 기업 롱솅 석유화학(Rongsheng Petrochemical Co.)은 펭에랑

(Pengerang)에 800억 링깃 규모 프로젝트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말

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 함께 마무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

일즈 외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중동이다. 2023년 3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해 1MDB 스캔들 이후 경색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동에서의 입지를 다지

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 10월 UAE로부터 400억 링깃의 상당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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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속 받았다(Sahimi 2023). 9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구글, 보잉,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들과 만나 투자 

약속을 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총 17번의 해외 순방으로 2,000억 

링깃 상당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산된다(Vethasalam et al. 

2023).

다음으로 안와르는 비동맹 및 협력이라는 대원칙 하에 아세안 역

내에서의 지역 평화 중재자 역할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강대국 사이

에서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도 나섰다. 외무장관

으로 임명된 잠브리 압둘 카디르(Zambry Abdul Kadir)는 취임 첫 

날 아세안 역내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강화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는 안와르 정부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실제 안와르는 1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를 인도네시아로 결정

한 뒤 태국, 싱가포르 등 미얀마를 제외한 주변국을 방문하며 양자관

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

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은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겠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 총리를 만나 옵서버 

자격인 동티모르를 승격하는 것과 관련된 회담을 가지는 등 아세안

에서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

시아가 포함된 아세안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중심

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충돌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안와

르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하면

서 대내적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미국과는 회담이 없었던 점 때문에 중국으로 말레이시아의 외교정

책이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Tan 2023). 아

세안을 둘러싼 지정학 차원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와르 정부

가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균형 잡힌 적극적 외교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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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규탄하고 인권보호를 호소하는 등 국제규범 

준수와 관련된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안와르는 출범 초기

부터 인권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안와르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오랜 기간 정치적 탄압과 수감생활 등을 경험하는 

동안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의 지원을 받아온 말레이시아 유

일의 총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2023년 초 인도

네시아를 방문해서는 미얀마 군부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점

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아세안 평화를 위협할 경우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

다. 미얀마 위기가 개별 국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

보와 다른 나라 주민 후생에도 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아세안이 평

화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

는 것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다지고 

안와르 총리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

된다. 2023년 10월 벌어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인권 유린에 대해

서도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강력한 규탄을 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고 

있다. 안와르는 1970년대 학생 지도자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이어 온 이후 현재까지 인권관련 활동을 지속해 오며 이를 

인권외교라는 안와르의 확고한 외교원칙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일즈와 불안이 가중되는 국제정치에

서 균형 외교, 평화의 중재자로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안와르의 행보는 숨 가쁘게 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 Natinoal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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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국제관계전략학연구소(Strategic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의 후치우핑(Hoo Chiew Ping) 박사는 2024년이면 수교 50

주년을 앞두고 안와르의 방문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양국 관계에

서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고 양국의 오랜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긍정적

인 평가를 내렸다(The Edge 2023/03/30).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말레이시아의 대 중국 수출은 감소했다. 인

권보호와 평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에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중동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지점으로 남

아 있다. 안와르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그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내정치 및 경제적 

안정이다. 불안한 정권 장악력은 대외 행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안

와르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절반의 성공이 아닌 더 큰 성과를 내기 위

해서는 미국과 중국, 아세안과 중동, EU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

수적이다.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정

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현재의 말레이시아

에 온전히 적용되는 표현이 될 것이다. 

Ⅵ. 결론: 정치  안정성 그리고 고소득 국가로 향하는 길

2023년 한 해는 안와르 통합정부의 정권안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

한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분석된다. 주의회 선거에서 3개 주를 

지켜낸 점, 취임 초기 148석에서 152석으로 의석수가 확장된 점, 

Bersatu 의원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말레이-

이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슬람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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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유지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통합정부는 2022년 총선에서 BN에 비교해 낮은 청년층 지지를 얻은 

것을 반면교사하여 청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등 정권안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뤄졌다.

한편 2023년은 안와르 정부가 가진 한계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는 

한 해가 되었다. 통합정부는 개혁의 추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말레이-이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UMNO와 불편한 동거

를 이어왔다. 다양한 이슬람 지원책도 이뤄졌지만 주의회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PAS의 지지가 확대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단행된 첫 개각에서는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UMNO와 관계에 큰 변화를 두지 

않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략을 선택한다. 이는 개혁보다는 여전히 

안정을 중시하고 있는 안와르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UMNO의 경우 탁란 정치를 통해 자히드의 혐의 기소가 취

하되고 나집이 부분사면을 받는 등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UMNO와의 동거가 계속되는 한 개혁에 대한 국민

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이 더욱 추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취임 1년을 

맞아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제문제가 안와르 

총리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와

르 정부가 내세운 마다니 경제는 2022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목표한 

4%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화라는 단기의 

정책적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다니 

경제가 갖는 한계, 즉 근본적으로 모호한 ‘가치’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를 보완하는 

NIMP 2030이 제시되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진보에 맞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계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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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1991년 당시 총리 던 마하티르가 비전 2020

을 내세우며 30년 안에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2년 1인당 GNI는 11,830달러로 고소득을 구분짓는 13,845 달러

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인당 GDP가13,000 달러일 것으로 추

정되므로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1996년 상위 중간소득 국가(upper-middle-income country)에 진입했

던 말레이시아는 소위 중진국 함정에서 25년 동안 헤어 나오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 개혁과 혁신,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개혁조치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할 수 없다. 연료보조금을 손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정

부재정의 부담을 안고 가느라 다른 산업 지원이나 교육, 디지털 전환

과 그린 인프라 투자에 배정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이기 어

렵다. 국가적 기회비용인 셈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기업

들의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주변의 베

트남이나 태국, 싱가포르보다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말레

이시아 수출과 외자유치의 대표산업인 반도체만 보더라도 동남아 3

개국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인텔은 말레이시아에만 투자

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 베트남에도 투자했으며, 최근 일본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 NVIDIA 젠슨 황은 말레이시아에서는 AI를 언급하

고 베트남 총리와 만났을 때는 베트남을 제2의 생산기지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파운드리는 40억 

달러(약5조3000억 원)를 투자해 싱가포르 반도체 공장을 증설했다. 

말레이시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자리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산업 환경의 인프라, 세제혜택 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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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고소득 국가의 문턱까지는 다가왔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4-5%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유지된다면 곧 상위 중간

소득 국가에서 마침내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은 말레이시

아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한 해이다. 안와르의 통합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안

와르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보다 안정을 택한 안와르가 개각에서 경제문제 해결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가 2024년 최대 과제이자 주목할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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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laysia 2023: Challenges and Crises For One 

Year of Unity Government

Young Kyung KO
(Korea University)

Kiryong CHOI
(Gyeongsangnam-do Council)

The biggest concern among Malaysian politicians in 2023 was 

whether the Unity Government would be able to stably carry out the 

reforms desired by the Malaysian people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nwar Ibrahim, a symbol of reformasi, has pledged to 

eradicate corruption, strengthen democracy, and solve the economic 

recovery hampered by the pandemic with the MADANI economic 

framework and NIMP 2030. However, the withdrawal of charges 

against Ismail Sabri, president and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and the request for 

former Prime Minister Najib's pardon caused microcracks within the 

party and put the Anwar government on edge. Due to the good 

performance of Barisna Nasional, which caused a green wave in the 

state elections, it has become urgent to prepare measures to gain 

support from the Malay-Muslim communi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Merdeca Center released in October, warning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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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heard everywhere for the first time in a year under Anwar as 

the approval rating of the unified government has fallen due to 

economic problems. In line with the time of the Sultan’s change in 

2024,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re required for the security of 

the Anwar government’s regime. 

Key Words: Unity Government, State poll, Green Wave, MADANI 

economy, NIMP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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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3년 싱가포르는 집권당의 부패혐의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4세대 리더십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2022년에 비하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물가와 함께 임대료 상승,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 한 해기도 했다. 부동산 스캔들로 대표될 수 있는 집권당의 부

패혐의가 서민의 생활고와 맞물리면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아진 시

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예상했지만 놀랍기도 

한 높은 득표율로 마무리 되었고, 정치권은 다가오는 총선 준비에 분주했다. 리

셴룽 총리는 2024년 11월에 총리직을 로렌스 웡 부총리에게 이양하겠다고 발

표하면서 총선을 향한 여정을 본격화하였다. 집권당은 2023년 불거진 부패혐

의를 봉합하고 싱가포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골몰하고, 야당은 연대를 통

해 유의미한 세력화를 도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균형외교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격상하고, 미국과는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했

다. 동남아 주변국과의 협력 외교와 유럽․중동지역과의 디지털 협력이 이어

졌으며, 한국 기업과는 녹색경제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업했다. 

주제어: 싱가포르, 부패, 대통령 선거, 인민행동당(PAP), 증세, 불평등, 총리 승

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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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싱가포르의 2023년을 돌아보며 

2023년 싱가포르는 기존의 공고한 체제에 도전하는 난제들로 인

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집권당의 부패혐의는 

부동산 스캔들로 대표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엘리트 정치인과 생

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사이의 거리감을 조성했다. 불평등은 싱가포

르에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지만, 2022년부터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인상된 세금과 공공요금, 둔화된 경제성장 등

의 요인이 결합되면서 생활의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제의식을 드러

내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집권당은 청렴이라는 기존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비판에 

권위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오랜만에 국민 투표로 치러진 대

통령 선거의 결과는 여전히 여론이 집권당의 편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자는 주장

이 제기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는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야권

은 2023년 생활비 문제와 불평등 이슈에 대응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야권 내에서도 사적인 스캔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회

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여야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박한 

총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야권의 연대가 모색되었고 리셴룽 

총리가 총리 승계 시점을 발표하는 등 총선이 임박하고 있다는 신호

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미중 균형외교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싱가포르는 2022년에 이어 

미중 사이의 줄다리기와 줄 세우기를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하고 미국과 기후위기, 과학기술, 

우주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거세지는 미중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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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4세대 리더십이 어떠한 외교 역량을 보여줄지는 향후의 과제

로 남았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집권당은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

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

는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Ⅱ. 정치

1. 집권당의 도덕  기에 내포된 잠재  모순의 두 

2023년은 청렴함을 강조했던 싱가포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한 해였다. 그 시작은 

지난 5월 불거진 K 샨무감(K Shanmugam) 내무․법무부 장관과 비

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외무부 장관의 부동산 스캔

들이었다. 야당인 개혁당(Reform Party)의 대표 케네스 제야레트남

(Kenneth Jeyaretnam)이 국유지인 리다웃로드(Ridout Road)의 방갈

로를 임대한 두 장관이 이해관계의 충돌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대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국유지 관리부처인 싱가포르 토지청

(Singapore Land Authority)에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토지청은 법무

부 산하의 법정위원회로 샨무감 장관이 관할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부패관행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에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은 6월 말 44쪽 분량의 조사 결과

를 발표하며 두 장관이 국유지 임대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

고, 불공정한 이득이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사건을 정리했다

(Prime Minister Office 2023a). 의혹 제기 이후 한 달여 만에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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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서 사건 종료를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7월에는 S 이스와란(S 

Iswaran) 교통부 장관이 부패관행조사국의 조사 일환으로 체포되었

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

만 총리가 이스와란 장관에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휴가를 지시하

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는 각종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부패관행조사국의 조

사가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라면서 “우리는 솔직하고 투명할 것이며 인민행동당과 정부에 잠재

적으로 당혹스럽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해도 은폐하지 않

을 것”이라고 역으로 청렴함을 재차 강조했다(Ang 2023a). 하지만 부

패관행조사국이 첫 번째 공식 발표에서 이스와란 장관이 조사를 ‘지

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명

하지 않은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는 없었다(Ashley 2023).

이어서 한 때 잠재적인 총리 후보로 여겨질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

던 국회의장 탄추안진(Tan Chuan-Jin)이 의장직과 의원 자리를 모두 

내려놓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대통령의 의회 연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당(Workers’ Party) 의원이 20분 동안 정부가 저소득

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는 도중, 탄추

안진 국회의장의 마이크에서 “빌어먹을 포퓰리스트(Fucking Populist)”

라고 중얼거린 음성이 유출된 적이 있다. 그가 같은 인민행동당 의원

인 챙리후이(Cheng Li Hui)와 오랜 외도 관계였다는 사실이 공식화

되면서 집권당의 작동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는 총리실에 제출한 사직서에서 해당 의원과 대중에게 사과를 했지

만 분명한 실수였다며 사퇴의 이유를 설명했고, 총리는 “인민행동당

이 수년 동안 유지해온 높은 예의범절과 개인행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CNA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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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연이은 사건이 부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

인들이 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온 인민행동당이 마

주한 충격적인 위기라고 평가했다(Mokhtar et al. 2023). 일련의 사건

은 정치권에 내재된 잠재적 모순을 상기시키고 오랜 시간 구축해온 

‘인민행동당의 싱가포르’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위기이다. 리다

웃로드의 사건에서 두 장관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국유재

산인 방갈로를 수리하기 위해 오히려 막대한 사비를 들였다는 것이

었다. 샨무감 장관은 400,000SGD(한화 약 4억 원), 발라크리슈난 장

관은 200,000SGD(한화 약 2억 원)를 들여 방갈로를 수리했다. 임대

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보기에 정치인들

이 큰돈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는 사실은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

며, 이들이 부를 축적하게 한 특정 구조를 비판적으로 상기하게 만든

다(Quek 2023b). 부패 척결은 리콴유(Lee Kuan Yew)가 구상한 싱가

포르의 핵심 원칙이었고, 능력 있는 고위 간부에게 지불되는 고액 

연봉은 깨끗한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작동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런 싱가포르에서 장관의 부패혐의는 고액 연봉과 그들의 특권에 대

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샨무감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임대아파트부터 고급 방갈로에 거

주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공감 능

력을 강조했다(Davina 2023a). 싱가포르에서 여전히 능력주의가 주

요한 가치이며, 능력에 따라 성공한 정치인의 대중을 향한 봉사가 

특정 사건 때문에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샨무감 장관은 

리다웃로드 사건이 불평등을 상기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여전히 능력이 있으면 가난한 아이도 자신처

럼 성공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골몰

했다. 성공한 자신의 ‘봉사’가 ‘평등한 싱가포르’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서사는 집권당이 위기로 인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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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여주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던 개혁당 대표가 ‘온라인상 허

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POFMA: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POFMA가 야권 규제와 여론 통제를 위한 정치적 장치라는 비판이 

다시 일었다. POFMA는 2019년에 통과된 이후 100회도 넘게 발동되

었으며, 이 중 1/3이 야당과 집권당을 비판하는 활동가들에게 제기되

었다(Berthelsen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는 여러 문제를 반성하

며 인민행동당이 투명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안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둘러싼 비판을 마

주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거짓으로 치부해 

진실을 독점하려는 오랜 전략이 지배 엘리트를 향한 대중의 회의적

인 관점과 맞물리면서 역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Ewe 2023). 비판

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집권

당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 비판을 범죄화하는 법을 우려하는 세계시민단체연합회

(CIVICUS)는 특정 언론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리다웃로드 

사건을 게시한 소셜미디어 제재,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비판한 총리

의 동생 리셴양(Lee Hsien Yang)에게 내려진 시정명령 등을 2023년

에 계속된 POFMA 적용 사례로 제시하면서 싱가포르를 ‘억압된’ 국

가로 평가했다(CIVICUS 2023). 그러는 사이 의회에서는 조용하게 

‘온라인 범죄 피해 법(Online Criminal Harm Act)’이 통과되었다. 의

회는 온라인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정부가 인

종 및 종교적 조화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는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CIVICUS 2023; Han 

2023a). 포럼아시아(Forum-Asia)는 CIVICUS와 함께 온라인 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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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 비판하며 인권과 기본

적 자유를 훼손하는 법적 장치 도입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1) 

총리와 여당은 2023년에 불거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책임

자 사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여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대상을 규제하고, 이미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있다고 믿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2023년 집권당은 정면으로 마주한 싱가포르의 잠재적 모순

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봉합하는 

데 분주했다. 하지만 공고히 유지되어 온 집권당의 체제를 둘러싼 

높아진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대응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듯 보인다.

2. 통령 선거: 집권당에 한 지지와 심  사이에서 

부동산 스캔들, 뇌물 수수 의심, 부적절한 발언과 사생활 등 인민

행동당의 도덕적 위기 속에서 9월 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총선 

전에 집권당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간주될 수밖에 없

었다. 특히, 매번 집권당에 기울어진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는 한다(강윤

희ㆍ최인아 2018: 89). 게다가 이번 선거는 2017년 입후보 요건 제한

으로 단독 후보로 나서 무투표로 당선된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이 임명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래로 12년 

만에 진행된 선거였다.2) 

1) https://forum-asia.org/?p=38412 (검색일: 2023.12.14.)
2)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2011년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의원내각제인 싱가포

르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국고 사용과 주요 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 
총리의 반대에도 부패관행조사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84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그러나 결과는 인민행동당의 주요 인사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Tharman Shanmugarathnam)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타르만은 70.4%

라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

(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의 전 최고 

투자책임자 응콕송(Ng Kok Song)은 15.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NTUC: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산하 보험회사 대표였던 탄

킨리안(Tan Kin Lian)은 13.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66세의 타르만은 유일한 비중국계 후보로 인도계 타 에 속한다. 

2001년 주롱(Jurong)을 지역구로 출마하며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시

작했다. 교육부 장관,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경제사회정책 조정 장관 

등을 역임한 집권당의 핵심 인물이다. 신사적인 이미지의 정치인으

로 총선 때마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그가 비중국계 최초의 총

리가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Wong 2023b). 그러나 2019년 

중국계인 행스위킷(Heng Swee Keat)이 총리 승계자로 지목되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타르만은 총리 자리에서 멀어졌다. 

선거 결과로만 보면 인민행동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여전해 보

인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일련의 스캔들로 받은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며, 단기적 영향으로는 총선에서 의석을 잃는 것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Jackson 2023). 하지만 의석의 감소는 집권당

에게 큰 타격이다. 이미 2020년 총선에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역대 최대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인민행동

당의 의석 점유율은 처음으로 90% 이하로 떨어졌다. 인민행동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절대적이었던 싱가포르에서 10석을 차지한 야당

이 권위주의적 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다

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김종호 2022: 84). 

싱가포르에서 여당 너머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

다면, 총선 전의 대통령 선거는 그 변화상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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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

집권당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중론 가운데, 타르만의 승리가 2017

년과 마찬가지로 집권당에 의해 대통령 선거가 통제되고 있다는 인

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Wong 2023b). 위기 상

황에서 집권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인사를 전

략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타르만은 집권당과는 거리를 두며 독

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했지만, 오랜 공직 생활과 정치인으로서

의 경험이 인민행동당과 매우 접한 것은 명백하다. 2017년 대선에

서도 당시 새롭게 도입된 소수민족 할당제가 집권당이 원하는 후보

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거셌다(강윤희ㆍ최인아 

2018: 85-89). 이 때문인지 한 정치분석가는 타르만의 당선이 인민행

동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고 비평했다. 전 

인민행동당 의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부

각되고 있으며, 타르만의 당선도 “정치 연극에 지나지 않는” 결과라

는 것이다(Loh et al. 2023).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훼손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에 대

한 항의 표시였다.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하

겠다는 것이다. “투표를 망치는 것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정치적인 선택이다”라고 주장한 한 활동가는 ‘투표를 망치지 말라’

는 의견이 인민행동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Han 2023b). 

3) 싱가포르에서 야당이 약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일부 행보는 
대중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Workers’ 
Party)의 라이사 칸(Raeesah Khan)은 역사상 최연소 여성의원으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지만 2021년 11월 거짓 증언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임했다(김종호 2022: 83). 
2023년 7월, 탄추안진 국회의장과 챙리후이 의원이 외도로 사임한지 이틀 만에 노동
당의 레온 페레라(Leon Perera) 의원과 니콜 세아(Nicole Seah) 당원의 부적절한 관계
가 드러나면서 이들 역시 사임했다. 이로 인해 노동당 내에서도 대중의 신뢰를 확보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Tan 2023e).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역사상 최대로 확보했던 
10석 중 2석을 잃은 노동당은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를 다시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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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은 일련의 문제적인 발언으로 비판받은 야권의 기대 후

보 탄킨리안(Tan Kin Lian)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는 여러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훼손 주장은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권 활

동가들은 여당에 대한 반대 정서 때문에 탄킨리안에게 투표하는 것과 

노골적인 차별지향을 비판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 사이에서 논쟁

했다(Vochelet 2023).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표용지의 2% 정도만이 무효표였고 “압도적

인 다수가 이번 선거에 참여할 가치가 있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는 전문가의 분석이 뒤따랐다(Wong 2023b). 선거유세 중이었던 타

르만은 투표용지 훼손 주장에 대해 “이번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

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대통령 선거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

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을 선출하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Jie 2023a).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대통령에 대한 강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키워드 중 하나였다. 그만큼 

후보들과 인민행동당은 여당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유권자를 의식했

다고 볼 수 있다. 타르만은 “공공부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모든 

고위 관료는 선임 정치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가 선임에게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며 개인에 따라 다르다”며 ‘개인’

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거나 재정 보유고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독립적일 것이라고 취임식에서 언급하는 등 대중의 의심을 의식

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Goh 2023a; Heijmans 2023a). 

인민행동당과 타르만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지만, 타르만의 당선

을 집권당의 여전한 우위로만 해석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70.4%

라는 전례 없는 압도적인 득표율은 ‘집권당의 타르만’이 아니라, 매

력적인 ‘개인으로서 타르만’을 독립적으로 지지한 유권자들로 인해 

가능했다(Lau 2023b; Lee et al. 2023). 반기득권 정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2023: 집권당의 부패혐의와 경제성장 둔화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  187

이례적으로 달성한 높은 득표율이 유권자들이 타르만을 충분히 독

립적인 후보로 인지한 결과라는 것이다. 당선 이후 타르만은 70.4%

의 득표율이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연계해 생각하거나 

정치적인 선거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그

러나 독립성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관점도 지극히 정치적이다. 오히려 타르만의 당선이 가진 

의미를 다인종 사회인 싱가포르의 특징과 연계해 해석해볼 수 있다. 

인도계인 타르만의 당선이 다인종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촉

진하고 있다는 것이다(Singh 2023). 여기에는 인종을 충분히 활용한 

타르만의 유세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세 연설에서 

타르만은 싱가포르가 비중국계 총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서, 능력이 있다면 인종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싱가포르의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The Economic Times 2023). 리셴룽 총리는 

타르만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투표에 있어서 인종

이 예전보다 작은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Prime Minister Office 2023b).

2023년 대통령 선거는 여전한 집권당에 대한 지지와 분출되기 시

작한 회의와 불만 사이를 오가며 관성적으로 집권당에 유리한 결과

로 다시 안착했다. 하지만 한 때 유력한 총리 후보로 여겨졌던 인도

계 타  정치인이 놀라운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은 인종 간

의 조화를 중시하지만 특정한 장벽을 넘을 수 없었던 다인종 사회 

싱가포르가 보인 일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3. 총선을 향하여: 야권 연 와 총리 승계 발표 

2023년에는 2025년 11월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총선을 향한 정치

권의 행보가 본격화되었다. 총선이 2023년 조기에 치러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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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 있었으나, 생활비 상승,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부가가치세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등의 불확실한 상황이 

인민행동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총선은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았다(Choo 2023). 2023년에 조기 총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여당의 전략이듯, 야권에서는 연합 형성을 통해 총선을 준비하

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인민의목소리(Peoples Voice), 개혁당, 인민의힘당(People’s Power 

Party),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은 1월부터 연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6월에는 ‘People’s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연대

하고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에는 국민연대당(National 

Solidarity Party), 레드닷연합(Red Dot United), 싱가포르인민의당

(Singapore People’s Party), 싱가포르연합당(Singapore United Party)

이 파트너십 형태인 ‘The Coalition’ 구성에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 투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Iau 2023). 

People’s Alliance는 중앙실행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적인 의견을 내

는 정식단체로 별도의 등록과정을 거쳤으며, 높은 생활비,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 공공주택의 경제성, 고용 불안, 이주 등과 같은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ham 2023). The 

Coalition도 생계문제와 POFMA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각 

당의 입장을 중시하는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유권자들의 야권 연

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Han 

2023c). 현재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노동

당과 진보싱가포르당(Progress Singapore Party)은 어떠한 야권 연대

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주류 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만의 연대가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분석가들은 

야권 연대가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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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진보싱가포르당의 우위 속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목

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Lau 2023a). 

야권 연대를 둘러싼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집권당의 총

선 시계는 11월 초에 나온 총리의 승계 발표로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리가 인민행동당 창립 70주년인 2024년 11월에 부총리

에게 총리직을 인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총리는 “부총리와 그의 

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정치적 전환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총

선 전에 바통을 넘겨도 부총리가 충분히 능력을 입증해서 싱가포르

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AP 2023).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If all goes well)”이라는 전제

를 붙여 그 믿음의 깊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류

했던 은퇴를 공식화한 총리는 눈물을 참으며 승계 이후에는 신임 총

리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신임 

총리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총리의 발언은 은퇴 이후

에도 내각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리셴룽은 승계 발표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퇴임 이후의 역할을 질문받

자, 선임장관 전례를 언급하며 리콴유가 내각에 남아 있던 것이 자신

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Davina 2023b). 

싱가포르에서 집권당의 총선 승리는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싱가

포르에 대한 인민행동당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Heijmans 

2023b). 2020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균열이 

발생했고, 올해 불거진 다양한 정치적 논란이 집권당을 뒤흔들었다. 

총리 일가의 갈등이 다시 가시화되면서 인민행동당에게 부담을 안

겨주기도 했다. 총리의 동생인 리셴양이 리콴유의 유언장 처리와 관

련된 사법 절차에서 허위 증거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리콴유는 2015년 타계하기 전 자신

의 사후에 자택을 철거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2017년 리셴룽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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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에 관여한 리셴양과 변호사인 그의 아내가 이를 조작했

다고 주장했고, 리셴양은 총리가 리콴유를 우상화하여 자신의 아들

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리셴양은 

경찰 조사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두려움

을 표했고, 그의 아들 셩우 리(Shengwu Li)도 X(트위터)를 통해 조사 

때문에 싱가포르에 돌아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

다(David 2023). 공교롭게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리셴양이 

대선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인터뷰한 블룸버그(Bloomberg)의 보

도보다 하루 먼저 알려졌다. 이후에도 CNA는 재빠르게 2020년 리셴

양이 리콴유의 유언장 집행 과정에서 선서 하에 거짓말을 했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고려하는 데 치명적이라는 전문가

들의 견해를 보도했다(Goh 2023).       

총선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로렌스 웡 부총리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2023년 10월 로렌스 웡은 4세대 

팀과 함께 2022년 6월에 시작한 포워드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 

훈련을 마무리하고 18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워드 싱가포

르는 변화된 환경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경제와 일자리, 교육과 평생학습, 건

강과 사회적 지지, 가정과 거주환경, 환경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정

체성 등의 여섯 가지 주제를 2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토론했다. 포

워드 싱가포르는 2022년 4월 후임 총리로 지목된 로렌스 웡을 포함

한 4세대의 역량과 이들이 가진 싱가포르에 대한 미래 발전상을 보

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젝

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소셜미디어 Reddit에서는 2013년 발표된 ‘Our Singapore 

Conversation’의 내용과 포워드 싱가포르의 보고서가 유사하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Loon 2023). 물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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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가족 지원, 노년의 삶에 대한 존중, 소외계층 부양 등을 

위한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Reddit 유저들은 16개월 

동안의 토론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않으며, 최근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스스로 성찰이 부족한 보고서로 인해 4세대 리더들이 현

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인민행동당은 자체 발행 잡

지 Petir을 통해서 “똑같지만 다르다”면서 로렌스 웡의 포워드 싱가

포르가 공유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을 가져왔다거나, 싱가포

르인들을 하나로 묶는 ‘마음의 작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Petir 2023a; 2023b). 리셴룽 총리는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신년

사에서 포워드 싱가포르가 야심찬 작업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로렌스 웡을 포함한 4세대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로렌스 웡이 이끌 차기 총선의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총

선에서 약진했던 야권이 정부를 견제하는 보다 유의미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Ⅲ. 경제

1. 경기침체 장기화의 기 속 진 인 경제회복

2023년 싱가포르의 경제는 2021년의 8.9%, 2022년의 3.6% 성장

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2분기 경기침체의 문턱에서 2023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0.5~2.5%에서 0.5~1.5%로 좁히기도 했다(Lin 2023). 

경제학자들도 6월에는 1.4%였던 경제성장 전망을 9월에는 1%로 낮

추었다(CNA 2023b). 12월 31일 발표된 리셴룽 총리의 신년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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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23년 경제는 1.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전반적으로는 낮지만, 0.5%

였던 2분기와 0.4%였던 1분기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가 집계되었다. 

경기침체를 가까스로 피해간 2분기에 비해 3분기의 지표는 여러 방

면에서 나아졌다. 산업생산과 수출이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경

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위험이 커졌지만, 3분기의 회복과 관광객 

증가로 시급한 위기는 넘긴 것이다(Lin 2023). 세계 전자제품시장의 

침체로 2022년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었던 제조업은 분기 내내 마

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월별로 보면 유의미한 수치도 기록했

다. 10월에만 7.6% 성장하면서 2022년 10월 이래로 1년 동안 계속된 

마이너스 상태를 처음으로 벗어난 것이다(EDB 2023). 11월에도 전

달에 비하면 낮지만 1.0%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 제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다. 4분기에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듯 전년 동

기 대비 2.8% 성장해 3분기에 비하면 눈에 띄는 성장률을 달성했다. 

건설과 제조업 부문의 개선이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24년의 GDP 성장률도 2.2%로 2023년보다는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Kok 2024). 

2022 2023

체 1분기 2분기 3분기

명목 GDP($) 6,435억 1,591억 1,632억 1,649억
실질 GDP 성장률(%) 3.6 0.4 0.5 1.1
상품 수출(백만$) 709,967 158,921 153,202 160,431
상품 수입(백만$) 655,436 138,968 137,641 144,974

고용(천명) 3,897.5 +38.6 +26.8 +29.6
실업률(%) 2.1 1.8 1.9 2.0

물가상승률(%) 6.1 6.1 5.1 4.1

표 1. 2022-2023 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

출처: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 2023b
*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3분기 경제지표까지만 발표된 상태로 4분기는 집계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함. 표 1과 표 2는 전년도 대비 연속성 있는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 
김종호(2021), 김종호․김지훈(2023)의 경제 파트 표와 동일한 항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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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회복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관광청은 2023년에 

1,200~1,400만 명의 국제 방문객이 싱가포르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

다. 10월 기준으로 약 1,126만 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2022년 10월에 비하면 37.8%가 증가한 수치이다(Tan 2023d). 숙박

업은 1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로 2, 3분기에는 성장 

추세가 완화되었으나 모든 분기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전반

적인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조

업에서도 운송엔지니어링 부문은 1분기 17.7%, 2분기 18.3%, 3분기 

16.6%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여객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2 2023

4분기 체 1분기 2분기 3분기

금융/보험 -0.3 1.4 -0.9 -1.7 1.5
제조업 -2.6 2.5 -5.6 -7.3 -4.6

정보 통신 5.6 8.6 6.1 5.0 5.6
기업 및 전문직 

서비스
6.1 7.6 5.7 1.7 0.8

행정지원

서비스업
10.5 6.6 11.4 6.3 2.0

기타 서비스 6.0 5.2 5.3 3.8 4.4
건설 10.0 6.7 7.2 6.8 6.3

도매 2.4 3.2 -2.5 1.1 1.2

소매 5.1 8.4 2.5 2.6 2.2

교통/저장 2.5 4.0 0.7 4.6 1.1

숙박업 7.8 0.5 21.9 13.0 12.9

요식업 19.6 18.2 12.2 5.7 3.5

부동산 15.2 14.1 9.2 12.0 3.4

표 2. 2022-2023 싱가포르 산업별 성장률 (단 : %)

출처: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 2023b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문은 관광의 회복으로 성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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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지만,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대외경제와 접한 관계

가 있는 부문의 성장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금융/보험 부문은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3분기에 접어들어 플러스

로 전환되었다.4) 10-11월의 제조업 성장이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정

학적 긴장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속에서 여전히 전망이 불안

정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회복의 둔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2분기에는 고용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00명 감소하였다. 인력부는 대외 수요 전망이 높지 않은 가

운데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관광업 회복

과 연말의 이벤트 증가로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Ng 

2023a). 3분기는 2분기보다 고용이 증가했지만,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종적인 고용성과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다. 

2022년 3분기에 7.3%까지 올랐던 물가는 2023년에 접어들면서 점

차 낮아져 3분기에는 4.1%를 기록했다.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의 가격이 4.8%, 교통비가 4.9%, 여가와 문화 활동비가 5.3%로 

평균치인 4.1%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행비용과 서비스 비

4) 저조한 금융/보험 부문의 성장과 달리 언론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높아진 싱가포
르의 위상을 주의 깊게 다루었다. 오랜 경쟁 지역이었던 홍콩에서 시위와 국가보안
법 시행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이어졌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다국적 기업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1위를 53년 동안 차지했던 홍콩은 
2023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Lee 2023). 미국의 팝가
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2024년 홍콩은 건너뛰고 싱가포르에서 콘서트
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도 두 도시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듯하다(Ruehl 2023). 
하지만 높아진 대외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전으로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우위를 논하기
에는 시기상조이기도 하다. 금융회사들이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본 시장 규모는 홍콩을 따라잡지 못하며 중국 시장을 향하
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홍콩과 달리 싱가포르가 연결하는 동남아 시장의 규모가 매력
적이지 않기 때문이다(Chanjaroen et al. 2023). 그러나 앞으로 싱가포르의 대외적 
위상 변화가 견인할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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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상승, 대중교통 요금과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가격의 

인상,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es)의 인상이 높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5) 2022년 3분기 이후에 비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물가가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과 상승 추이가 관

찰되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2월에는 교통 및 숙박요금을 

제외한 물가지표인 근원 물가(core inflation)가 2008년 11월 이후 가

장 높은 5.5%를 기록했으며,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10월에는 갑자기 

3.3%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Ang 2023c; Huang 2023). 

2. 연이은 증세와 공공요  인상

싱가포르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재화용역세가 7%에서 8%로 인

상되었다. 2024년 1월부터는 1%가 추가 인상되어 9%가 부과될 예

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증세라고 설

명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OCBC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40%의 싱

가포르인만이 기본 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며, 23%는 기본적

인 생활유지만 가능하다고 응답했다(Lun 2023).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부채 상환을 우선시하면서 저축을 하지 못하며, 은퇴 계획도 수립하

지 못하고, 투자를 줄이는 경향도 나타났다. 9%는 대출금을 감당하

기 어려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생활수준을 낮출 계획도 있다고 응

답해 생활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5) COE는 싱가포르에서 차량 소유에 필요한 구입자격으로 차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
며, 한 번 자격을 취득하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월별로 COE 발급 
규모를 정하면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자격을 취득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 
2023년에는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Tjo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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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12월 말부터 버스와 MRT(Mass Rapid Transit)의 대중교통 요금이 

7% 인상되었으며, 10월 9일부터는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우편요금

이 65% 올랐다. 10~12월 가구용 전기세가 이전 분기 대비 3.5% 인

상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수도요금이 18% 오를 것이라

는 발표도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9월 말에 연이어 발표되었다(Sato 2023). CNA

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보도하면서도, 2.9%가 인상된 전년도에 

비해 7% 인상은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다(Ng 

2023b). 성인 대중교통 요금은 최대 11%가 오를 수 있어 2019년 7%

의 인상 이후 가장 가파른 인상폭이지만, 운송 업체인 SBS Transit과 

SMRT Trains가 대중교통위원회(PTC: Public Transportation Council)

에 요청한 22.6%의 인상 중 일부만 승인되어 향후 추가 인상의 가능

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Cheng and Tjoe 2023).      

반면에,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가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중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였다. 인력부는 명목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2024년

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MOM 2023/11/30).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공공요금 인

상이 연이은 가운데 실질 중위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은 생활비 부담

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재

화용역세 인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실시하였다.6) 

6) 인플레이션과 재화용역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책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 
statement/a-performance-and-outlook#Performance-and-Outlook (검색일: 20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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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웡 부총리는 2월의 예산안 발표에서 재화용역세 바우처

(GST Voucher) 제도, 보증 패키지(Assurance Package), CDC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바우처 등이 영구적으로 중저소

득층 가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부

유한 소비자가 더 높은 실효 세율을 부담할 것이라며 ‘공평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상

승에 맞서 싸워야 하는 작은 상점은 재화용역세 인상에 난색을 표했

다. 작은 상점의 경우 증세만이 아니라 전기세 인상, 대규모 슈퍼마

켓 체인과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이미 분투하고 있었다. 

공공주택 상가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시민은 CDC 바우처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바우처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지속

해야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토로했다(Quek 2023a). 11월에 열린 생

활비 부담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을 지

속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은 정부의 일회성 재정지원을 비판

하며 계층별 공과금 차등 책정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oh 2023b). 진보싱가포르당은 노동당을 지

지하며 재화용역세를 7%로 다시 인하하고 최저 생활임금 인상을 촉

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인상시키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실질 중위소득이 감소하는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경쟁력 강화

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공고하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여러 지원책도 한시적인데다, 인플레이션과 재화용역세 인상

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저소득층 가구에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 일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9월에 발표된 “최저 소득 기준 

2023: 비용 상승 시대의 가계 예산” 보고서는 한 부모 가구, 4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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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거노인 가구 등에게 필요한 월 최소 소득을 계산하고, 2020년 

대비 최대 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Ng et al. 2023). 연구팀은 소득 

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오히려 정부는 보고서가 가구별 필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제가 현재의 점진

적 임금 개선 모델(PWM: Progressive Wage Model)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Ministry of Finance 2023/09/14).

정부는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해왔고, 2015년 그 대안으로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

자의 초기 급여 하한선을 보장하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점진적 임금 개선 모델을 채택하였다(최인아 2019: 134-135). 최저임

금제 도입 논쟁이 인플레이션과 세금 인상 속에서 최저 소득 기준 

보고서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점진적 임금 개선 모델이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임금도 인상하고 있다며 연구진의 주장을 일

축했다.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플레이션, 연이은 증세, 생활에 

필요수적인 공공요금의 인상 속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 지출 

부담은 늘어난 가운데 2023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3. 불평등 문제의 공론화

불평등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화두가 아니지만, 2023년에는 이

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명과 공론화가 사소한 사건을 통해 예상치 못

한 순간 일어나고,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였던 부패혐의와 맞물려 부

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초부터 싱가포르에서는 갑작스럽게 부상한 명품 가방 논쟁이 

격차 문제로 확장되어 불평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17살 소녀가 틱톡(Tik Tok)에 아버지에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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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럭셔리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찰스앤키스(Charles & Keith)

의 토트백을 자랑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BBC 

2023). 토트백은 79.90 SGD, 한화로는 약 8만원 정도였다. 찰스앤키

스는 가방과 신발 등을 판매하는 싱가포르의 중저가 잡화 브랜드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괜찮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하다. 

약 9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해당 영상에는 통상적으로 ‘럭셔리’ 브랜

드로 인식되지 않는 찰스앤키스 가방을 명품처럼 대하는 17살 소녀

의 언행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등장하며 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17살의 틱톡커는 이에 다시 영상을 게시

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찰스앤키스는 충분히 명품 

가방이 될 수 있다고 해명을 해야 했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공식행사에서 이 해프닝을 언급하면서 “인생

에는 타인과 비교하고, 누가 더 나은지 확인하려는 유혹이 언제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려 하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an 2023a). 로렌스 

웡의 발언에 대해 Reddit 유저들은 “불건전한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월급이나 올려라”, “엄청난 급여를 받는 당신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

도 노동계급과 관련되거나 이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 “왜 학자

들이 고위공직을 선호하고, 고위공직자들은 은퇴한 후에 GLC 

(Government-Linked Companies)로 가는가”, “이것은 수십 년 간 능

력주의에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도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가”, “로렌스 웡과 모든 장관들이 MRT를 타고 출근하

고 HDB 아파트(공공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라며 

현 상황의 부조리함을 비판했다.7)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로렌스 웡의 발언

7) https://www.reddit.com/r/singapore/comments/10dc8k1/lawrence_wong_namedrops_ 
charles_keith_saga_as/ (검색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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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권층의 비현실적인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접근도 여전히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기존

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리마 야콥 전 대통령은 4월 임기 마지

막 연설에서 특권층의 고착화 방지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제시하면

서 교육과 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Navene 

2023). 정부의 방안은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를 제공하여 싱가포르의 뿌리 깊은 원칙인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것

으로 요약된다. ‘모든’ 싱가포르인에게 공평하게 능력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레드닷연합은

(RDU)은 집권당의 부동산 스캔들이 장관이 누리는 특권과 싱가포르

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었다면서 부의 

평등을 주장했다(The Online Citizen 2023). 장관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의 시장가치와 서민의 공공주택 임대료가 비교되면서 격차가 두

드러졌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거주민들은 2022년부터 임대료의 급

격한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아왔다. 2022년 말에는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아파트 임대료가 지난 2년 반 동안 50% 가까이 

올랐고, 일부 중심가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

다(Yong 2022). 2023년 8월에는 0.1% 상승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8%가 상승한 수치로 상당히 높은 임

대료가 2023년 내내 지속되었다(Loi 2023).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민간주택인 콘도의 임대료도 17.3% 상승해 싱가포르인들이 주택문

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라는 청원도 등장했다.8) 청원에는 1,078명이 최종적으로 

8) https://www.ipetitions.com/petition/we-singaporean-calling-for-the-government-to (검
색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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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부패관행조사국의 조사를 “동

료들에 대한 조사”라고 비판하며 정부기관과 무관한 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자기 점검이 어떻게 노골적인 불의와 은폐로 이루어지는

지 보았다”, “자기 자신은 결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정의

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을 

멈추어야 한다”, “많은 혜택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진 수백만 

달러 연봉의 고위 장관”, “노동당이나 진보싱가포르당이 유사한 혐

의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이들의 자체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인가” 

등의 청원 댓글은 사건에 대한 형식화된 의회토론과 집권여당이 주

도하는 정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댓글은 대통

령이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꼭두각시

에서 탈피해 의무를 다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화두는 경제성장의 둔

화, 물가상승, 실질 소득의 감소,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속에서 

불거진 사건들로 인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집권당은 싱가포

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

었지만 새롭지 않았고, 특권층이 가진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

져 갔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Ⅳ. 외 계

1. 미  균형외교와 력의 다각화 

2023년 싱가포르는 여전히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

교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6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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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서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은 미중 경쟁에서 양자택일을 강

요하는 냉전 스타일의 줄 세우기를 거침없이 비판했다(박종현 

2023/06/18). 9월에 진행한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싱가포르가 미국

과 중국 사이에서 ‘속국(vassal state)’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심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식량 안보, 기후변화, 디지털 혁명 등을 함께 해결할 글로

벌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CNN 2023).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입장은 2022년 11월 발라크리슈

난 외무부 장관이 미중 어디에도 줄을 서지 않는 국가 간의 ‘비동맹 

운동(Non-Aligned Movement)’(김종호 2023)를 주장한 것과 맥을 같

이 하기도 한다. 2022년에는 비동맹 운동, 2023년에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내세우며 싱가포르는 미중 중심 

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양국 사이를 

오가는 중재자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정상회의 2023’에서 리셴룽 총

리는 미중 경쟁에 제3국이 가세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국’을 선

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시선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조 2023). 

동시에, 중국도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대만과 비

공식적이지만 긴 한 관계를 구축해왔고, 미국과도 우호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중요한 축인 대만과 관련된 현안

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Woon 2023). 중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온 싱가포르에게 미중 소통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요

구되는 것이다. 

2023년 싱가포르는 중국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확대했고, 미국과

는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등 양국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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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나 중국을 방문한 리셴룽 총리

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Tan 2023b). 싱가포르와 중국은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

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전방위적 고품질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All-Round High-Quality Future-Oriented Partnership)’ 관계

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싱가포르

를 방문해 구상했던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십

(All-Round Cooperative Partnership Progressing with the Times)’ 관

계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중국의 리창(李强) 신임 총리는 리셴룽 

총리를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 함을 드

러내기도 했다(Tan 2023b). 양국의 이번 만남은 서로의 친 함을 과

시하고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 그 자체였다. 

중국과의 공식적인 관계 격상 이후 로렌스 웡 부총리도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새롭게 출범한 중국 지도부를 만났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텐진(天津)에서 열린 제19차 싱-중양자협력공

동협의회(JCBC: 19th Joint Council for Bilateral Cooperation) 참석차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9) 디지털 경제, 재생 및 청정에너지, 기타 신

흥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이 논의되었고, 20개 이상의 양해각서 체결

이 이루어졌다. 상호 30일 간의 비자 면제 협정도 체결하여 앞으로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3년 

9) 총리 승계를 앞둔 로렌스 웡 부총리에게는 미중 경쟁 속 싱가포르의 입장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로렌스 웡은 첫 중국 방문 이후 “싱가포르
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구로 지내길 바란다”면서 심화되는 미중 경쟁에서 싱가포
르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
의 기조를 되풀이 했다(Tan 2023c). 4세대 지도부도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대전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이 싱가포르를 확실한 우방으로 
포섭하려고 할 때 4세대 지도부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Yaacob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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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코로나19로 인해 비자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싱가포르인을 대

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상호 무비자 입국

을 협의하면서 항공편과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

정(CSFTA: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개정안이 타결

되어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소

매, 임대업 등 20개 이상의 서비스 부문과 투자에 있어 보다 넓은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023년에는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되었다. 양국의 국방장관은 

6월 국방 통신 핫라인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설치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중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

서 발표된 핫라인 설치 계획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이자 환영할만한 발전으로 평가되었다

(Strangio 2023). 5월에는 양국의 해양 협력 훈련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열렸고, 9월에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군과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이 양자 군사합동훈련을 

2주 동안 실시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훈련의 목적을 양국의 “따뜻

하고 우호적인” 국방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Wong 2023a).

미국과는 전통적인 경제와 안보협력을 넘어 기술 파트너십 구축

이 논의되었다.10) 로렌스 웡 부총리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장기

간 미국을 실무 방문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양국

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이 핵심 

10)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은 2023년에도 여전히 공고한 안보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양국은 공급안보협정(SOSA)을 체결해 국방과 관련된 공급망 중단에 긴급하
게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협정 체결을 양국 관계
의 강화이자 심화로 표현하면서 싱가포르와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강조하기
도 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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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흥 기술 대화(CET: U.S.-Singapor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인프라․기

술 공급망, 디지털 경제․데이터 거버넌스, 양자 정보 과학․기술, 

국방 혁신 등이 중점적인 논의사항이었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을지라도 

활발한 경제교류와 혁신의 추구가 양국의 협력을 가능케 한다고 말

했다(Khoo 2023). 싱가포르의 작은 국가 규모가 오히려 기술을 빠르

게 채택하는 배경이 된다면서 기술 협력의 적격자로 스스로를 부각

시키기도 했다. 양국의 대화는 싱가포르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으

며,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는 점에서 확장성도 가진다. 기후위기와 우주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10월 10일 양자 우주 대화에서는 지구 관측을 최

우선 협력 분야로 협의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3/10/12). 

기후변화, 재난 대비, 천연자원 활용 개선, 대기 질 등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 주변국, 유럽, 동과의 외교

연초부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모

색에 분주했다.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양국을 “오랜 친구”로 지칭하며 과거의 갈등에

서 벗어나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Zunaira 

2023). 2022년 11월 새롭게 취임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의 새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2년에 양

국 사이의 오랜 이슈였던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섬의 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듯 했으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쟁이 

정리될 기미를 보이자 싱가포르도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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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안와르 총리는 2023년 1월,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국제

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을 

종결시켰다(The Straits Times 2023).11)

1월 30일에는 안와르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방문

해 디지털 경제 및 녹색경제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개인정보 보

호, 사이버 보안, 디지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갈

등을 봉합하고 신흥분야의 협력에 집중한 것이다. 싱가포르 외무부

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이 “따뜻하고 오랜 파트너십을 확인했다”

고 밝히며 말레이시아 새정부와 긴 한 협력관계의 본격적인 시작

을 알렸다(Chin 2023). 조호르바루에 특별경제구역(Johor- 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을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도 공개해  경제협

력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다. 페드라 브랑

카 섬의 주권문제는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말레이시아의 이의 제기

에 따라 2022년 5월 중단된 페드라 브랑카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2021년 페드라 브랑카 섬에서 

간척 사업을 시작하고, 항해 시설을 보수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Cheng 2021). 발라크리슈

난 외무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주권을 확실

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상호 협력과 선의의 정신”으로 말레이시아

의 이의를 받아들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malaymail 2023). 장

관은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과정을 공

개하여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부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

11) 페드라 브랑카 섬 분쟁은 1979년 말레이시아가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반박하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다 양국이 이를 200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2008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페드라 브랑카섬의 영유권을 싱가포르가 가진다고 판
결하였다(주싱가포르대사관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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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3년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외교는 해묵은 갈등에 대한 언급

을 최소화하며 유화적인 접근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는 전략을 채택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에는 리셴룽 총리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모색

하고, 총리급 연례 회담을 신설하며, 베트남ㆍ싱가포르 산업단지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s)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지난 3월에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싱가

포르를 방문해 6개의 양해각서와 9개의 B2B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양

국이 “성숙한 실용주의” 외교를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Izzuddin 

2023). 오랫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

었다는 점에서 그랬다. 양국은 2022년 체결한 비행정보지역(FIR) 경

계 재조정 협정에 대한 승인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동으로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협의했던 방위협력협정(DCA)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함으로써 2023년에 보다 진전된 관계를 만들

어갈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이전 예정인 새로운 수도 누

산타라에 대한 투자를 싱가포르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싱

가포르는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 직접 투

자의 31.5%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24년 2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양국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양측이 지속적

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Zalizan 2023). 

2023년에는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되었다. 베트남,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와 재생 에너지 개발과 수입을 추진한 것이다. 2022

년 11월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

서 기후변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5년 이내에 연간 2GW의 재생 에너지 수입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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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연간 전력 수요의 15%로 최대 규모의 에너지 수입 계약으

로 꼽힌다(강종훈 2023). 베트남은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1.2GW를, 

캄보디아는 1GW의 저탄소 재생 에너지 전력을 싱가포르에 수출하

게 되었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으

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은 섬나라인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재생 

에너지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Sarmiento 2023). 

지난 5월 미얀마에서는 인도주의적 외교관 호송대가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곤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 2명이 탑승한 차

량이 도로에서 총격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대사관 직원은 무사히 

양곤으로 돌아왔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공격을 비난하고 미얀마가 

2021년 4월 아세안이 협의한 평화 회복을 위한 5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aharudin 2023a). 같은 달, 싱가포르 기업과 은행

이 미얀마의 군보급품 흐름에 관련되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은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에 경고하

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Baharudin 2023b). 6월에는 

태국이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제안한 미얀마 군부와의 회담을 거

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유럽, 중동과는 디지털 경제 부문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유럽

엽합(EU)과는 2월 1일 디지털 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 반도체, 전자 식

별, 유럽연합과 동남아 연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이버 보

안 분야 등에서 앞으로 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3/02/01). 싱가포르는 유럽연합이 일본과 한국에 이

어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바레인

은 아세안 지역 최초로 싱가포르에 경제개발위원회 사무소를 개설

하고 싱가포르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2023: 집권당의 부패혐의와 경제성장 둔화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  209

(Ho 2023). 지난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양국 무역의 다각화, 기후 협약 이행 노력, 

디지털 경제 등에서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논의했다. 만남 이후 리셴

룽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향하는 관문으로 

싱가포르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

자는 싱가포르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등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

했다(CNA 2023c). 

3. 한국과의 계

2023년 싱가포르는 한국과도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촉진했다.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가 협력해 미

래 모빌리티 발전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세미

나에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11월 싱가포르의 제조업 산업단지 주

롱 혁신지구에서 문을 연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ICS)를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술력을 발

전시킬 계획을 설명했다(편은지 2023). 시장이 작은 싱가포르는 혁

신 기술을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이며, 친환경 자동

차 제조 기술을 가진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싱가포르에게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로렌스 웡 부총리는 

HMGICS의 개관식 연설에서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싱가포르가 가진 

첨단 제조, 디지털 기술, 혁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라고 언급

하면서 혁신의 기지로서 싱가포르의 가치를 강조하며 협력을 환영

했다(Prime Minister’s Office 2023c).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선급(KR)도 싱가포르를 중요한 국가

로 인식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최인수 

2023).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aritime & Port Authority)은 11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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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한국선급(KR)을 만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 

대체 연료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적용 등에 대한 협력 방

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의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움직임은 협력 방안의 모색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 체결한 한-싱

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 2023년 1월 14일 양국에서 발

효되었다. 5월에는 한국에서 제1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가 

개최되어 양국의 25개 디지털 기업이 디지털 분야의 상호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한국의 산업통상

자원부와 싱가포르 통산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었다. 2023

년은 디지털동반자협정 이행을 시작한 해로 볼 수 있지만, 양자 간의 

대화 이외에는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2023년에는 보건 분야의 협력도 눈에 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싱가포르와 ‘한-싱 AI의료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디

지털헬스기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디지털헬스

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싱가포르를 인식한 전략

적 접근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 공동개

발 추진 등의 연구 협력도 병행되었다(식약일보 2023). 지난 7월 싱

가포르 보건부는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에 설립 

예정인 감염병청(Communicable Diseas Agency) 준비에 필요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 질병 대비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NCID)는 국립보건연구원 국

립감염병연구소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1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

포지엄에 참여하여 연구기관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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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23년 싱가포르는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부패혐의로 인한 집권

당의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한 건재함의 과시가 복합적으로 드러

난 한 해였다. 싱가포르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던 능력주의를 둘러

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야당과 여론의 비판, 투표용지 훼손을 통한 반대의

사의 표명과 같이 집권당에 반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싱가포르에서 

여전히 집권당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야권의 연대가 

유의미한 세력화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20년 총선에

서 약진한 야당이 그동안 인상 깊은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아쉬

움으로 남는다. 야당의 사적 스캔들은 집권당의 여러 도덕적 위기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신뢰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결해

야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에 의해 제기된 집권당의 

부동산 스캔들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초기에 혐의를 주장한 야권 

인사는 법적인 제지를 받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지지했던 후

보자가 부적절한 젠더감수성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인해 비판을 면

치 못하면서 야권 내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야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다가올 총선의 결과로 가늠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진 지난 총선의 결과는 진보적인 

청년 세대의 새로운 가치 지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김종

호 2022). 경제성장 둔화,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2023년의 생활고는 집권당의 부패혐의와 맞물리

면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조시켰다. 불평등이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것도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싱가포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고를 제

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인민행동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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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가장 주요한 불안정 중 하나이다. 야당이 이 틈새를 파고들

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균열을 더욱 넓히고,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2024년의 행보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편, 총선은 2024년 말이나 그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Tang et al. 2023). 리셴룽 총리가 지난 11월 권력 이양의 시기

를 2024년 11월로 발표하면서 이 시기에 맞춰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2024년은 인민행동당 창당 70주년이자 리셴

룽 총리의 취임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총선을 앞둔 내각 개

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세대의 전면적인 등장이 총선에 

미칠 영향도 2024년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로

렌스 웡 부총리는 인민행동당 전당대회에서 싱가포르인이 더욱 다

양한 목소리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

다(Ang 2023b). 권력 이양은 총선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4세대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

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포워드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 보고

서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4세대 리더십의 

특징으로 부각된 바 있다(Jie 2023b). 일당 집권체제가 공고한 싱가

포르에서 점점 거세지는 반대 의견과 인민행동당에 대한 비판을 의

식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정부가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만 표출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이 4세대 리더십 

아래에서 어떻게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다. 4세대 리더십의 전환이 보

다 민주적인 싱가포르를 만들 것인지, 정부가 구성한 경계 내에서 

비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권당의 영향력을 재구성할 것인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응시하는 야권과 

활동가들의 목소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24년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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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이를 견제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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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apore 2023: Inequality Deepens Amid 

Corruption Allegations and Slow Economic 

Growth

Jooyoung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3, Singapore faced the challenge of stabilizing people’s lives and 

proving the capabilities of fourth-generation leadership as economic 

growth slowed and the country was in turmoil due to corruption 

allegations against the ruling party. It was also a year when rising rents, 

taxes and utility bills, along with prices that have stabilized but still 

remain high compared to 2022, increased the burden of living costs. It was 

also a time when inequality was raised as the ruling party's corruption 

allegations, represented by the real estate scandal, coincided with the 

hardships of life for the people.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under these 

circumstances ended with unexpected but surprising results, and the 

political party was busy preparing for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began his general election journey by 

announcing that he would hand over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to 

Deputy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in November 2024. The ruling 

party focused on dealing with the corruption allegations and presenting 

Singapore's future, while the opposition party sought ways t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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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power through solidarity. Externally, while maintaining the 

stance of balanced diplomacy between US and China, it upgraded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ught new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US. Cooperative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digital cooperation with Europe and the Middle East 

continued, and cooperation in the green economy and digital economy 

field with Korean companies was carried out.

Key Words: Singapore, Corruption, Presidential Election, People’s 

Action Party(PAP), Tax Increase, Inequality, Succession of 

Prime Minister,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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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어 철자법(EBI)에서 제5차 완성 철자법(EYD V)으로

의 변화를 단어 표기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인도네시아어 로마자 철자법의 변천 과정을 먼저 살핀 후 인도네시아어 철

자법과 제5차 완성 철자법을 단어 표기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5차 완성 철자법의 개선할 점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부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술  등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의 제 문제

가 제5차 완성 철자법에서 수정, 보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시 

제시의 일관성 부족, 사전 내용과의 불일치 등 제5차 완성 철자법의 개선할 점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어의 최신 철자법을 다룬 본 연구의 결과는 인

도네시아어 교육 현장에서 쓰기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인도네시아어 철자법과 말레이어 철자법 간의 비교 자료로도 쓰일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어 철자법, 제5차 완성 철자법, 단어 표기, 쓰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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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철자법 또는 맞춤법은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언어생활을 품위 있게 위하는 데 필요한 바탕 능력”이 된

다(강보선 2013: 1-2). 따라서 철자법 오류는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

도”를 떨어뜨리며 오해 또는 오독을 초래할 수 있다(김 일 2020: 

206). 

철자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인도네시아어 교육

과 연구에서 도외시되어 왔다. 안 호(1975, 1976, 2004)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을 논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인도네시아어 

교재도 철자법을 관심 있게 다루어 오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2015

년에 공식화된 인도네시아어 철자법(Ejaan Bahasa Indonesia, 이하 

EBI)의 이중 모음 ei를 다루는 교재는 지금도 드물다. 

본고는 최신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인 제5차 완성 철자법(Ejaan 

Bahasa Indonesia yang Disempurnakan Edisi V, 이하 EYD V)과 EBI

를 단어 표기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YD V와 

EBI는 문자 사용, 단어 표기, 문장 부호 사용, 외래어 표기 등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을 온전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상기 네 개의 부분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인

도네시아어 철자법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를 하나의 논문으로 다루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 EYD V에서 가

장 많은 변화, 즉 60개의 변화를 겪은 단어 표기 항목만을 연구 대상

으로 삼았다.1)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

째, EBI에서 EYD V로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EBI를 EYD V로 개

정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어 쓰기 교육의 기초 

1) 자세한 변화 목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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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어 철자법과 말레이어 철자

법 간의 비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에 관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올바른 철자법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EBI와 EYD V를 이해하는 첫

걸음으로 인도네시아어 로마자 철자법의 변천 과정을 살핀다. III장

은 EBI에서 EYD V로의 변화를 단어 표기 측면에서 논한다. IV장은 

EYD V의 개선할 점을 고찰한다. V장은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

시한다. 

Ⅱ. 인도네시아어 로마자 철자법의 변천 과정2)

최초의 인도네시아어 공식 로마자 철자법은 1901년 네덜란드 언

어학자 찰스 아드리안 반 오퓌센(Charles Adriaan van Ophuijsen)이 

두 명의 미낭카바우족 출신 교육자 응쿠 나와위 수탄 막무르(Engkoe 

Nawawi Soetan Makmoer)와 무함마드 타입 수탄 이브라힘

(Moehammad Thaib Soetan Ibrahim)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키탑 로

갓 멀라유(Kitab Logat Melajo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퓌센 철자법

(Ejaan Ophuijsen)으로 불리는 이 철자법은 약 350년간 인도네시아

를 식민 통치한 네덜란드의 철자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퓌센 

철자법은 유성 경구개 접근음 /j/, 후설 원순 고모음 /u/, 성문 파열음 

/ʔ/, 유성 경구개 파열음 /ɟ/, 무성 경구개 파열음 /c/, 경구개 비음 /ɲ/, 

무성 연구개 마찰음 /x/, 전설 비원순 중고모음 /e/, 그리고 중설 중모

음 /ə/를 각각 j, oe, ,́ dj, tj, nj, ch, é, 그리고 e로 표기하 다. 이러한 

2) II장은 안 호(2004), Herniti(2019), Krishandini(2015), 그리고 Pamungkas(2012)의 내
용을 종합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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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은 Soekarno, Basuki Tjahaja Purnama 등의 인명에서 그 흔적

을 확인할 수 있다. 

오퓌센 철자법은 1947년 3월 19일 공화국 철자법(Ejaan Republik)

으로 대체되었다. 수완디 철자법(Ejaan Soewandi)으로도 불리는 공

화국 철자법은 네덜란드 식민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후설 원순 고모음 /u/와 

성문 파열음 /ʔ/를 u와 k로 표기하 다. 둘째, 전설 비원순 중고모음 

/e/와 중설 중모음 /ə/를 구분하지 않고 e로 표기하 다. 셋째, 반복어

를 ‘buku2’처럼 숫자 2를 사용해 표기할 수 있었다. 

공화국 철자법은 1972년 8월 16일 대통령 결정 제57호에 의해 완

성 철자법으로 대체되었다.3) 완성 철자법은 유성 경구개 접근음 /j/, 

유성 경구개 파열음 /ɟ/, 무성 경구개 파열음 /c/, 경구개 비음 /ɲ/, 그

리고 무성 연구개 마찰음 /x/를 각각 y, j, c, ny, 그리고 kh로 표기하

으며, 글자 f, v, z, q, x의 사용을 공식화하 다. 또한, 문장 부호와 

외래어 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 다. 완성 철자법은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1987년, 2009년, 2015년, 그리고 2022

년에 개정되었다.4) 2015년 제4차 완성 철자법은 EBI로 명칭을 변경

하 지만, 2022년 제5차 완성 철자법, 즉 EYD V는 ‘완성 철자법’이

란 명칭을 다시금 사용하고 있다.

3) 완성 철자법이 제정되기 전 개정 철자법(Ejaan Pembaharuan), 멀린도 철자법(Ejaan 
Melindo), 신 철자법(Ejaan Baru)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공식 철자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4) EBI까지의 완성 철자법의 변천은 Herniti(2019)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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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BI에서 EYD V로의 변화

1. 기술의 일 성 강화

EYD V는 가능한 한 예시를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기술

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 다. 파생어 분철에 관한 EBI의 예시 

‘me-nu-tup, me-ma-kai, me-nya-pu, me-nge-cat, pe-mi-kir, pe-no- 

long, pe-nga-rang, pe-nge-tik, pe-nye-but’을 ‘me-ma-kai, me-ngun-ci, 

me-nu-tup, me-nya-pu, pe-mi-kir, pe-nga-rang, pe-no-long, pe-nye- 

but’으로 기술한 것이 그 예의 하나이다.

또한, EYD V는 단어 분철의 이중 모음 예시에서 ‘au-la’를 삭제해 

다른 이중 모음과의 일관성을 꾀하 다. EBI는 이중 모음의 예시를 

논하면서 이중 모음 au만 두 개의 예시, 즉 ‘sau-da-ra’와 ‘au-la’를 

제시하 는데, EYD V는 이 중에서 ‘au-la’를 삭제함으로써 다른 이

중 모음과의 일관성을 도모하 다. 

2. 기술의 구체성 강화

EYD V는 특정 학술 개념을 나타낼 때 의존 형태와 단어를 붙여 

적는다고 기술하 다. 이러한 EYD V의 기술은 의존 형태와 단어를 

붙여 적는다는 EBI의 기술보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YD V는 세 글자 이상으로 구성된 줄임 말 뒤에 마침표를 

사용한다는 EBI의 기술에 ‘문서와 서신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이

란 문구를 추가하 다. 이러한 EYD V의 기술은 마침표 사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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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하거나 복된 내용의 수정

EYD V는 EBI에서 발견되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 

첫째, EBI는 의존 형태가 머리글자 단어5)나 대문자 형태의 줄임 

말과 결합할 때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하 다. 하지만 해당 기술

은 머리글자 단어가 대문자 형태의 줄임 말을 함의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이지 않다. EYD V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의존 형태가 머리

글자 단어와 결합할 때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하 다.

둘째, EBI는 ‘일반적으로 합성어(kata majemuk)로 불리는’이란 문

구를 사용해 단어 결합을 부연하 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합성어

가 곧 단어 결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EYD V

는 단어 결합을 기술할 때 해당 문구를 삭제하 다. 

셋째, EBI는 줄임 말 항목명을 ‘Singkatan dan Akronim’으로 기술

하 지만, EYD V는 이를 ‘Singkatan’으로 수정하 다. 인도네시아

어 두문자어(akronim)는 어 ‘laser’나 ‘NATO’처럼 하나의 단어로 

발음되는 줄임 말만을 지칭하는데,6) EBI는 이를 개별 알파벳으로 

발음하는 줄임 말과 구분하기 위해 ‘singkatan’이란 용어를 항목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은 두문자어가 줄임 

말(singkatan)에 속한다는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EYD 

V가 줄임 말 항목명을 ‘singkatan’으로 기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5) 본고에서 머리글자는 첫머리에 쓰는 대문자를 의미하고, 머리글자 단어는 첫머리에 
대문자가 쓰인 단어를 지칭한다. 

6)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어 ‘akronim’의 한국어 번역어로 ‘두문자어’를 사용하 다. 하
지만 인도네시아어 ‘akronim’은 한국어의 두문자어와는 다른 개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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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연 설명 추가

EYD V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 결합의 의미를 부연하

다. 단어 결합 ‘ibu-bapak kami’와 ‘ibu bapak-kami’를 각각 ‘우리

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할머니)’로 뜻풀이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 

EYD V는 글자를 이용한 수의 표기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추가하

다. 즉 정수는 ‘tiga puluh lima (35)’처럼 독립적으로 적고, 분수는 

‘tiga perempat (3/4)’처럼 분모에 per-를 붙여 적는다고 설명하 다. 

이와 관련해 EBI는 정수와 분수를 글자로 표기하는 예시만을 보일 

뿐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EYD V는 또한 서수 표기에 관한 설명도 추가하 다. EBI는 ‘abad 

XX’, ‘abad ke-20’, ‘abad kedua puluh’ 등 서수 표기의 예시만을 제시

하 지만, EYD V는 로마 숫자, 접두사 ke-와 아라비아 숫자의 결합, 

또는 글자로 서수를 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 다.

이 밖에 EYD V는 숫자와 접미사 -an을 붙임표로 연결한다는 설명

과 지역명의 성분으로 사용된 수는 ‘Limapuluhkoto’의 경우처럼 붙

여 표기한다는 설명도 추가하 다. 

5. 새로운 내용 기술

EYD V는 EBI에 언급된 내용과 다르거나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이 기술하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YD V는 EBI에 쓰인 ‘후행하는’이란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의존 형태가 선행하는 단어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

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ayahanda’, ‘egosentris’ 

등을 예시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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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YD V는 의존 형태와 이탤릭체 단어의 결합에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그 예시로 ‘pasca-reshuffle’, ‘anti- 

mainstream’ 등을 제시하 다. 

셋째, EYD V는 의존 형태 maha-와 신(神)의 이름이나 속성을 나

타내는 단일어를 띄어 적는다고 기술하 다. 이는 신의 이름이나 속

성을 나타내는 단일어 중 ‘esa’만을 띄어 적는다고 기술한 EBI와 대

비된다. 즉 의존 형태 maha-와 단일어 kuasa의 결합은 EBI에 따르면 

‘Mahakuasa’로 적어야 하지만, EYD V에 따르면 ‘Maha Kuasa’로 적

어야 한다. 

넷째, EYD V는 불변화사 per의 의미로 ‘melalui’도 제시하 다. 

이러한 불변화사 per의 의미는 문장 ‘Dia menghubungiku per 

telep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EBI는 ‘demi’, ‘tiap’, 그리고 

‘mulai’만을 불변화사 per의 의미로 기술하 다. 

다섯째, EYD V는 이니셜 형태의 인명은 줄임 말에 마침표를 사용

하지 않는다고 기술하 다. 일례로 인명 ‘Lilis Suryaningsih’의 이니

셜 ‘LS’ 뒤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EYD V는 주소 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줄임 말을 

두 개 이상의 글자로 적을 수 있으며 그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로 ‘Gedung’의 줄임 말 ‘Gd.’를 

제시하 다. 

일곱째, EYD V는 백분율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 숫자를 

사용한다고 기술하 다. 그리고 ‘5%’, ‘7 persen’ 등을 예시로 제시하

다.

여덟째, EYD V는 문장 맨 앞에 쓰인 숫자 형태의 수를 한 단어로 

표기할 수 없으면 ‘sebanyak’, ‘sejumlah’, ‘sebesar’와 같은 단어를 그 

앞에 적거나 문장 구조를 바꾼다고 기술하 다. 따라서 ‘25 naskah 

kuno tersimpan di lemari itu.’와 같은 문장은 ‘Sebanyak/Sejum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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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esar 25 naskah kuno tersimpan di lemari itu.’ 또는 ‘Di lemari itu 

tersimpan 25 naskah kuno.’처럼 적어야 한다. EBI는 이와 관련해 문

장 맨 앞의 수는 글자로 적고 그 수를 한두 단어로 표기할 수 없을 

때 문장 구조를 바꾼다고 기술하 다. 

아홉째, EYD V는 한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 텍스트 안의 수는 

글자로 적는다고 기술하 다. 이는 한두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 텍스

트 안의 수는 글자로 적는다는 EBI의 내용과 대비된다. 즉 ‘Koleksi 

perpustakaan itu lebih dari 15 buku.’는 EBI에 따르면 옳지 않은 문장

이지만, EYD V에 따르면 옳은 문장이다. 

열째, EYD V는 ‘단일어’ 항목 외에 ‘복합어’ 항목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파생어, 반복어, 그리고 단어 결합을 기술하 다. 이는 단일

어와 복합어 간의 대등한 관계를 반 한 결과이다. 반면, EBI는 파생

어, 반복어, 그리고 단어 결합을 단일어와 대등하게 기술하 다. 이

러한 EBI의 기술은 파생어, 반복어, 그리고 단어 결합의 공통점을 

간과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Ⅳ. EYD V의 개선할 

EYD V는 III장의 논의를 토대로 EBI의 제 문제를 개선한 진일보

한 완성 철자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EYD V에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잔재해 있다. 이번 장에서는 EYD V의 개선할 점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EYD V는 앞서 기술한 바대로 로마자 순서대로 예시를 배열하고

자 노력하 다. 하지만 접사를 기술할 때는 단어 전체를 기준으로 

예시를 배열한 반면, 의존 형태를 기술할 때는 의존 형태를 기준으로 

예시를 배열하 다. 이러한 차이는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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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앞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예시를 재배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YD V는 의존 형태 중에서 pasca-, pra-, 그리고 pramu-

의 경우만 두 개의 예시를 제시하 다. 다른 의존 형태의 예시가 모

두 한 개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중 모음 au의 예시를 하나 삭제했던 것처럼 의존 형태 

pasca-, pra-, 그리고 pramu-의 예시도 각각 하나씩 삭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YD V는 또한 온라인 인도네시아어대사전(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2016b)과 배치되는 내용을 기술하 다. EYD V는 불변화사 per가 

‘demi’, ‘tiap’, ‘mulai’ 그리고 ‘melalui’의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하

는데, 온라인 인도네시아어대사전에 따르면 ‘tiap’의 의미를 지닌 per

의 품사는 불변화사가 아니라 수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인도네시아

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에 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EYD V는 인칭 대명사 kau만을 의존 형태가 아닐 때 띄어 

적는다고 기술하 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의존형 인칭 대명사는 독

립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인도

네시아어 표준 문법서는 시적인 말투에서 의존형 인칭 대명사 ku-를 

독립 형태로도 사용한다고 기술하 다(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2017: 

33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존 형태가 아닌 인칭 대명사 ku는 

시적인 말투에서 다른 단어와 띄어 적을 수 있다.’는 기술을 EYD 

V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EYD V는 줄의 앞이나 뒤에 한 글자만이 남는 분철은 

하지 않는다고 기술하 다. 이는 접미사 -i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

된다. EYD V가 접미사 -i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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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파생어 분철의 하위 항목에 기술된 위 

내용이 단일어 예시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EBI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EBI

에서 EYD V로의 변화를 단어 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 다. 그 결과

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EBI에서 EYD V로의 변화

EBI EYD V

기술의 일관성 
강화

예시를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
하지 않은 경우가 여럿 발견됨

가능한 한 예시를 로마자 순서
대로 배열함

이중 모음 au의 예시만 두 개를 
제시함

이중 모음 au의 예시를 하나 삭
제함

기술의 구체성 
강화 

의존 형태와 단어를 붙여 적는
다고 기술함

특정 학술 개념을 나타낼 때 의
존 형태와 단어를 붙여 적는다
고 기술함

세 글자 이상으로 구성된 줄임 
말 뒤에는 마침표를 사용한다
고 기술함

문서와 서신에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두 글자가 넘는 줄임 말 
뒤에는 마침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함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의 
수정

의존 형태가 머리글자 단어나 
대문자 형태의 줄임 말과 결합
할 때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기
술함

의존 형태가 머리글자 단어와 
결합할 때 붙임표를 사용한다
고 기술함

‘일반적으로 합성어로 불리는’이
란 문구로 단어 결합을 부연함 

‘일반적으로 합성어로 불리는’
이란 문구를 삭제함

줄임 말 항목명을 ‘Singkatan 
dan Akronim’으로 기술함

줄임 말 항목명을 ‘Singkatan’
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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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추가

-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
어 결합의 의미를 설명함

-
수를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함

- 서수 표기법을 설명함

-
숫자와 접미사 -an을 붙임표로 
연결한다고 설명함

-
지역명의 성분으로 사용된 수
는 붙여 표기한다고 설명함

새로운 내용
기술

의존 형태는 후행하는 단어와 
결합한다고 기술함

‘후행하는’이란 표현을 삭제함
으로써 의존 형태가 선행하는 
단어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나
타냄

-
의존 형태와 이탤릭체 단어의 
결합에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함

의존 형태 maha-와 신의 이름이
나 속성을 나타내는 단일어 esa
는 띄어 적는다고 기술함

의존 형태 maha-와 신의 이름
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단일어
는 띄어 적는다고 기술함

불변화사 per는 ‘demi’, ‘tiap’, 
그리고 ‘mulai’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함

불변화사 per는 ‘demi’, ‘tiap’, 
‘mulai’, 그리고 ‘melalui’와 같
은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함

-
이니셜 형태의 인명은 줄임 말
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 기술함

-

주소 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줄임 말을 두 개 이상의 
글자로 적을 수 있으며 그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고 기술함

-
백분율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
기 위해 숫자를 사용한다고 기
술함



인도네시아어 철자법(EBI)에서 제5차 완성 철자법(EYD V)으로의 변화  24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철자 사용의 편리성과 명확성 그리고 철자

법 기술의 온전함을 꾀하기 위해 EBI를 EYD V로 개정하 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EYD V를 EBI보다 진일보한 완성 

철자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예시 제시의 일관성 부족, 내용

의 결점 등 EYD V에도 개선할 점이 잔재해 있다. 이러한 EYD V의 

문제점은 앞으로 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도네시아어 쓰기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글쓰기 수업의 참고서나 글쓰기 첨삭의 지침서

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어 철자법과 말레이어 철자법의 

비교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어를 함께 다루는 국내 고등 교육 현장에서 두 언어를 분별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맨 앞의 수는 글자로 적고 
그 수를 한두 단어로 표기할 수 
없으면 문장 구조를 바꾼다고 
기술함

문장 맨 앞에 쓰인 숫자 형태의 
수를 한 단어로 표기할 수 없으
면 ‘sebanyak’, ‘sejumlah’, 
‘sebesar’와 같은 단어를 그 앞
에 적거나 문장 구조를 바꾼다
고 기술함

한두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 텍
스트 안의 수는 글자로 적는다
고 기술함

한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 텍스
트 안의 수는 글자로 적는다고 
기술함

- 복합어 항목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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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BI와 EYD V 비교7)

1. 단일어(kata dasar)

1) 하나의 단위로 표기함 → 독립적으로 표기함8)

2) 예시

n/a → ramai

Kantor pajak penuh sesak. → kantor

Saya pergi ke sekolah. → pergi

Buku itu sangat tebal. → sangat

2. 복합어(kata turunan)

n/a → ‘복합어’ 항목을 설정함 

3. 파생어(kata berimbuhan)

    1) ‘파생어’ 항목으로 따로 기술함 → ‘복합어’ 항목 아래에 기술함

    2) 접사 표기

       (1) 접사(접두사, 접요사, 접미사,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의 결합)는 어기(bentuk 

dasar)와 붙여 적음 → 접사(접두사, 접요사,  접미사,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

의 결합)와 결합하는 단어는 접사와 붙여 적음

       (2) 예시

n/a → dijual 등

    3) 차용 접사

       (1) ‘접사 표기’ 항목의 주(註)로 설명함 → 설명 없이 ‘접사 표기’ 항목의 예시로만 

제시함

       (2) 예시

접사를 기준으로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 단어를 기준으로 로마자 순서대

로 배열함 

sukuisme, seniman, kamerawan, gerejawi → gerejawi, kamerawan, seniman, 

sukuisme

    4) 의존 형태

7) 부록은 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2016a)과 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 Kementerian 
Pendidikan, Kebudayaan, Riset, dan Teknologi(2022)를 사용해 작성하 다.

8) 화살표 왼쪽은 EBI의 내용이고, 화살표 오른쪽은 EYD V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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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존 형태는 후행하는 단어와 붙여 적음 →  의존 형태와 결합하는 단어는 특정 

학술 개념을 나타낼 때 붙여 적음

       (2) 예시

           ① 단어를 기준으로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 의존 형태를 기준으로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dekameter, demoralisasi → demoralisasi, dekameter

infrastruktur, inkonvensional → inkonvensional, infrastruktur

kontraindikasi, kosponsor → kosponsor, kontraindikasi 

           ② n/a → lokakarya 등

       (3) 의존 형태와 대문자

           ① 의존 형태는 머리글자 단어나 대문자 형태의 줄임 말과 붙임표(-)로 연결함 

→ 의존 형태는 머리글자 단어와 붙임표(-)로 연결함

           ② ‘의존 형태’ 항목의 주(註)로 기술함 → 다른 항목으로 기술함 

           ③ 예시

n/a → non-Korpri

n/a → pasca-Orba

 pan-Afrikanisme → pan-Afrika

       (4) 의존 형태와 이탤릭체 

           ①  n/a → 의존 형태와 결합하는 이탤릭체 단어는 붙임표(-)로 연결함

           ② 예시

n/a → anti-mainstream 등 

       (5) 의존 형태 maha-

           ① ‘의존 형태 maha-는 신의 이름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복합어 앞에서 띄어 적

고 머리글자를 사용함’과 ‘의존 형태 maha-는 신의 이름이나 속성을 나타내

는 단일어 앞에서 단어 esa를 제외하고 붙여 적음’을 따로 기술함 → ‘예외적

으로 의존 형태 maha-는 신의 이름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단일어 또는 파생

어와 띄어 적고 머리글자를 사용함’으로 기술함

           ② 예시 

Tuhan Yang Mahakuasa menentukan arah hidup kita. → Tuhan Yang Maha 

Kuasa 등

4. 반복어

    1) 단어 결합은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반복해 표기함

‘반복어’ 항목의 주(註)로 기술함 → ‘반복어’ 항목의 b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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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시

       (1)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2) n/a → cas-cis-cus

n/a → dag-dig-dug

5. 단어 결합

    1) 구성 요소 표기

       (1) 일반적으로 합성어(kata majemuk)로 불리는 단어 결합(전문어 포함)의 구성 

요소는 띄어 적음 → 단어 결합(전문어 포함)의 구성 요소는 띄어 적음

       (2) 예시

           ①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② n/a → ibu kota 등

    2)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 결합은 구성 요소 간에 붙임표를 첨가함 

       (1) 의미를 설명하지 않음 → 의미를 설명함  

       (2) 예시

ibu-bapak kami → ibu-bapak kami ‘ibu dan bapak kami’ 등

    3) 접두사와 접미사 사용

‘접두사나 접미사와 결합하는 단어 결합은 띄어 적음’ 항목에 이어 ‘접두사와 접

미사가 모두 결합하는 단어 결합은 붙여 적음’ 항목을 기술함 → 위 두 항목의 순

서를 반대로 기술함 

    4) 결속된 단어 결합

       (1) 결속된 단어 결합은 붙여 적음 → 다음 단어 결합은 붙여 적음

       (2) 예시

adakala → adakalanya 등

6. 단어 분철

    1) 단일어           

       (1) 단모음 eu

           ① n/a → 단모음 eu는 분철하지 않음

           ② 예시

n/a → ci-leun-cang 등

       (2) ‘이중 모음은 분철하지 않음’ 예시

au-la → n/a 

       (3) ‘모음자 사이에 자음자(자음자 결합 포함)가 있으면 자음자 앞에서 분철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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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4) ‘연속되는 두 개의 자음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분철함’ 예시

cap-lok → n/a 등

       (5)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세 개 이상의 자음자가 연속하면 첫 번째 자음

자와 두 번째 자음자 사이에서 분철함’ 예시

           ①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② n/a → am-bruk

       (6)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자 결합은 분철하지 않음

           ① 위 (5)의 주(註)로 기술함 → 다른 항목으로 기술함

           ② 예시

bang-sa → n/a 등

    2) 복합어

       (1) 어기와 형성 요소 

           ① 복합어는 가능한 한 어기와 형성 요소 사이에서 분철함 → 파생어는 어기와  

 형성 요소 사이에서 분철함

           ② 예시

n/a → ke-kasih 등

       (2) 어기 변화가 동반되는 파생어 분철

           ① ‘복합어는 가능한 한 어기와 형성 요소 사이에서 분철함’ 항목의 첫 번째 주

(註)로 기술함 → 다른 항목으로 기술함 

           ② 예시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me-nu-tup, me-ma-kai, me-nya-pu, me-nge-cat, pe-mi-kir, pe-no-long, 

pe-nga-rang, pe-nge-tik, pe-nye-but → me-ma-kai, me-ngun-ci, me-nu-tup, 

me-nya-pu, pe-mi-kir, pe-nga-rang, pe-no-long, pe-nye-but

       (3) 접요사와 결합한 단어의 분철

‘복합어는 가능한 한 어기와 형성 요소 사이에서 분철함’ 항목의 두 번째 주

(註)로 기술함 → 다른 항목으로 기술함 

       (4) 줄의 앞이나 뒤에 한 글자만이 남는 분철은 하지 않음

           ① ‘복합어는 가능한 한 어기와 형성 요소 사이에서 분철함’ 항목의 세 번째 주

(註)로 기술함 → 다른 항목으로 기술함 

           ② 예시

올바른 분철만을 예시로 제시함 → 잘못된 분철의 예시도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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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성분 중의 하나가 다른 성분과 결

합할 수 있는 경우

       (1) 각각의 성분은 단일어처럼 분철함 → n/a

       (2) 예시

biografi bio-grafi bi-o-gra-fi → biografi bio-grafi 등

    4) 인명

       (1) 줄의 끝에 놓인 두 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인명은 요소 간에 분철함 → 줄의 

끝에 놓인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인명은 단어 간에 분철함 

       (2) 예시

Lagu “Indonesia Raya” digubah oleh Wage Rudolf Supratman. → Lagu 

“Indonesia Raya” dikumandangkan pada Kongres Pemuda II oleh Wage Rudolf 

Supratman. 등

    5) 줄임 말

       (1) 두 개 이상의 글자로 된 고유 명사와 칭호의 줄임 말은 분철하지 않음 → 줄임 

말은 분철하지 않음

(2) 예시

① 올바른 분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잘못된 분철의 예시를 주(註)로 

제시함 → 잘못된 분철의 예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아래에 올바른 분철의 예

시를 제시함 

② Ia bekerja di DLLAJR. → n/a 등

7. 전치사 예시

    n/a → Mereka ada di mana-mana. 등

8. 불변화사

    1) ‘불변화사 -lah, -kah, 그리고 -tah는 선행하는 단어와 붙여 적음’ 예시

n/a → Bertepuk tanganlah mengikuti irama! 

    2) ‘불변화사 pun은 선행하는 단어와 띄어 적음’ 예시

Jangankan dua kali, satu kali pun engkau belum pernah berkunjung  ke rumahku. 

→ Jangankan dua kali, sekali pun engkau belum pernah berkunjung ke rumahku. 

    3) 접속사와 불변화사 pun

       (1) 접속사의 구성 요소인 불변화사 pun은 붙여 적음 → 접속사의 일부인 pun은 붙

여 적음  

       (2) ‘불변화사 pun은 선행하는 단어와 띄어 적음’ 항목의 주(註)로 기술함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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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기술함

       (3) 예시

n/a → Sekalipun teman dekat, dia belum pernah sekali pun datang ke rumahku. 

등

    4) 불변화사 per

       (1) ‘demi’, ‘tiap’, 또는 ‘mulai’를 의미하는 불변화사 per는 후행하는 단어와 띄어 

적음 → ‘demi’, ‘tiap’, ‘mulai’ 또는 ‘melalui’를 의미하는 불변화사 per는 후행

하는 단어와 띄어 적음

       (2) 예시

n/a → Dia menghubungiku per telepon.

9. 줄임 말과 두문자어

    1) 항목명

Singkatan dan Akronim → Singkatan

    2) 인명, 칭호, 호칭, 직함, 또는 계급명

       (1) 인명, 칭호, 호칭, 직함, 또는 계급명의 줄임 말은 각 구성 요소 뒤에 마침표를 

사용함 → 인명, 칭호, 호칭, 또는 계급명의 줄임 말은 각 구성 요소 뒤에 마침표

를 사용함 

       (2) 예시

n/a → dr. dokter 등

    3) 이니셜 형태의 인명

       (1) n/a → 이니셜 형태의 인명은 줄임 말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

       (2) 예시

n/a → LS Lilis Suryaningsih 

    4) 머리글자

       (1) ‘정부 기관 및 헌법 기관의 이름, 교육 기관의 이름, 단체 또는 조직의 이름 그리

고 공식 문서의 이름에 사용된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된 줄임 말은 대문자로 적

고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과 ‘고유 명사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된 줄임 말은 대문자로 적고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을 a와 b로 나눠 기

술함  →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된 줄임 말(두문자어 포함)은 대문자로 적고 마

침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술함 

       (2) 예시

           ①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② n/a → BIG Badan Informasi Geospa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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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 글자 이상으로 구성된 줄임 말

       (1) 세 글자 이상으로 구성된 줄임 말은 뒤에 마침표를 사용함 → 문서나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글자가 넘는 줄임 말은 뒤에 마침표를 사용함 

       (2) 아래 6)과 다른 항목으로 기술함 → 하나의 항목에서 5)와 아래 6)을 a와 b로 나

눠 기술함 

       (3) 예시

           ①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② dll. dan lain-lain → dll. dan lain-lain 등

    6) 두 글자로 구성된 줄임 말

       (1)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글자로 구성된 줄임 말은 뒤에 마침표를 각

각 사용함 → 문서나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글자로 구성된 줄임 말

은 각각의 글자 뒤에 마침표를 사용함

       (2) 예시 

           ①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음 → 로마자 순서대로 배열함 

           ② a.n. atas nama → a.n. atas nama 등

    7) 주소 표기

       (1) n/a → 주소 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줄임 말은 두 개 이상의 글자로 적을 

수 있으며 그 끝에 마침표를 사용함

       (2) 예시

n/a → Gd. Tabrani Gedung Tabrani 등

    8) 화학 기호, 단위, 화폐

       (1) 화학 기호, 크기, 용적, 무게의 단위, 그리고 화폐의 줄임 말은 뒤에 마침표를 사

용하지 않음 → 크기, 용적, 무게의 단위, 화학 기호, 그리고 화폐의 줄임 말은 

뒤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

       (2) 예시

kg kilogram → kg kilogram 등

    9) 고유 명사 두문자어(akronim) 

각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된 고유 명사 두문자어는 대문자로 적고 마침표를 사

용하지 않음  → 고유 명사란 표현 없이 위 4)의 머리글자 항목에서 ‘(두문자어 

포함)’으로 기술됨

10. 숫자와 수

    1)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수 또는 번호의 상징으로 사용함

항목명 아래에 번호를 매기지 않고 기술함 → 항목명 아래에 번호를 매겨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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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와 글자

       (1) 한두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텍스트 안의 수는 글자로 적음 → 한 단어로 나타

낼 수 있는 텍스트 안의 수는 글자로 적음

       (2) 예시

Koleksi perpustakaan itu lebih dari satu juta buku. → Koleksi pribadi saya lebih 

dari seribu buku.

    3) 단위와 수치

       (1) 숫자는 길이, 무게, 면적, 부피, 시간의 단위와 화폐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

함 → 숫자는 길이, 무게, 면적, 부피, 시간과 같은 단위 및 화폐 가치와 백분율

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함

       (2) 예시

n/a → 5%

n/a → 7 persen

    4) 문장 맨 앞

       (1) ‘문장 맨 앞의 수는 글자로 적음’과 ‘문장 맨 앞의 수를 한두 단어로 표기할 수 

없으면 문장 구조를 바꿈’을 하나의 항목 안에서 a와 b로 기술함 → ‘문장 맨 앞

에 쓰인 숫자 형태의 수를 한 단어로 표기할 수 없으면 sebanyak, sejumlah, 

sebesar와 같은 단어를 그 앞에 사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꿈’으로 기술함

       (2) 예시

Tiga pemenang sayembara itu diundang ke Jakarta. → n/a 등

    5) 큰 수를 나타내는 숫자 예시

Dia mendapatkan bantuan 250 juta rupiah untuk mengembangkan usahanya. → 

Dia mendapatkan bantuan 90 juta rupiah untuk mengembangkan usahanya. 등

    6) 주소

       (1) 숫자는 주소(도로, 집, 아파트, 또는 방)에 번호를 붙이기 위해 사용됨 → 숫자

는 주소(도로, 집, 아파트, 또는 방)의 부분으로 사용됨

       (2) 예시

Jalan Tanah Abang I/15 → Jalan Kartika I/15 등

    7) 저작이나 경전

       (1) 숫자는 저작의 부분 또는 경전의 장에 번호를 매기기 위해 사용됨 → 숫자는 저

작 또는 경전의 부분에 번호를 매기기 위해 사용됨

       (2) 예시

Bab X, Pasal 5, halaman 252 → Bab II, Pasal 3, halaman 13 등

    8) 글자를 이용한 수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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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자를 이용한 수의 표기는 아래와 같이 행해짐 → 법 규정, 증서, 그리고 수

증 등에서 글자를 이용한 수의 표기는 아래와 같이 행해짐

       (2) a. 정수 → a. 정수는 독립적으로 적음

       (3) b. 분수 → b. 분수는 분모 앞에 per-를 붙여 적음 

       (4) 예시

tiga puluh (30) → tiga puluh lima (35)

tiga perempat (3/4) → tiga perempat (3/4)

    9) 서수

       (1) 서수 표기는 다음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음 → 서수 표기는 로마 숫자, 접두사 

ke-와 아라비아 숫자의 결합, 또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음

       (2) 예시

abad XX → abad VII 등 

   10) 숫자 표기와 접미사 -an

       (1) 접미사 -an과 결합하는 숫자의 표기는 다음 방식을 따름 → 숫자와 접미사 -an

은 붙임표로 연결함

       (2) 예시

tahun 1950-an (tahun seribu sembilan ratus lima puluhan) → tahun 2000-an 

(tahun dua ribuan) 등

   11) 숫자와 글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의 표기

       (1) ‘숫자와 글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의 표기는 법 규정, 증서, 그리고 수증에

서 행해짐’과 ‘숫자와 그 뒤에 글자를 적는 수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따로 기술함 → ‘법 규정, 증서, 또는 수증에서 수는  숫자로 적을 수 있고 그 

뒤에 글자를 병기할 수 있음’으로 기술함

       (2) 예시

Bukti pembelian barang seharga Rp5.000.000,00 (lima juta rupiah) ke atas 

harus dilampirkan dalam laporan pertanggungjawaban.  →  n/a 등

   12) 수와 지역명

       (1) 지역명의 성분으로 사용된 수는 글자로 적음 → 지역명의 성분으로 사용된 수

는 글자로 적고 붙여 표기함

       (2) 예시

n/a → Limapuluhkoto 등

11. 대명사 kau-

    1) n/a → 의존 형태가 아닌 대명사 kau는 다른 단어와 띄어 적음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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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Aku ingin kau bersungguh-sungguh dengan apa yang kaukatakan. 등

12. 관사 si와 sang

    1) sang이 신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이면 sang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적음 → 

단어 sang이 신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이면 머리글자로 적음

    2) 예시

① si와 sang을 나눠 기술하지 않음 → si와 sang을 나눠 기술함

 ②  Sang adik mematuhi nasihat sang kakak.  → Sang adik mematuhi nasihat sang 

kakak.  

Dalam cerita itu si Buta berhasil menolong kekasihnya. →  Dalam cerita itu si 

Pitung berhasil menolong pendu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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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formation from the Original Indonesian 

Spelling System (EBI) to the Fifth Edition of 

the Enhanced Spelling of the Indonesian 

Language (EYD V): Focusing on Word Spelling

Juyoung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ransformation from the original Indonesian 

Spelling System (EBI) to the Fifth Edition of the Enhanced Spelling of the 

Indonesian Language (EYD V) in terms of word spelling. To this end, it 

examines changes in the Romanization of the Indonesian language and 

compares the original EBI with EYD V in terms of word spelling. 

Subsequently, it examines matters to be improved for EYD V. The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EYD V provides revised and supplemented 

contents compared to the original EBI by improving issues, such as a lack 

of consistency and concreteness in descriptions, unnecessary or 

duplicated descriptions, et cetera.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EYD V 

exhibits areas for improvement regarding issues, such as insufficient 

consistency in the presentation of examples and discrepancies in the 

details of lexical descrip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garding the 

latest Indonesian spelling system are expected to practically serve as base 

data for Indonesian writing education and as significant data to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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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orthography with Malay orthography. 

Key Words: EBI, EYD V, word spelling, writ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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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gender disparities highlighted in 

the PISA for Development result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ading literacy 

challenges faced by Cambodian boy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ontextual factors and unique challenges underpinning this trend, set against 

Cambodia's evolving educational landscape.

While prior research has largely centered on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with an inclination towards the challenges faced by girls, especially in 

male-dominant society as Cambodia, this study reviews the growing issues of 

boys' academic underperformance.

Using the PISA-D dataset, the study conduct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academic outcomes of 15-year-old students enrolled in Cambodian schools. 

Employing a two-step approach, the study first undertakes a series of t-test to 

determin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ducational context of boys and girls, 

and then conducts mediation analys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different 

context on read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ISA-D sample of the 15-year-olds who were already 



258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Ⅰ. Introduction

In the dynamic modern landscape, education stands as a beacon 

with the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Education, in its essence, can 

reshape societies, uplift generations, and, as Paulo Freire poignantly 

described, become “the practice of freedom” - a means through which 

individuals critically and creatively engage with reality, fostering 

societal transformation (Freire 1972). Due to such profound potential, 

education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major international agendas on 

development (UNESCO 2015).

Reflecting this ideal, the global consensus on the education agenda 

has been reached on the need to pursue not only wider access to 

enrolled in schools, Cambodian girls significantly receive more concentrated 

engagements from their parents than boys, contrary to prevailing perceptions. 

Also, while household chores have traditionally been a focal point for girls, 

Cambodian boys also are faced with familial obligations related to out-of-home 

labors. Attitude to schooling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for boys and 

girls. These accumulated differences contribute, in part, to the comparatively 

lower reading literacy performanc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ntricate dynamics of gender within Cambodian 

education. They hint at an urgent need for educational reforms that encompass 

the distinct challenges faced by both genders. Moreover, with the evolution of 

socio-cultural norms and the recognition of boys' academic struggles, strategies 

to address these newfound challenges must be identified to ensure an equitable 

academic landscape.

Key Words: Gender Disparity, Reading Literacy PISA for Development, 

Cambodi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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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ut also equal access to quality education. Building upon 

the foundation laid by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troduced in 2015 

further accentuated the emphasis on quality and inclusion. Goal 4 of 

the SDGs specifically aims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In the ongoing global effort to achieve educational equity and 

quality,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large-scale student assessments 

such a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or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grew even further. Both TIMSS and PISA were integrated into the 

SDGs as the official proxy for measuring the ‘minimum proficiency 

level’ of the students (UIS 2023). While this movement encouraged 

more countries to join such cross-national standardized assessments, 

developing countries often faced issues and challenges in joining such 

program as they were often heavily demanding on human resources 

and funds (Lockheed 2013). In this context,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d launched the 

PISA for Development (PISA-D) project in 2014, to support such 

countries which hoped to join the main PISA cycle but did not have 

the capacity. The PISA-D project spanned for four years, with the 

total participating countries of nine countries.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in December 2017, and the results were published in 2018 

(OECD 2019). 

Cambodia, being one of the countries to have joined the PISA-D 

program, published its national report in December 2018. This repor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MoEYS), undersc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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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educational challenges faced by the country, including high 

dropout rates, grade repetitions, and low academic performance. The 

PISA-D results also revealed several positive aspects as well, such 

as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n student performance 

being relatively modest in Cambodia, accounting for only 4% to 7% 

of the variance in learning outcomes. This figure is mild compared 

to trends observed in OECD and ASEAN countries. In terms of 

gender disparities, the gap in Cambodia was also relatively narrow, 

with boys and girls exhibiting nearly similar performanc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MoEYS 2018).

Nevertheless, a significant disparity was observed in reading, where 

boys underperformed compared to girls. This aligns with the global 

trend, as evidenced by the more recent PISA 2022 results, where girls 

outperformed boys in reading by an average of 24 points across 

OECD countries. While the gap in Cambodia was comparatively 

smaller, with girls surpassing boys by 17 points, this gap did not close 

between PISA-D and PISA 2022 (MoEYS 2018; OECD 2023). This 

continuing disparity reflects more significant concerns in the 

Cambodian context in terms of gender equity. For instance, boys are 

1.4 times more likely to repeat grade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MoEYS 2018). Given Cambodia's male-dominant societal structure, 

the relatively scant attention to boys' educational performance, 

especially in reading, is indeed perplex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gender disparities in reading competency among Cambodian students. 

Specifically, this investigation utilizes PISA-D data to focus on (1) 

how student contextual factors, such as parental engagem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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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affect reading literacy in 

Cambodia, and (2) their relationship to the gender gap in this context. 

By examining the multifaceted aspects of the gender gap in 

Cambodia, this study endeavors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educational policies in Cambodia but 

also to enhance the broader academic discourse on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al achievement.

Ⅱ. Literature Review

1. Gender Issues in Reading Competency

Gender disparity has been a long-standing issue in the history of 

education. Girls faced multiple barriers, ranging from lower 

enrollment rates to a curriculum that mirrored and perpetuated societal 

expectations, confining them to traditional roles. In this traditional 

system, girls were often relegated to a secondary status, with 

educational systems and curricula structured to prioritize male 

students and perpetuate societal gender norms (King et al. 1993; 

Salomone 2003). 

The factors fueling this disparity were manifold. Societal norms and 

cultural practices often prioritized boys' education, viewing them as 

future breadwinners (Sen 2001). Economic constraints in many 

families meant that if a choice had to be made between sending a 

son or a daughter to school, the former was often preferred (Duflo 

2012). Additionally, the unequal distribution of household cho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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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ck of girl-friendly school infrastructure further aggregated the 

gender disparity in education (UNICEF 2016b).

In recognition of these disparities, global movements advocated for 

gender equity in education. Countries worldwide initiated policies and 

campaigns to address this imbalance, leveraging tools like 

scholarships, girl-specific enrollment drives, and gender-sensitive 

curricula. For instance, Rwanda launched targeted initiatives like the 

Girls' Education Policy and Strategy in 2008. This policy framework 

emphasized incentives for girls to complete secondary education and 

community outreach to break down gender biases (Ministry of 

Education 2008). Bangladesh, facing high dropout rates for girls, 

especially in rural areas, introduced several measures to ensure gender 

par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introduction of stipend 

programs, specifically the Female Secondary School Assistance 

Project (FSSAP), supported by the World Bank, aimed to reduce 

financial barriers and incentivize the enrollment and retention of girls 

in secondary schools (World Bank 2009). Nepal, through its School 

Sector Reform Plan (SSRP) of 2009, focused on strategies such as 

scholarships for girls, recruiting more female teachers, and enhancing 

school infrastructures to make them more girl-friendly (Ministry of 

Education 2009). 

Through collective global efforts, significant strides have been 

made towards achieving enrollment equity in education. The World 

Bank's 2022 report highlights this achievement, showcasing near 

parity in enrollment rates at 90% for boys and 89% for girls. Yet, 

a deeper dive into these figures reveals a nuanced landscape of 

enduring dispariti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Only 63%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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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s in these regions complete primary education, compared to 67% 

of boys. The disparity widens at the lower secondary level, with 36% 

of girls and 44% of boys completing their education. The trend 

continues into upper secondary education, with completion rates at 

21% for females and 26% for males. Notably, these differences are 

even more pronounced in countries affected by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Additionally, challenges such as early marriages, household 

responsibilities, and gender-based violence remain significant barriers 

preventing numerous girls from both accessing and completing their 

education (UNICEF 2016b; World Bank 2022).

While there is continued emphasis on addressing historical gender 

disparities, another concerning issue is academic performance. Recent 

results from global assessments such as PISA and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highlight that 

boys are trailing significantly behind girls in their performance, 

especially in reading competency.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PISA 

2022 results show that among OECD countries, girls outperform boys 

in reading by 24 points (OECD 2023). In TIMSS 2019, it was 

reported that while fourth-grade boys outperformed girls in 

mathematics in nearly half the countries, on the subject of science, 

fourth-grade girls outperformed boys in 18 countries, and eighth-grade 

girls outperformed boys in 15 countries (Mullis et al. 2020). A World 

Bank report even suggested that, in the Middle East and the North 

Africa region, there was a “pervasive” amount of gender gap, 

amounting to a learning crisis for boys (World Bank 2020). In a 

country-specific example, Reeves and Smith (2022) elucidated that 

American boys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face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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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in education, manifesting in lower literacy skills and 

academic engagement compared to their female counterparts.

Many studies have delved into the factors behind boys' 

disengagement from education, which is evidenced by higher drop-out 

rates and lower literacy levels compared to their female counterparts. 

One prominent explanation is by Owens (2016), who highlights that 

boys are notably more susceptible to behavioral problems, which can 

adversely affect their academic trajectory. This vulnerability of boys 

to behavioral issues, especially in the face of familial challenges, is 

further elaborated upon by Bertrand and Pan (2013). Moreover, Autor 

et al. (2016) emphasize that boys and girls experience divergent 

impacts from both the familial environment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of inputs during their formative years and from the schooling 

environment to which they are exposed. In support of this, Baker and 

Milligan (2016) demonstrated that even though parents invest 

comparable amounts of time in boys and girls, the nature of the 

engagement differs. Specifically, they found that parents are more 

inclined to involve themselves in reading activities with girls, 

potentiall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gender disparity in literacy 

skills from early childhood. Furthermore, Terrier (2020) posits that 

ingrained gender biases in educator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student progress and educational choices, further exacerbating the 

gender gap in academic outcomes.

  

2. Educational Situation of Cambodia

The modern Cambodian education system is structured int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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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ases: primary education (grades 1-6), lower secondary 

education (grades 7-9),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grades 10-12). 

Education is mandatory up to grade 9, reflecting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nsuring universal access to basic education. 

However, despite this mandate, the system faces notable challenges. 

According to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data, Cambodia's 

school-age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1,973,463 for primary, 

962,028 for lower secondary, and 923,745 for upper secondary 

education. While the primary education completion rate stands at 

82.3%, there is a significant drop to 56.0% for lower secondary and 

an even more drastic decrease to 26.7% for upper secondary, 

highlighting a critical issue with school drop-out rates (UIS n.d.). 

Additionally, the quality of education remains a concern, as evidenced 

by the PISA-D results showing that only 2.1% of 15-year-olds in 

Cambodia achieve a baseline level of performance in reading 

(MoEYS 2018)

In terms of gender equity, while it had been encouraging that the 

boys and girls showed similar rates of enrollment at all levels, it was 

revealed that boys were 1.4 times more likely than girls to leave 

school prematurely. Additionally, in reading literacy, boys lagged 

behind girls by 17 points, and in science, the gap was 4 points in 

favor of the girls. In mathematics, the gender difference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MoEYS 2018). This trend of female academic 

dominance was also evident in the SEA-PLM 2019 results, where 

Cambodian girls consistently outperformed their male peers. 

Specifically, Grade 5 girls surpassed boys by 7 points in reading, 12 

points in writing, and 3 points in mathematics (MoEYS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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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these academic achievements 

occur in a male-dominant nation. Societal norms have often assigned 

roles that emphasized the primacy of men in leadership, decision- 

making, and economic activities, while women were relegated to 

more domestic roles (Gorman et al. 1999; Jacobson 2008; Khourn 

2019). In 1998, this gender bias was mirrored in the enrollment rates, 

with the net enrollment rate in primary school for males at 91.0%, 

whereas it was only 78.3% for females. The gap widened even more 

in secondary education, with 21.5% enrollment for males compared 

to just 11.7% for females (World Bank, n.d.). 

Given these disparities, Cambodia developed five-year plans for 

development in the education sector, known as the Education 

Strategic Plans (ESPs). In conjunction with the MDGs and the EFA 

goals, the government set out various initiatives and projects to 

achieve gender equity in education. Various incentive programs were 

introduced to provide immediate relief and promote inclusivity. For 

instance, secondary school scholarship programs were explicitly 

tailored to favor the enrollment of students from underprivileged 

backgrounds, primarily focusing on girls, ethnic minoritie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MoEYS 2004). In addition, to cater to female 

students' distinct needs, educational institutions' infrastructure was 

improved, evidenced by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dormitories for 

girls (MoEYS 2004). Training programs were also provided, 

equipping more school principals and counselors with the necessary 

skills to offer guidance to girls who were having problems at school 

(MoEYS 2009).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have supported effor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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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gender equity within Cambodia's education sector. For 

instance, the scholarship program launched by the Japan Fund for 

Poverty Reduction (JFPR) in the 2004 school year awarded 

scholarship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irls completing their 

sixth grade, which is the final year of primary school (Filmer et al. 

2008). A more comprehensive example is the Enhancing Education 

Quality Project (EEQP), support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which aimed to provide holistic support in improving the 

overall educational system. This project focused on enhancing 

learning materials, laboratories, and libraries to increase learning 

resources and boost student enrollment. This project gave special 

attention to aiding female students in rural areas. Specific measures 

of the EEQP included updating facilities for the safety of female staff 

and students and providing scholarships, mainly targeting female 

teacher trainees (ADB 2008; Heng 2022). 

As of 2022, Cambodia was reviewed to have shown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achieving gender equity in educational access 

(World Bank 2023). While international partners and NGOs remain 

involved in efforts to address gender disparities, especially regarding 

girls' education in rural areas, MoEYS has taken on an increasingly 

active role. For instance, scholarship programs that international 

partners like UNICEF once aided are now funded by MoEYS's budget 

(UNICEF 2016a). According to the Education Congress Report 

2020-2021, nearly 60% of the beneficiaries of these scholarships are 

now female students (MoEYS 2021a).

While Cambodia has dedicated considerable resources and effort 

to bolstering girls' education, there remains a paucity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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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addressing boys' educational challenges. Data from both 

PISA-D and SEA-PLM 2019 underscore the elevated drop-out and 

grade repetition rates for boys and their notably lower academic 

performance compared to girls, particularly in reading. 

Ⅲ. Research Methods

1. Data

The dataset for this research is sourced from PISA-D project, an 

initiative launched by the OECD to extend PISA’s influence to a 

broader scope of low and middle-income nations. Nine countries — 

Bhutan, Ecuador, Guatemala, Honduras, Panama, Paraguay, Senegal, 

Zambia, and Cambodia — partook in this initiative. Collectively, data 

was compiled from 34,604 students and 15,169 teachers spanning 

1,299 schools. For Cambodia, the sample encompassed 5,162 students 

and 4,263 teachers from 170 distinct schools. Abiding by OECD's 

technical guideline for two-stage sampling, 41 fifteen-year-old pupils 

were selected from each institution, with the solitary deviation being 

minor schools where every student was encompassed in the sample.

2. Model of Analysis

This study adopted a two-fold methodology to analyze the distinct 

educational contexts of boys and girls in Cambodia and discern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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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variations influence academic outcomes. 

Firstly, t-tests were applied to the contextual questionnaires, 

focusing on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engagement, attitude to 

schooling, and external familial obligations. This aimed to pinpoint 

the significant disparities in the educational contexts of boys and girls. 

Although the PISA-D National Report supplies overarching data 

regarding these differences, individual regressions for each 

questionnaire were meticulously undertaken to extrapolate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ders.

In the second phase, having noted these differences, a mediation 

analysis was executed to gauge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 on 

academic performance. Given that the reported average performance 

disparity in reading between boys and girls stood at 17 points, the 

analysis focused on determining how mediating factors influenced this 

gap.

Conforming to the standard PISA 2015 protocol, PISA-D employed 

a system of ten plausible values (PVs) grounded in the multiple 

imputation method, aiming to gauge estimations of students’ aptitude 

in distinct domains (OECD 2018). In this study, all of these PVs have 

been utiliz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dhering to OECD’s 

advisement on aggregating all ten PVs to avoid biased results (OECD 

2009). 

The analytical tool used for this study was the R software, version 

3.6. Given that PISA-D adopts the Balanced Repeated Replication 

(BRR) technique with Fay’s modification, R's 'survey' library was 

specifically chosen. This library encompasses the requisite functions 

to implement weights and replication designs effectively. Out of the 



270  동남아시아연구 34권 1호

initial sample size of 5,162, students with missing or invalid gender 

data were omitted, resulting in a final sample size of 4,412, with 

2,341 girls and 2,071 boys. 

The description of all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is listed 

in Table 1. While the total eligible sample size was 4,814, missing 

responses were further omitted for individual regressions.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engagement and attitude to schooling were 

categorical (ordinal) variables, while the ones related to familial 

obligations were binary variables

Type Variable Name Explanation

Parental 
Engagement

ST083Q03NA
How often do your parents discuss how well you are 
doing at school?

ST083Q04NA
How often do your parents eat the main meal with 
you?

ST083Q05NA
How often do your parents spend time just talking to 
you?

ST083Q06NA
How often do your parents talk to you about the 
importance of completing secondary school?

ST083Q07NA
How often do your parents talk to you about any 
problems you might have at school?

ST083Q08NA
How often do your parents ask you about how well 
you are getting along with kids at school?

ST083Q09NA
How often do your parents encourage you to get good 
grades?

ST083Q11NA
How often do your parents take an interest in what you 
are learning at school?

ST083Q12NA
How often do your parents talk to you about your 
future education?

ST083Q13NA
How often do your parents ask you what you did in 
school that day?

Table 1. List of the Selec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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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enumerated variables, those linked to parental 

engagement were in five-level ordinal categories. They ranged from 

1 to 5, where “1” denoted “Never or hardly ever” and “5” 

corresponded to “Several times a week.” The variables on attitude 

to schooling were four-tiered. For the analysis, these were recoded 

such that 4 represents “Strongly Agree,” 3 is “Agree,” 2 stands for 

“Disagree,” and 1 indicates “Strongly Disagre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riginal codification was reversed. Variables associated with 

familial obligations were binary, labeled as either 0 for “No” or 1 

for “Yes.”

Type Variable Name Explanation

Attitude to 
Schooling

ST067Q03TA
To what extent do you agree that school has helped 
give you confidence to make decisions?

ST067Q04TA
To what extent do you agree that school has taught you 
things which could be useful in a job?

ST067Q05TA
To what extent do you agree that trying hard at school 
will help you get a good job?

ST067Q06TA
To what extent do you agree that trying hard at school 
will help you get into a good college?

ST067Q07TA To what extent do you enjoy receiving good grades?

ST067Q08TA
To what extent do you agree that trying hard at school 
is important?

Familial 
Obligations

ST020Q01NA
In the past week, did you work for payment for 
someone who is not a member of your household?

ST020Q02NA
In the past week, did you fetch water for household 
use?

ST020Q03NA
In the past week, did you collect firewood for 
household use?

ST020Q04NA
In the past week, did you work on your family farm, in 
your family business, or selling goods on the street?

ST020Q05NA
In the past week, did you help in the care of children, 
or an elderly or sick person?

ST020Q06NA
In the past week, did you help with other household 
chores such as shopping, cleaning, washing clothes, 
or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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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indings

1. Descriptive Statistic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n parental engagements in Table 2 show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boys and girls. Notable gaps were 

observed in areas such as school performance discussions 

(ST083Q03NA), frequency of parents eating the main meal with their 

children (ST083Q04NA), or encouragement for good grades 

(ST083Q09NA), whereas lower levels of parental engagement were 

reported for girls. In contrast, conversations about future education 

(ST083Q12NA) and daily school activities (ST083Q13NA) exhibit 

more parity between genders, indicating a shared parental emphasis 

on these aspec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uanced ways in 

which parental involvement varies across different aspects of 

academic and social life for boys and girls.

Variable

Total By Gender (Boys in Parentheses)

Mean
Percentage of Responses

Mean
Percentage of Responses

1 2 3 4 5 1 2 3 4 5

ST083Q
03NA

3.18 13.71 16.00 28.08 22.69 19.51 
3.24 

(3.12)
11.32 

(16.42)
15.98 

(16.03)
30.07 

(25.83)
22.73 

(22.65)
19.91 

(19.07)

ST083Q
04NA

3.99 12.28 7.55 4.35 20.40 55.42 
4.09 

(3.87)
10.55 

(14.24)
6.49 

(8.74)
4.10 

(4.64)
20.72 

(20.04)
58.14 

(52.34)

ST083Q
05NA

3.60 15.34 10.13 9.90 28.33 36.29 
3.72 

(3.46)
13.24 

(17.72)
9.27 

(11.11)
9.70 

(10.14)
27.34 

(29.45)
40.45 

(31.58)

ST083Q
06NA

3.22 17.54 16.21 16.75 25.27 24.23 
3.27 

(3.17)
16.70 

(18.49)
15.76 

(16.71)
16.40 

(17.14)
25.84 

(24.63)
25.29 

(23.0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arental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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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presented in Table 3 illustrates students' attitudes towards 

schooling, highlighting the parallels between boys and girls. The 

statistics reveal a notable congruence in their viewpoints across 

various aspect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Both genders 

demonstrate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learning, indicating a 

share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ir school experience. While the 

most pronounced difference is observed in the enjoyment of receiving 

good grades (ST067Q07TA), this disparity is relatively marginal. 

Overall, the consistency in responses underscores a collective 

educational perspective that is largely unaffected by gender 

differences. Such findings suggest that both boys and girls equally 

appreciate the role of schooling in their personal and academic 

development.

Variable

Total By Gender (Boys in Parentheses)

Mean
Percentage of Responses

Mean
Percentage of Responses

1 2 3 4 5 1 2 3 4 5

ST083Q
07NA

3.07 23.87 13.49 17.45 22.48 22.71 
3.09 

(3.04)
23.84 

(23.90)
13.20 

(13.81)
16.32 

(18.73)
23.54 

(21.29)
23.11 

(22.26)

ST083Q
08NA

3.08 23.55 13.64 17.27 22.19 23.35 
3.10 

(3.07)
24.01 

(23.03)
12.99 

(14.39)
16.92 

(17.67)
21.66 

(22.79)
24.43 

(22.11)

ST083Q
09NA

3.87 7.05 11.42 12.13 26.00 43.40 
3.94 

(3.80)
5.81 

(8.45)
10.89 

(12.02)
11.83 

(12.46)
26.44 

(25.49)
45.02 

(41.57)

ST083Q
11NA

3.70 9.18 12.01 14.30 28.60 35.90 
3.74 

(3.66)
8.97 

(9.42)
11.66 

(12.41)
13.46 

(15.26)
28.24 

(29.02)
37.68 

(33.90)

ST083Q
12NA

3.54 10.06 16.64 14.73 26.25 32.32 
3.58 

(3.49)
9.10 

(11.15)
16.92 

(16.32)
14.18 

(15.35)
26.23 

(26.27)
33.58 

(30.90)

ST083Q
13NA

3.55 13.24 12.17 14.66 26.34 33.59 
3.57 

(3.53)
13.50 

(12.94)
11.92 

(12.46)
13.80 

(15.64)
25.72 

(27.04)
35.07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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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ttitude to Schooling

Variable
Total By Gender (Boys in Parentheses)

Mean 4 3 2 1 Mean 4 3 2 1

ST067Q
03TA

3.44 0.50 1.88 51.13 46.49 
3.42 

(3.45)
0.43 

(0.58)
1.88 

(1.88)
52.84 

(49.20)
44.85 

(48.33)

ST067Q
04TA

3.58 0.59 1.43 36.94 61.04 
3.58 

(3.59)
0.56 

(0.63)
1.32 

(1.55)
37.89 

(35.88)
60.23 

(61.95)

ST067Q
05TA

3.60 0.63 1.59 35.06 62.72 
3.60 

(3.61)
0.60 

(0.68)
1.75 

(1.40)
35.50 

(34.57)
62.15 

(63.35)

ST067Q
06TA

3.55 0.70 2.02 38.76 58.52 
3.55 

(3.55)
0.51 

(0.92)
1.75 

(2.32)
40.07 

(37.28)
57.67 

(59.49)

ST067Q
07TA

3.58 0.54 1.16 38.24 60.06 
3.60 

(3.55)
0.38 

(0.72)
0.85 

(1.50)
37.12 

(39.50)
61.64 

(58.28)

ST067Q
08TA

3.51 0.82 1.61 42.93 54.65 
3.52

(3.51)
0.60 

(1.06)
1.45 

(1.79)
43.49 

(42.30)
54.46 

(54.85)

Regarding familial obligations, as in Table 4, there was a definite 

gap between the genders. Boys were mo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having to work outside the household (ST020Q01NA, 

ST020Q02NA, ST020Q03NA, ST020Q04NA), while girls were more 

likely to respond that they must help with household chores 

(ST020Q06NA). The mean of the responses related to the obligation 

of taking care of other household members was quite similar between 

the genders, with a mean difference of –0.03 (ST020Q05NA).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amilial Obligations

Variable
Total By Gender (Boys in Parentheses)

Mean 0 (No) 1 (Yes) Mean 0 (No) 1 (Yes)

ST020Q01NA 0.19 80.76 19.24 
0.15

(0.24)
84.84

(76.15)
15.16

(23.85)

ST020Q02NA 0.59 40.55 59.45 
0.55

(0.64)
44.60

(35.97)
55.40

(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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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test Results: Contextual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T-test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extual backgrounds of the genders. Table 5 provides 

a detailed comparison. As reviewed in the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s of female students tend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especially during main meals (ST083Q04NA), 

conversing (ST083Q03NA, ST083Q05NA), and encouraging them to 

secure good grades (ST083Q09NA). Despite these distinctions, the 

effect size for male students was relatively small. This suggests that 

parents' attitudes and engagement levels don't differ drastically based 

on the child's gender.

These results seem to contrast the previous literature, which often 

emphasized the male-dominant social environment in the country that 

preferred sending boys to school over girl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ults presented focus on students already enrolled in 

schools. It is plausible that families who choose to enroll their 

Variable
Total By Gender (Boys in Parentheses)

Mean 0 (No) 1 (Yes) Mean 0 (No) 1 (Yes)

ST020Q03NA 0.42 57.59 42.41 
0.39

(0.47)
61.30

(53.40)
38.70

(46.60)

ST020Q04NA 0.44 56.07 43.93 
0.40

(0.48)
59.68

(52.00)
40.32

(48.00)

ST020Q05NA 0.55 44.54 55.46 
0.54

(0.57)
45.62

(43.31)
54.38

(56.69)

ST020Q06NA 0.88 11.65 88.35 
0.92

(0.85)
8.24

(15.50)
91.76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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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ghters might already hold more progressive views and thus engage 

more with their girls. 

In terms of attitude to schooling, there was negligible gender-based 

differentiation in the responses. Most students, regardless of gender, 

seem to perceive schooling as an important factor for future job 

prospects and college admissions, and effort was valued.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one variable, ST067Q07TA, which gauges 

the enjoyment derived from receiving good grades. Still, the 

difference is quite small, with a mean difference of 0.05, suggesting 

that while girls derive more pleasure from high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 difference is not huge.

Variable 
Mean

Difference
t df p-value

standard

error

confidence 

interval (95%)

lower upper

Parental Engagement

  ST083Q03NA 0.12 3.06*** 4,263.15 0.00 0.02 0.04 0.20

  ST083Q04NA 0.22 5.11*** 4,219.42 0.00 0.02 0.14 0.30

  ST083Q05NA 0.26 6.07*** 4,292.98 0.00 0.02 0.18 0.35

  ST083Q06NA 0.10 2.38** 4,338.27 0.02 0.02 0.02 0.19

  ST083Q07NA 0.05 1.04 4,354.09 0.30 0.02 -0.04 0.13

  ST083Q08NA 0.03 0.66 4,366.47 0.51 0.02 -0.06 0.12

  ST083Q09NA 0.14 3.69*** 4,258.21 0.00 0.02 0.07 0.22

  ST083Q11NA 0.08 2.13** 4,344.81 0.03 0.02 0.01 0.16

  ST083Q12NA 0.09 2.16** 4,324.86 0.03 0.02 0.01 0.17

  ST083Q13NA 0.04 1.05 4,364.75 0.30 0.02 -0.04 0.13

Attitude to Schooling

Table 5. T-Test Results: Contextual Difference betwee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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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indicates significance at 0.001 level / ** indicates significance at 0.01 level / 
* indicates significance at 0.05 level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could be found in how the students 

have different familial obligations based on their gender. A notable 

observation from the table is the clear gender differentiation in tasks 

that have a monetary aspect or are associated with outdoor work. For 

instance, when observing the variable ST020Q01NA, which relates 

to working for payment outside the household, boys were 

significantly more involved than girls. Similarly, fetching water 

(ST020Q02NA), collecting firewood (ST020Q03NA), and engaging 

in family business or farm work (ST020Q04NA) also exhibited 

pronounced gender disparities, all favoring higher male participation. 

Variable 
Mean

Difference
t df p-value

standard

error

confidence 

interval (95%)

lower upper

  ST067Q03TA -0.03 -1.88* 4,320.82 0.06 0.01 -0.06 0.00

  ST067Q04TA -0.01 -0.81 4,333.14 0.42 0.01 -0.05 0.02

  ST067Q05TA -0.01 -0.83 4,352.98 0.41 0.01 -0.05 0.02

  ST067Q06TA -0.00 -0.26 4,278.19 0.80 0.01 -0.04 0.03

  ST067Q07TA 0.05 2.83*** 4,257.00 0.00 0.01 0.01 0.08

  ST067Q08TA 0.01 0.50 4,279.25 0.62 0.01 -0.03 0.04

Familial Obligations

  ST020Q01NA -0.09 -7.27*** 4,064.92 0.00 0.01 -0.11 -0.06

  ST020Q02NA -0.09 -5.86*** 4,376.44 0.00 0.01 -0.12 -0.06

  ST020Q03NA -0.08 -5.30*** 4,317.37 0.00 0.01 -0.11 -0.05

  ST020Q04NA -0.08 -5.13*** 4,324.15 0.00 0.01 -0.11 -0.05

  ST020Q05NA -0.02 -1.54 4,349.93 0.12 0.01 -0.05 0.01

  ST020Q06NA 0.07 7.42*** 3,839.07 0.00 0.00 0.0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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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contradictory to the previous literature 

on how girls were given more tasks on taking care of children or 

sick or elderly individuals in the country, at least for the PISA-D 

participants,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between the genders 

(ST020Q05NA). Still, girls were significantly more burdened with 

household chores such as cleaning and cooking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ST020Q06NA), pointing to a traditional gender role 

where girls are more frequently engaged in domestic chores.

Overall, not much difference is evident between the genders among 

school-enrolled students in Cambodia in terms of parental engagement 

and attitude to schooling. However, a clear distinction emerges in 

familial obligations: boys are more likely to work inside or outside 

the home, while girls more frequently handle domestic chores. The 

following section will review the influence of such distinctions on 

academic performance.

3. Mediation Regression Results: Impact on Reading 

Literacy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t-tests revealed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engagement and familial 

obligations between genders. As the differences in attitude to 

schooling were neglectable, only significant variables with meaningful 

impact siz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The final model for the mediation analysis was set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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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ors:

     

     

     

     

     

     

     

     

     

Outcome Model:

    
  
  
 
  
  

Table 6 illustrates the overall results of the medi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the frequency of parents discussing school 

performance with their children (ST083Q03NA) showed an 

insignificant correlation at a 95% significance level. Interpreting the 

beta values, which indicate the standardized strength of relationship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frequency with which parents have meals 

with their children (ST083Q04NA) has the strongest positive 

association among the three variables tied to parental engagement. 

However, while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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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ts magnitude isn't substantial. Consequently, the broader effect 

of parental engagement in the context of academic outcomes remains 

modest.

The effect sizes tied to familial obligations were similar to parental 

engagement. However, there was a pronounced gender difference, 

implying that their overall influence, particularly on boys, was likely 

more correlated. A standout observation is the disproportionately 

negative effect of domestic chores on boys' reading literacy, even 

though these chores predominantly fall on girls. This result on boys 

and household chores that contrasts prevalent views in academic 

literature might warrant further exploration.

Variable Coef. S.E. β p-value

confidence interval 

(95%)

lower upper

(Intercept) 284.51 5.41 273.89 295.13 

MALE -6.80*** 1.90 -0.26 0.00 -10.53 -3.07 

ST083Q03NA -0.30 0.73 -0.03 0.60 -1.73 1.14 

ST083Q04NA 7.17*** 0.94 0.80 0.00 5.33 9.00 

ST083Q05NA 3.88*** 0.82 0.41 0.00 2.28 5.50 

ST083Q09NA 3.03** 1.06 0.33 0.01 0.95 5.11 

ST020Q01NA -12.81*** 2.42 -0.32 0.00 -17.57 -8.06 

ST020Q02NA -15.85*** 2.68 -0.68 0.00 -21.01 -10.60 

ST020Q03NA -13.34*** 2.71 -0.49 0.00 -18.64 -8.04 

ST020Q04NA -9.44*** 2.28 -0.35 0.00 -13.92 -4.98 

ST020Q06NA 30.03*** 3.63 1.57 0.00 22.92 37.13 

Table 7. Mediation Analysis Results

Note: *** indicates significance at 0.001 level / ** indicates significance at 0.01 level / 
* indicates significance at 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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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finding is that familial obligations, such as working for 

payment for someone who is not a member of the household 

(ST020Q01NA), fetching water for the household (ST020Q02NA), 

collecting firewood (ST020Q03NA), and working for family business 

(ST020Q04NA) had apparently significant negative mediation effects 

on boys’ reading performance. As the mediation analysis does not 

necessarily account for causality, this can either mean that the 

household work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oys’ reading literacy 

or that the boys who are not performing well at school require more 

support in their households. Either way, this implies that such 

household obligations negatively impact boys’ performance in reading 

literacy. 

Ⅴ. Discussions & Conclusion

Cambodia’s PISA-D 2018 results highlighted the nation's strides in 

gender equity in both access to and quality of education. The results 

also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genders. Especially in 

marginalized areas, girls are still disadvantaged in their access to 

schools. In contrast, more boys enrolled in schools than girls are 

struggling with their learning, especially in reading literacy, which 

often seems to lead to more frequent grade repetition and drop-outs.

This study, delving into the reasons behind the challenges boys face 

in their schooling in Cambodia, identified two possible factors. 

Firstly, at least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thei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in Cambodia, it was revealed that girls often receiv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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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d educational attention from their parents than boys do. 

Secondly, boys were more burdened with familial obligations which 

was analyzed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t is essential to note once again that the PISA-D results for 

Cambodia only capture the academic experiences of those already 

enrolled in schools. Thus, when comparing gender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it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Cambodian parents, 

in general, exhibit a higher level of engagement in girls' education. 

It might instead suggest that for Cambodian families deciding to 

educate their daughters, their expectations for academic success might 

be higher for girls than for boys. While this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such a possibility aligns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often suggests that parents might be less inclined to send girls 

to schools if they perceive that the returns for educating girls are 

inferior to those for boys.

Regarding the familial obligations shouldered by Cambodian boys, 

this study shows that while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f household 

chores have negative impact on girls’ academic performance, boys 

are also burdened with responsibilities that have a heavier negative 

impact on their educational pursuits. Many boys are burdened with 

familial obligations outside the confines of their homes, such as 

earning money or assisting with labor-intensive tasks like gathering 

firewood or aiding in family farming.  This revelation underscores 

the intricate interplay of gender roles, familial responsibilities, and 

educational outcomes.

Historical efforts around gender inequities in education prim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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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ved around enhancing girls' access to quality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owever, illuminate the evolving intricacies of 

this issue. The educational challenges faced by girls, while still 

pressing, are part of a broader tapestry that now includes distinct 

obstacles confronted by boys. Cambodia's education system has 

navigated a tumultuous journey, from post-conflict rehabilit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to adapting to today’s rapid globalization. 

Traditionally, resources were channeled toward boys' education, 

anticipating their roles as future breadwinners, often sidelining girls' 

academic needs. Understanding the present-day gender disparities 

requires acknowledging this trajectory.

While the study, based on PISA-D data, provides insights into the 

education system in Cambodia,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its 

limitation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research focuses 

on fifteen-year-old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schools. 

Given Cambodia's significant drop-out rates, this means the study 

covers only about 21% of the entire population of fifteen-year-olds. 

This limitation indicates that, while the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challenges faced by in-school adolescents, it does not fully capture 

the experiences of those out of school. This aspect of Cambodia's 

education landscape remains an area open for further research.

Furthermore, the methodological choices guiding this research 

provide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of the gendered academic 

experiences in Cambodia. Still, it is evident that further rigorous 

modeling is needed to unearth the latent factors underlying the 

academic gap. Alternative methodologies, such as qualitative 

interviews or ethnographic studies, might yield richer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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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ing the multifaceted experiences of students in their lived 

environ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advances the understanding of gender 

disparities in Cambodian education by highlighting key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erformance. Notably, it underscores the 

significant impact of parental engagement and familial obligations, 

particularly on boys' reading literacy. This insight is crucial 

considering the Cambodian government's efforts to address the high 

grade repetition and drop-out rates, especially among boys at the 

secondary level.

While this study concentrates on aspects contributing to boys' lower 

academic performance, it is imperative to stress that educational 

policies should aim for a balanced approach that benefits all students, 

regardless of gender. As Cambodia progresses in its educational 

reform focusing on access, equity, and quality, a nuanced 

comprehension of these gender-related challenges is vital. This 

understanding will enable the creation of an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both boys and girls can thrive equally, ensuring 

that educational advancements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nation's 

overal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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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읽기 소양에서의 성별 격차 연구: 캄보디아 

PISA-D 사례를 바탕으로

허진․유성상
(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PISA for Development (PISA-D) 결과에서 나타난 

캄보디아 학생들의 성별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다. 본 연구는 특히 격차가 제일 심하게 벌어지는 읽기 소양에 대해 분

석을 실시하고, 또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맥락적 요인에 대해 분석

한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성별 

격차에 따른 교육 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여학생의 학교 접근성

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다르게 남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 저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에 시행된 PISA-D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학 중에 있는 캄보디아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맥락적 요인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두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

육 맥락에서의 유의한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둘

째, 이러한 차이점이 읽기 소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매개 변

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PISA-D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15세 학생

들 중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더 높은 학업에 

대한 관심을 받는다. 또한,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남학생은 가사 이외의 노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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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남학생들의 학

업 성취 저하에 일정 수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캄보디아 교육 내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역학을 조

망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다른 교육적 변인에 대한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결과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적 인식과 교육개혁 정책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결부되어

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평등한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한 다변화된 전

략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성별 격차, 읽기 소양, PISA for Development, 캄보디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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